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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ing Together to Become Incarnational Church 

: Creative Arts Education for EPIC Generation 

 

Kyoungchan Min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abandoning the 

premise of the old Christendom, entering into the culture of new era and restoring the 

truth of “Incarnational Church.” I proposed 'Singing Together' as a practical solution for 

change and restoration, I further discussed its validity in light of biblical, theological,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ractical spectrums. 

 First, I took Michael Frost's "Incarnational Ecclesiology" and insisted that 

today's church should be ‘Incarnational’ like Jesus who came to the world and became a 

man. Following this, by accepting Leonard Sweet's EPIC theory, which explaine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is era with four keywords;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 I us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ractice of “Singing Together.” 

Also, to encourage the work of contemperary Christian artists outside of the church as   

“Culture Makers,” I implemented the Christian Art Theory of Nicholas Walterstorff and 

Hans R. Rookmaker. 

 As the overall method of the study, by accepting Zoh, Byungho's “Tong 

methodology,” I cited scholars and artists working in general fields in addition to 

Christian scholars, and I would present “Singing Together” as an practice to become an 

‘Incarnational Church’ with corporating “Theory and Practice”, “Intellect and Spirituality 



and Emotion.” Furthermore, I demonstrated how the church can go into the world and 

serve through the concrete example of practicing “Sing Together” in the public domain of 

the local community such as public schools, regional child centers, government offices, 

and cultural foundations. 

This study began with a small encounter with children who suffered without 

knowing the reason in a fragmented, excarnational, overly competitive and impersonal 

cultural flow. This meeting, started through “Sing Together,” led to new encounters with 

painful parents, teachers, and people who groan in various parts of society, and I could 

share the life and grace in the gospel through Singing Together and helped them recover. 

On the basis of these specific examples, I tried to prove that Singing Together could be a 

channel to become “Incarnational Church” in which help peopl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restore the values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and “mutual respect” and 

“being together”  

Through this paper, I hope the church turn their focus on the church itself to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is era, visit and serve them in a more artistic and creative 

way, and reveal the truth of the “Incarnational Church.” I also anticipate this study would 

provide creative insight and encouragement to all the churches and saints who want to 

enter the world and live in the light and salt in spite of the difficult circumstances, 

especially Christian artists work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국문초록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함께 노래 부르기 

: 에픽(EPIC) 세대를 위한 창조적 예술교육 

 

민경찬 

 

서울, 한국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낡은 크리스덴텀의 전제를 

버리고 이 시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성육신적 교회의 진실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실천적으로 논증하고자 했다. 

먼저, 마이클 프로스트의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 레너드 스윗의 에픽(EPIC)이론을 

받아들여, 이를 ‘함께 노래 부르기’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문화 창조자”로서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와 한스 로크마커의 기독교적 예술론을 가져와서 사용했다.  

전체적인 연구방식은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을 받아들여 기독교학자 

외에도 일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함께 인용했고, ‘이론과 

실천’, ‘부분과 전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통합하여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으로서의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학교, 

지역아동센터, 관공서, 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실천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찾아가 



섬길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파편화되고, 탈육신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적 흐름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아이들과의 작은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시작된 이 만남은 아파하는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남모르게 신음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졌고,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과 은혜를 나누며 그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함께 노래 부르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 안에 있는 ‘인격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상호존중’과 

‘함께함’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는 성육신적 교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논문을 통해 교회가 교회 자체에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돌려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섬기며 ‘성육신적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히 문화예술과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통찰력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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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긍휼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신뢰해 주시며 함께 노래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계셔서 이 논문이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xii 

제 안의 가능성을 보시고 복음과 함께 ‘경계’로 나아가는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용기 내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과 ‘받음 직한 섬김’이 무엇인지 온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삶의 걸음과 마음이 담긴 저의 동요음반 ‘씨앗의 꿈’을 가치 있게 

봐주시고,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주제로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 마다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논문을 끝까지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로 새벽잠을 깨우시며 잠자던 상상력을 깨워 주시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성경과 시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창조적 상상력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어쩌면 이 논문을 가장 기뻐하셨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의 노래의 내용이 되어 

줄 뿐 아니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아빠의 걸음에 동행해 주는 사랑하는 가은, 

지후, 서현, 관홍 네 남매, 그리고 어려운 시절 한결같이 곁을 지키며 깊은 신뢰로 

함께 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민 경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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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자는 한 지역문화재단의 콘서트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연주자들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한 일이 있다. 그때 밴드 메인 구성원들은 

이러했다. 아버지와 형이 목사이고 오랫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헌신된 일원으로 함께 

했으나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목사의 아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르기 전에 멈추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전직 신학생, 그리고 군목이 

되기 위해 일찍 목사가 되었으나 교회에서 상처 받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전직 목사, 그리고 현직 목사인 본 연구자. 네 사람 모두 교회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본 연구자를 제외한 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세 사람 모두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교회나 

오늘날의 주류 기독교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사실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부모교육이나 평생교육, 혹은 사회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여러 모임에 나가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그때 

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성도’가 찾아와 자신이 이전에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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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녔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지금 한국 땅의 수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 ‘교회 

밖’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여러 콘서트에서 총감독이나 연주자로서 참여할 때, 무대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 연구자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다녔음을 나누어 주는 예술가들을 만난다. 또한 현재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찬양팀이나 연주팀에서의 사역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만난다. 그들 중에는 결국 사역을 멈추거나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옮긴 뒤, 조용히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예술가들도 많다. 

이전 시대, 교회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모판 같은 곳이었다. 실제로 

현재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일수록 떠나는 비율이 높아진다. 교회에서 음악사역을 

하면서 교회 중심부로 들어갔다가 깊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예술가도 많다. 그래도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거나,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의 세상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 주고, 그 삶과 

사역에 대해 지지와 응원을 받는 일은 드물다. 다만 교회 안에서의 음악 사역에 더 

깊이 헌신할 것을 요구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높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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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여전히 교회의 관심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1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 건물을 

채우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직도 많다. 이러한 교회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영혼구원’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2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구속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러한 삶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알려 

주고, 그들이 교회 ‘밖’ 즉,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술가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술가로 사는 삶과 그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 주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어진 개혁신학은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자신의 직업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음을 말해왔지만, 

 
1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9), 33. 

2 폴 마샬,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김재영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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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회로 ‘끌어모으는’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이러한 ‘끌어모으기’식 선교는 중세와 

근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기독교제국, 즉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실패한 

시스템’3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낡은 크리스텐덤의 전제’를 버리고 

초대교회부터 이어오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담아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4 하나님의 선교는 메시아가 하신 일을 통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두 저자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과 그 

방향을 담아낸 선교적 교회를 ‘성육신적 교회’라 부르는데, 이러한 ‘성육신적 

교회’야말로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현대의 교회가 나타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끌어모으는데’ 힘을 쏟느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렸다.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다. 다시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보지만, 

세상은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면서 지내고 있다. 파편화 

되고 다원화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계문명과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탈육신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고,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3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33. 

4 Ibid.,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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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복음을 담은 케리그마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 깊숙이 찾아 들어가 

‘문화’라고 부르는 마음 밭을 기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 밭을 기경할 것인가? 이를 위해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그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이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참모습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 물론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울 수 있으며,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파편화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회복된 관계는 사람의 ‘인격성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격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좋은 씨앗을 

위해 좋은 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함께 노래 

부르기’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단지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도구’이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존재하며 힘써 그 구속받은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속받은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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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이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눌 것이다. 본 논고에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위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들이 바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는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항하는 하나님 편에 선 예술가들의 

세상 속 활동을 응원하는 일은 미미하다. 교회는 구속받은 예술가들이 세상 속에서 

‘문화 창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창조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지 알려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중보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안에 레너드 스윗 박사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부른 

에픽(EPIC) 즉,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는 사람이 받기 힘든 형태라면 외면받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에픽(EPIC)의 요소를 고루 담고 있는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원하는 성육신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고를 이론이나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 

공공의 영역에서 있었던 실천의 현장을 통해 논증하고자 했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복음의 핵심은 모든 문화와 시대에 유효하지만, 그 복음이 소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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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기 위해서는 특정형태의 옷을 입어야 한다.5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지키되 교회가 입고 있었던 이전 시대의 옷은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21세기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닐 수는 없다. 혹시 전통적인 옷을 입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게 

개량한 것이어야 한다. 이전 시대에 입었던 옷을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성장시킬까’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전 시대의 교회, 즉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크리스텐덤 

방식의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이 논문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육신적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는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백성인 성도들이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천국소망을 가진 백성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5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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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6에 대해 묻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과 천국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 

나아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성육신적 교회’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밭에 비유하자면 

딱딱하게 굳어 버린 땅과 같다. 씨를 뿌리려면 먼저 굳은 땅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박힌 돌도 꺼내고, 물도 주며 거름도 줘야 한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씨는 말라 죽거나 새에게 먹힐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 

논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이 

떨어질 사람들의 마음 밭을 기경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문화를 만들어가는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돕고자 한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진실’을 창조적으로 나타내며, 문화예술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예술이라는 선물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겸손히 

섬기고자할 때, 주님의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릴 만한 좋은 밭을 얻게 될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그 섬김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담긴 에픽(EPIC)의 요소(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6 베드로전서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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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예로서 ‘성육신적 교회’를 강조한 마이클 프로스트의 기독론과 교회론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이 신학의 실천을 위해 먼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연결하여 살펴본 후, 레너드 스윗 박사의 ‘에픽(EPIC)이론’의 도움을 받아 

포스트모던과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시할 것이다. ‘인격성’의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르틴 부버, 에리히 프롬, 폴 트루니에 같은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세상에 들어가 성육신적 교회’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니콜라스 월터스코프와 한스 로크마커의 기독교적 예술론을 가져와서 ‘함께 노래 

부르기’와 ‘문화예술사역’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전체적인 연구의 방식은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을 받아들여 기독교 

학자들 외에 일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말도 함께 인용했고, 

‘이론과 실천’, ‘부분과 전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통합하여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으로서의 ‘함께 노래 부르기’의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교회와 세상,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 신자와 비신자, 자연과 은총, 일반학문과 예술 등 

이분법적으로 따로 나누어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개혁신학을 기초로 하여 전체를 통(通)으로 바라보고 연구하고자 했다. 

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도움을 받겠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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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노래, 이야기와 같은 예술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감성에 이성을 접목시키는 

방식’7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전반을 지지하며 다른 모든 

예술분야를 함께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음악’, 특히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기술해 갈 것이다. 

‘합창’이라는 말 대신에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합창’이라는 단어 속에 ‘전문적인 음악’이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회 안에는 ‘회중찬송’의 전통이 있어서 함께 노래 부르기는 교회에 이미 

익숙한 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하신 소중한 전통이다. 이러한 교회 

안의 음악을 위한 여러 방면의 연구와 노력이 있지만, 이 논문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회중찬송이라는 좋은 전통을 교회 밖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연구하며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음악과 여러 가지 예술로 교회를 섬기고 일은 여전히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성도인 예술가들이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지, 그 

신학적인 배경과 더불어 찾아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7 “이성과 감정은 체험을 구성하는 동등한 두 요소다. 경험이 긍정적인 것을 창출해 낼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그 경험을 다룰 것이다. 신앙체험

이란 지각 및 오감을 활용하여 수용한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대

로 된 체험을 할 수 없다. 이성과 경험의 두 전통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에 기념비적인 사건

이 될 것이다.”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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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기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역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선교사역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안할 것이다.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교회 안의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자 분투해왔던 걸음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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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성육신적 교회와 함께 노래 부르기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면서’ 

시작된다.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때가 차고 기약이 되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거하시며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겸손 가운데 인간의 모든 조건, 심지어 그 한계와 갈등과 의심까지 

취하셨다.’8(빌2:6-8; 히5:7-8)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과 

당신을 같게 여기시며 ‘동일시(identification)’9하셨고, 그들이 사는 ‘공간’에 

거하시며 함께 사셨다.-지역성(locality)- 더 나아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으며, ‘함께 거하시는 초월자(the Beyond-in-the-

midst)’10로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류와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11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정은 ‘인간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the Human image of God, 

 
8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77. 

9 “성육신은 전체 인류와의 심오한 동일시의 행동을 포함한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Ibid., 76. 

10 Ibid., 77.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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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1:15)12’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적’ 삶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그들의 공동저서 <새로운 

교회가 온다>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육신적 교회’의 극명한 차이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준다. 이들은 그 차이의 기원을 

‘크리스텐덤(기독교제국)’에서 찾는다. ‘크리스텐덤(Christendom)’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AD 313년 이후 있었던 이전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데, 이 

‘크리스텐덤’은 중세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20세기 말까지 적어도 11세기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문화를 일컫는 말’13이기도 하다.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서구교회가 취해 왔던 이 ‘크리스텐덤’ 방식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려 했던 ‘로마 제국’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던 시대의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황제로서 로마의 평화, 즉 ‘팍스로마나’의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가 만든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만든 가짜 평화였다. 참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대표되는 그 평화는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평화다. 하지만 기독교제국(크리스텐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취하셨던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이 금하신 

 
12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Ibid., 78. 

13 Ibi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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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14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다. 이 방식은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방식일 수 없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는다면, 진리이신 그분이 취한 방식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이다. <무례한 기독교>를 통해 ‘제국주의적 제자도’15와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경고한 리처드 마우의 말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은 십자가의 약함과 취약성 안에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결과를 보장하셨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16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방식 또한 진리의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앙, 

다른 신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샬롬-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식이며, 

‘성육신적 교회’로 나아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그러하셨듯이 

 
1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26:52). 

15 리처드 무어,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4), 196. 

16 Ibid.,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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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함께하기 위한 작은 방편이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한 방식이다.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 문화와 기계문명으로 인하여 

인격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세계화된 소비주의, 4차 

산업혁명과 기계문명으로 인한 비인격화가 팽배한 현대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다름과 한계까지 끌어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분열과 혐오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치는 

파편화된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신학 실천을 위한 작은 방편이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화음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서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기꺼이 섬기고자 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성육신적 교회  

예수님은 영혼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다. 마음만 

오신 것도 아니고, 개념이나 의미로 오신 것도 아니다. 사람의 흉내를 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다.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또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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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떨어지지 않으시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누군가의 

‘아들’로 오셔서 부모님과 ‘관계’하셨고, 그 관계를 통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나셨다. 이를 두고 프로스트와 허쉬는 이렇게 표현한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그런 관계적 만남을 가지셔야 했고, 인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런 관계들을 계속 지켜가셔야 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인성이란 가짜이며 공상의 이야기다. 더불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마음속에만 비밀스럽게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그의 동료들에게 연결되어 

확장되는 인격적 존재의 복합체가 되었다.17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관계하셨고,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하셨으며,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와 관계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셔서 같은 공간을 거니시며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으로 함께 

사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과 

온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따르는‘성육신적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18  

 

첫째, 성육신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의미와 역사 감각을 제공하는 

고유한 문화적 틀을 해치지 않고 복음이 진짜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선교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데이비드 보쉬의 말처럼 “기독교 신앙은 원래 

성육신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17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77. 

18 Ibid., 79-85. 



17 
둘째, 성육신적 선교는 어떤 그룹에 다가가고자 할 때 복음의 진리 

자체를 타협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그들과 동일시(identify)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육신적으로 사람들과 동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 그들의 슬픔과 그 이유, 그들의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자 애써야 하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행위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교의 사명을 성육신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문화적 제국주의’다. 이런 형태의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죄악인데 많은 나라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섣불리 그들의 

문화로 표현된 복음을 심고 이를 강요하는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성육신적 선교는 한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서 현실적이고 

영속적으로 성육신적 동참을 실천하는 것이다. 거기에 살지 않고 그 문화적 

다름, 그들의 삶, 그 지역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공동체의 유기적인 

삶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웃 속으로 들어가셔서 외부인이 

아닌 내부자로서 그들의 삶과 리듬과 그 사람들을 경험하셨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누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전적으로 그들과 

동일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상황과 관련한 선교적 자세의 측면에서 성육신적 선교는 

데려오기보다 보내는 추진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선교사이시다. 그분은 아들을  

우리의 삶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셨다. 그러나 서구의 대다수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새천년 시대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려면 이런 상황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적 선교란 복음을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미체계)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복잡하고 세분된 서구 상황에서, 현존하는 수천 가지 하부 문화 속에 

복음을 구체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과 하부 

문화가 자신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말한 ‘성육신적 선교’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면,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로서 그들의 삶의 리듬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선교의 어려움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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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육신 시대의 교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일1:1-2)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준다. 김명실은 “현대 성례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19고 말하면서 “인간은 몸이라는 

것, 즉 눈에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 몸이라는 가시적 형태를 띠고 우리를 만나신다”20고 했다. 

이어서 “가장 영적인 것은 언제나 가장 육체적인 것에서 일어난다”21고 주장한 

성례신학자 루이스-마리 쇼베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은 

우리의 몸, 즉 삶의 현장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심으로 ‘몸’과 ‘삶’의 

중요성을 친히 보여 주신 사건이다.  

 
19 김명실, “기독교 성찬성례의 사회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91집, 

2014), 275. 

20 Ibid., 275.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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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와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고, 우리의 

육체를 악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영지주의의 망령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 다시 등장했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내의 풍토에 대해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의 극단적 이원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한다. 곧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영혼은 성스러운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세속적이거나 기껏해야 영적으로 중립적인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다. 많은 설교자가 이러한 세계관을 강조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훨씬 중요하게 간주하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며, 교인들에게 육체적 경험을 충실하게 참아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면서 교회의 선교를 조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위 육체의 

삶보다 영혼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22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바탕에서 

‘탈육신적’ 사고방식이 전개된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고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반영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바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영혼(정신)을 빼내서 다른 육체에 집어넣기도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탈육신적 시대’임을 증언한다. 

이러한 탈육신적 현상은 ‘인터넷 세상’을 통해 급속하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 세상을 통해 

 
22 마이클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최형근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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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는 느낌이나 경험보다 스크린과 인터넷 

세상에서 느끼는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들에게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그가 전해 준 이 땅에 임하시는 천국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프로스트도 그의 책 <성육신적 교회>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 한국에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데...(중략)...그들은 온라인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온라인에서 활동합니다. 출퇴근길에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말이죠.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선교적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23 

 

프로스트가 다시 말한다. “우리는 뿌리 없고 단절된 감정을 서로에게 

남기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보다는 점점 더 스크린을 통해 연결된 피상적인 

세계에서 유랑하고 있다”24고. 몸을 움직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보다는 인터넷과 

스크린을 통해 한 것을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한 것과 동일시하는 이러한 탈육신적 

분위기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현실 세계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을 

스크린 안에서 펼쳐지는 가상 세계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현실 속 불완전한 배우자를 보며 좌절하고, 드라마 속 완벽한 주인공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 매너 있고 잘생긴 주인공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짜증나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찾아야 

 
23 Ibid., 16. 

24 Ibi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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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의 모든 종류의 기쁨을 가상 현실인 인터넷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단절과 고통, 또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인터넷 세상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고자 한다. 프로스트가 말한다. 

 

탈육신이 된 세상에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이 확연히 

결여되어 있다...(중략)... 우리는 여행객들처럼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어떠한 애착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실물보다 더 

실물처럼 보이는 초현실 요리를 기꺼이 맛보려고 한다...(중략)... 당신의 

몸은 공항라운지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혹은 공항 라운지 TV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시청하거나 또는 

다른 곳을 생각하며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당신은 당신의 

근본 신분이 단절된 존재, 곧 자유롭게 배회하고 자유롭게 머물고 어디에라도 

있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25 

 

탈육신 시대의 사람들은 타인에게로 직접 다가가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대신 그들을 ‘객관화’시키고 ‘대상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화’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게 한다. 

자신의 인격과 감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만, 이미 대상화되어 버린 다른 

인격에 대한 감각은 지나치게 둔감하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진다. 그 폐해를 프로스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대상화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우리와 그들의 생각을 분리한다. 이러한 대상화는 

사람들을 비인격화하여 항상 무시하고 경시하고,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 

귀결된다.”26 타인을 대상화하는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은밀한 성적인 성향과 

연결될 때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과 같은 

 
25 Ibid., 30-31. 

26 Ibid.,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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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타임의 증가와 가상현실의 영향이 서서히 확산되는 모습은 실제로 온라인 

포르노에 의해 가열된 성 중독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같다.”27 프로스트는 

심리학자 필립 짐바도르가 그의 책 <남자들의 종말>에서 한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비디오 게임과 온라인 포르노 중독이 겁 많은 세대, 곧 서툰 사회성, 메마른 

감정, 모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젊은이를 양산해냈다. 이 젊은이들은 가상 세계의 

관계가 아닌 실생활의 관계와 학교 및 회사 생활에 내재된 복잡성과 위험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성적흥분도착증”이라는 

새로운 형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성적흥분도착증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동기 

부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감정과 로맨틱한 가정을 

얻는 수용 능력을 조절하는 일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한다.28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탈육신화된 세상의 단면이다. 탈육신 문화에 

길든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에 익숙하지 못하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모른다. 그 상실감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더더욱 깊이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인간폐지 

복음은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인격을 가진 존재여야 하기 

 
27 Ibid., 42. 

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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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유진 피더슨은 그의 책 <길을 걸으라>에서 ‘인격적‘인격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29에 대해 말하면서, 복음에 담겨진 인격성을 강조한다. 

‘인격성’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담아 주심으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 믿음의 근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바’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4:3)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바울이 다시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J.R 

루카스가 <자유와 은총>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론자는 우주의 근본 성격이 인격적이라고 믿기에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속성을 

갖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인격이라고. 따라서 우리 사고의 가장 중요한 범주는 본질이 아니라, 행위다.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너무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30 

 

 
29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는 인격을 배제한 간단한 공식으로 

축소시킬 수 없다.” 유진 피더슨, 그 길을 걸으라,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07), 14. 

30 니콜라스 월터스코프, 행동하는 예술, 신국원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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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위가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행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 믿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 파커 파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진리는 

인격적이며,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진다”31고 말했다. 더 

나아가“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우리와 세계를 본래의 

사랑의 형상으로 재형성시켜 주는 관계들을 추구하는 것”32이라고 주장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 폴 트루니에도 그의 책 <치유>에서 시벡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인간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33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리는 단지 규칙이나 원리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곧 진리’34라고 말씀하심으로 진리가 ‘인격’임을 친히 

증언하셨다. 실제로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의 

인격성이 회복되며,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인해 구원을 받고 삶이 새로워진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핵심을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파커 파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0), 122. 

32 Ibid., 131. 

33 폴 트루니에, 폴 트루니에의 치유, 정동섭 외 1인 역 (서울: CUP, 2007), 32.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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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12:29-31)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야 말로 ‘인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또한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또한 

인격에 관한 말씀들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

23)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모든 선교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성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들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선교적 

교회’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인격성을 전제로 하는 복음’을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 삶의 

환경이 인격성을 체계적으로 거세해 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주의 문화, 기계문명, 핸드폰과 SNS, 사람마저 대상화시키고 부품화시켜버리는 

현대성은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삼키고 있고, 이 현대성은 현대인을 

급격히 비인격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양성이 되어버렸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많은 

교사들의 관심은 아이들의 인격적 성장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통제와 지식전달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 즉 ‘사람’에게 노래를 

배우지 않는다. 기계에게 배운다. 교실마다 있는 컴퓨터가 커다란 화면에 연결되어  

있다. 교사가 노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화면에는 악보와 함께 녹음된 노래가 

나오고, 아이들은 노래의 소절별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노래를 배운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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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할 수도 있고, 곡 전체를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화음도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작동하는 일, 즉 손가락만 몇 번 움직여 주면 

된다.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악기를 연습할 필요도 없고, 노래를 연습할 필요도 

없다. 다만 프로그램을 잘 익혀서 작동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인격을 

가진 선생님(사람)’보다 인격 없는 영상의 화면을 통해 배울 때 더 빠르게 

집중한다. 그러면서도 인격보다 기계에 더 쉽게 집중하는 자신들의 반응방식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선생님들 자신도 이런 식으로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 노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교사들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다. 

인격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야 할 예술 수업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기계적 ‘편리’가 인격적 ‘진리’를 삼켜 버린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피더슨의 말처럼 “인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기 위해서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법”35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은 더 이상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는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 함께 

부르는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인격성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인격을 전제로 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된다. 문화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는 현대성에 물든 새로운 문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세계 안에서 개인이 지니는 중요성은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들과 신념, 신앙이 아니라 각 개인이 행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이 공적인 

세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사실상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 세계 성공은 그 사람이 

 
35 피더슨, 이 길을 걸으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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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비인격적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36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더 인격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비인격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세상은 어쩌다가 이렇게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그가 계속 말한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공적인 생활의 대부분을 익명성이 지배한다. 이 

익명성은 새로운 가치의 전달을 재촉한다. 일과 인격이 분리되면서 이런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집을 수리해 주고, 구두를 수선한 사람과 잘 

알고 지내는 시절은 지나갔다.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는 익명성은 인격적인 

상호 책임감을 모호한 추상적 덕목으로 만들고 있다.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거리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알고 대했던 친밀함과 

책임 의식이 무너져 버렸다...(중략)...상품생산과 서비스의 전 과정 동안 각 

파트에 나뉘어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그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의식도, 

마침내 그 생산품을 구입하게 될 소비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책임의식도 

없다.37 

 

데이비드 웰스가 말한 이 비인격적인 현상은 현대 사회의 수많은 비인격적인 

현상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묘사에 불과하다. 사람이 인격성을 잃어가는 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선언 이후, 인류는 사람의 정신을 육체와 분리시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 사람의 몸을 인격과 분리해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발전된 근대의 계몽 정신은 ‘관찰’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과 의술을 발전시켰고, 다음 세기에는 몸을 대상화했던 의술을 

넘어 사람의 정신까지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정신분석학이 발전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만 쓰이지 않았다는 데 

 
36 데이비드 웰스, 신학실종, 김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30. 

37 Ibid.,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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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람에게서 인격을 분리시키고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된 인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총은 1차 세계 대전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만들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과학기술과 이성에 대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서구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 사람을 객관화하여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을 담은 진지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세계는 사람이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중적이다.”38라고 말하면서 그 두 세계를 ‘나-너’라는 

근원어로 말할 수 있는 세계와 ‘나-그것’이라는 근원어로 말할 수 있는 세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두 세계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된다. “근원어 <나-너>는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할 수 있다. 근원어 <나-그것>은 결코 온 존재를 기울여 말할 

수 없다.”39 

그는 각주를 통해 “근원어 <나-너>를 말하는 것이 타자를 객체화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세우고, 근원어 <나-그것>을 말하는 것이 타자를 객체화하는 

경험이나 이용을 야기시킴을 말한다.”40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데카르트의 코키토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이 모든 것과 

이러한 따위의 일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41 인간은 분명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의 삶과 그 존재는 ‘생각’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38 마르틴 부버, 나와 너, 김천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77), 5. 

39 Ibid., 6. 

40 Ibid. 

41 Ibi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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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있기 전에 먼저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인식, 즉 그 ‘생각’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생각’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얽혀 있는 ‘삶’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어지는 마르틴 부버의 설명은 ‘나’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 알도록 도와준다. 

 

근원어 <나-너>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해질 수 있다. 온 존재로 

모아지고 녹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된다.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42 

 

부버는 <나-그것>의 관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분석이나 

성찰의 산물이 아니라, 참된 근원적 통일이며, 살아 있는 관계”43임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에게 접함으로써 ‘나’가 되기 때문’44이다. 부버는 

어린아이의 인식방식을 예로 들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아이는 결코 

먼저 어떤 대상을 지각한 후에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며 마주 서 있는 존재가 그 안에 굽혀 들어오는 저 아치 

모양을 한 손이다...(중략)... 처음에 관계가 있다.”45 부버의 이 이야기는 거의 

1세기가 지나서 스탠리 그리스펀의 ‘인간 의식 발달의 여섯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 이 이야기를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이렇게 

정리하여 설명한다.  

 
42 Ibid., 17. 

43 Ibid., 26. 

44 Ibid., 40. 

45 Ibid.,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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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초기 단계에서 아기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나’라는 

존재에 대한 느낌도 없다...(중략)...아기는 아직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지만, 서서히 주변에서 인간관계라는 살아 있는 세계와 무생물의 

세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간다. 아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46 

 

앞에서 부버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관계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관계를 통해서 한 인격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것은 현대과학과 심리학도 증언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서구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도 사람을 대상화하는 

근대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사람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그 무서운 

습관은 21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마프로스트가 이렇게 정리하여 

말한다. 

 

모더니즘은 세상에서 이탈하고 세상을 대상화하며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탈과 대상화에 대한 이런 오만한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런 

이탈에 대해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형태는 자연의 대상화나, 흔히 

말하는 과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상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원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구체적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들로 그들을 대상화한다.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3인칭으로 

말하거나 상투적인 말을 사용해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동을 통해 이런 대상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화는 사람들을 

비인격화하여 항상 무시하고 경시하며,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 

귀결된다.47 

 
46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2010), 132-33. 

47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36-37. 



31 
 

우리가 사는 현대는 데카르트나 부버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이다. 

만약 데카르트나 부버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심지어 생각까지 기계가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바라본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모든 진리의 척도로 삼고, ‘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그것’으로 여기며, 상대방의 인격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2차 세계대전의 한 복판이었던 1943년에 영국 더럼 

대학에서 했던 강의안을 모아 <인간 폐지>라는 책을 냈던  C.S.루이스의 말이 

섬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도’ 

바깥으로 나갈 때 그들은 허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꼭 불행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품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최종정복은 결국 인간의 

폐지(Abolition of Man)입니다.48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우상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가슴 

없는 인간’이 되어가는지, 또한 오랜세월 동안 인류가 지켜온 도덕률(자연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지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리고 그가 예견했던 그 ‘인간 폐지’의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인간 

폐지의 세상을 경고했던 C.S 루이스보다 훨씬 더 기계화된 20세기 후반을 함께 

살았던 에리히 프롬은 ‘진짜 인격과 진짜 삶’에 대해 다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수단을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생산하고, 점점 더 기계처럼 

 
48 C.S 루이스, 인간폐지,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0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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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인간을 제작한다.”49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과학의 힘으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기계의 수가 증가하며, 인간미가 없는 모든 인공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50 이 시대를 향해 ‘실제 인간이 사라진 세상’51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계화 현상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며 문명에서 인간의 

냄새를 지워내고 있는 실정’52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집단사회에 함몰되어 이런저런 집단을 이루고 

정신없는 속도로 움직이지만,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들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른 채 답답하게 짓누르는 비밀을 혼자 

간직한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기계화된 사회의 피상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간다.”53 폴 트루니에가 묘사한 ‘실제 인간이 사라진 세상’은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더 사라지고, 기계를 사이에 둔 가상의 만남이 실제 만남을 대신하게 

된 이 탈육신 시대의 흐름을 따라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외로움’에 시달리면서도 누군가를 찾아가 마음을 열고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인격성을 전제로 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보다 ‘기계’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며, 

인격적인 ‘너’ 대신에 대상화된 ‘그것’의 세계를 만나고 접속하는 것이 더 

 
49 에리히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16), 26. 

50 폴 트루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강주헌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63. 

51 Ibid., 43. 

52 Ibid., 64. 

53 Ibi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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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와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접속의 시대와 성육신적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탈육신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접속’이다. 

인터넷 세상으로 접속하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물건도 사고판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접속’은 많아졌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다. 주님은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단지 영으로 우리와 ‘접속’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접촉’하셨다. 그 ‘접촉’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과 ‘접촉’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가? 레너드 스윗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버 문화에 보내고 있는 교회의 

메시지는 ‘단절’”54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손을 내밀어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가?”55, “교회는 이 

 
54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36. 

55 Ib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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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만질 수 있는가? 이 문화에 키스할 수 있는가?”56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마땅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접촉’해야 한다. 

손 내밀어 그들을 만지고, 아픈 곳을 싸매고 치유해야 한다. 생명이 흘러가고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문화와 접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은 만만치 않으며 온갖 종류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맘몬을 중심으로 한 소비주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권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억압하고 위협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세상의 유혹이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위험으로 인해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다. 제사장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도 피부병환자들을 직접 만나 그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위험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로 인해 세상도 함께 거룩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와 접촉한 세상이 우리로 인해 거룩해질 것이라 약속한다.57 여기 모세를 

통해 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출30: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가? 

 
56 Ibid., 52. 

57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출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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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58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접촉할 때, 주님을 만졌던 그 부정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 모습이다.  

교회가 이러한 ‘성육신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육신적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탈육신적 문화는 ‘몸’과 ‘마음(혹은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은 교회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육신적 삶’이 되지 않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성도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끌어내어 ‘교회’라고 부르는 특정한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결국 열심 있는 성도들은 교회 이외의 공간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프로스트와 허쉬는 ‘만일 교회 예배 

시간만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의미 있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면 

문제가 있다’59고 지적하면서, 예배 시간 외에 불신자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아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회론의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attractional) 하지 않고 

 
58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막5:27-29). 

 
59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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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육신적(incarnational)이고자 한다. 성육신적이라 함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만나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회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든다.60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교회’라고 규정지어 놓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이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교회’만이 아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제시했던 알버트 월터스가 말한다. 

 

다른 전통들은 그 나라를 제도적 교회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권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동일시는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으로 

간주되지만 개신교에도 추종자들이 많이 있다. 이 견해는 오직 목사와 

선교사만이 전임으로 왕국사역에 종사하고 있고, 평신도들은 그들이 교회 일에 

종사하는 만큼만 왕국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제한은 모든 

인간사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음을 암시하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잘못된 

관용구를 만들어냈다.61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지 않으신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그곳에서도 일하신다. 성경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책(The Bible)’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다. 야로슬라브 펠리칸은 <성서, 

 
60 Ibid., 33. 

61 알버트 월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199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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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성경이 ‘민족의 경전에서 인류의 고전으로’62 자리 

잡은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출발지는 성경이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의 진리로 인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모두를 위한 책이며, 복음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교적인 습관을 버리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반쪽짜리에 만족하시지 않고 창조계 삶 전체를 주장하신다.”63고 말하는 알버트 

월터스의 말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통하는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노래를 부르며, 

우리끼리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삶을 드려야 한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뒤에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한다.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다양한 피조세계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대로, “창조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하고 

 
62 야로슬라프 펠리칸, 성서, 역사와 만나다-민족의 경전에서 인류의 고전으로, 김경민 양세규 

역 (서울: 타임교육, 2017), 1. 

63 Ibi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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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시지 않은 영역은 한 치도 없다.”64 마가가 대위임령을 통해 “모든 피조계(All 

Creation)에 복음을 전파하라”65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특정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빛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이 우리가 들어가 모든 피조세계를 

비추고 맛나게 해야 한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잃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바라보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의 

‘통(通)’66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편 모두를 하나로 보시며 그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전체를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엮어서 ‘통으로 

바라보는 방식’67은 프란시스 쉐퍼가 누누이 강조한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맥락을 같이 한다. 

 

 
64 무어, 무례한 기독교, 195. 

65 Ibid., 93. 

66 조병호가 ‘통신학’을 통해 제창한 ‘통’신학의 방법론은 육신과 정신을 분리하고, 성과 속을 

분리하며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

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키시는 사고방식이다. 

(중략) 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더욱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경로나 하나

의 방법으로 대상을 파악하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려 섭렵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대상 인식

이 가능한 것이다.”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67. 

67 ‘통으로 보다’라는 단어는 통의 방식으로 대상을 본다는 뜻으로 여기서 ‘보다’는 말은 ‘생각

하다’, ‘인식하다’등의 말과 통용될 수 있다...(중략)... ‘통으로 보다’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경로와 관점

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으로 보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인식을 위한 방법을 표현한 말이다. 종합하면 

‘통으로 보다’는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다양한 경로와 관점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이다. Ibid.,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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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전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의미는, 기독교는 이상적인 

영역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육체와 영혼에 대한 위계나 이분법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 뿐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고 그분의 구속 

사역은 전인(the whole man)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데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전인성에 대해서 소홀이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68 

 

주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에게 주신 기도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마6:10, 새번역)이다. 우리의 기도제목과 소명은 영혼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전파하라 하신 

‘천국 복음’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 됨의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도 한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향과 내용을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프로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약 교회가 성육신적 공동체로서 

함께 서 있다면 사회 안에서 탈육신적 충동의 대안과 해독제가 될 수 있’69다. 

마이클 프로스트가 말한다. “우리는 불안정함과 가벼운 행위들, 해체와 대상화, 

그리고 스크린 문화와 가상 현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과 삶을 구현해 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맛을 잃고 

 
68 프란시스 쉐퍼, 예술과 기독교, 김진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10. 

69 프로스트, 성육신적 교회, 45. 



40 
어두워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70 

마르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71이라고 했다. 그러나 탈육신 시대는 

구체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접촉’을 가상 세계 안에서의 ‘접속’으로 

대신해 버렸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기쁨’ 얻기를 

포기한 체 ‘가상세계 속에서의 기쁨’을 찾기 위해 인터넷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모든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중심부를 벗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변방과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교회, 경계에 핀 꽃 

크리스텐텀 교회는 ‘중심’을 향해 있다. 그 모든 움직임의 방향이 

중앙이고 높은 곳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와 성육신적 교회의 방향은 ‘경계’이며 

‘낮은 곳’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으셨다. ‘변방’에 있던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나셨고, 이방인들의 땅인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셨으며,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받는 땅 사마리아로 일부러 지나가셨다. 이방인, 그것도 미친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찾아가셨다. 끊임없이 

경계로 나아가셨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직전에 ‘가서’ 

 
    70 Ibid., 48. 

71 부버, 나와 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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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예루살렘, 즉 그 중심에 모여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흩으신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유다와 땅 끝까지’(행1:8) 이르러야 한다. 즉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경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다. 그 경계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함민복 시인은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72에 심겨진 꽃을 보며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73고 

노래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 함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중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집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인 ‘담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놓여 있는 곳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담장 위에 꽃을 심어 놓았고, 그 

꽃을 본 시인은 경계에 핀 꽃을 노래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의 경계엔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그 경계에 문화의 꽃을 피워 왔다. 경계에 담을 

쌓고 유리조각을 둘지, 화분을 두고 꽃을 피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피어난 꽃이다. 빛과 어둠, 

 
72 함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서울: 창비, 1996), 110. 

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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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사망의 경계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꽃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깃든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영역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는 특정한 영역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만을 노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사망에 속한 세상이 우리로 인해 구원받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원함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로 서는 것이다. 

먼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며 동시에 ‘성육신적 교회’여야 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기에, 교회는 ‘성육신적’일 수밖에 없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 방식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적이지 않은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거나 적어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이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됨’이다. 

어떤 방식으로는 교회와의 연결 가운데서 ‘함께’ 들어가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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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 세상이 접촉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의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의해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면서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교회’로 부르신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 자신의 재능이나 순수함을 믿고 혼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의 몸 된 교회로 설 때에만 세상의 빛으로 발견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와의 연결 가운데, 즉 주님의 몸으로써 세상에 들어가고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무리 강한 개인도 세상의 거대한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약할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74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자 있게 하고, 교회로 함께 서지 못하게 한다. 

먼저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교회와 함께 서야 한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에 들어갈 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며 주변의 모든 곳을 소성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74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

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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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겔47:9-10) 

죽은 땅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선 그 땅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경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7-39)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우리끼리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로 그 물을 마신 뒤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먼저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는 세상 한복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에 오염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게 정상이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과 그 몸 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나눈 그 ‘접촉’으로 인하여 세상이 거룩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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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 두신 

이유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안전하게 은혜를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모든 나라(All Nations)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다. ‘제사장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수렴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75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소위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향한 것임을 보여 주셨다. 

여기 예수님의 선교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셨을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 이 말씀을 두고 조병호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 강연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한다. 

 

‘모든 민족’이란, 아브라함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의 ‘모든 민족’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개인’, ‘한 가정’, 그리고 동시에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75조병호, 통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59-62.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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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작 이야기입니다.76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모든 민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 나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열방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다.77 

 

이중청취와 이중언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 훈련의 첫 번째 연습이 

‘듣는 훈련’이다. 

 

이중청취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무참히 파괴된 이후 세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테러는 또 다른 아픔과 슬픔, 분노와 증오를 일으켰고 문명 

간의 충돌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2년 1월, 그 사건으로 인해 

 
76 Ibid., 59. 

77 조병호는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특징 중의 하나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제시한다.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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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도시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뉴욕으로 자리를 옮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러 세계 곳곳에서 모인 

종교지도자들이 모였다. 캔터베리 대주교, 이슬람교의 이맘, 인도에서 온 힌두교 

그루가 함께 했고 유대로 랍비도 전통적인 추도문인 카디시를 읊었다.’78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유대인 랍비이자 신학박사인 조너선 색스가 그 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다. 

 

인류가 지닌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직면하여 인류의 연대감을 표시하는 드문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비행기 납치범들의 종교적 열정과 그곳에 모인 

종교지도들의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평화에 대한 갈구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선과 악, 화합과 반목, 세계 평화와 성전의 병치는 

이제 우리가 막 들어선 세기를 나타내는 적절한 은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인류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앞 세대들이 상상도 못할 만한 

규모로 치유하거나 망칠 수 있으며 또한 고치거나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으며, 이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몫이다.79 

 

조너선 색스의 말처럼 현재의 인류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엄청난 힘을 서로를 치유하고 화합하는데 사용하면 좋으련만, 

서로를 증오하고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위험에 처한 

인류 공동체를 향해 그는 자신의 책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대화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기 집단에게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중략)... 오늘날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을 상대하고 

다른 목소리는 걸러낸다. 자기 의견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대게 폭력과 

 
78 조너선 색스, 차이의 존중-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임재서 역 (서울: 말글빛냄, 2007), 14. 

79 Ibi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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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의 형태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미지로 포착되는 사건을 통해 언론의 

눈길을 끌려 한다.80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집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집단에게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게토’화 

되어가고 있다.81 물론 다른 집단을 향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의견들은 무시하거나 

공격한다. 그렇게 만들어낸 편가르기와 혐오, 배제는 이 사회를 더욱 큰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발견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가 말한다. “기독교인들은 두 귀를 열어 놓고 

사는 사람이다.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한쪽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열어놓는다.”82 레너드 스윗은 존 스토트 목사가 말한 이 

‘이중청취(Double listening)’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중청취’는 동시에 두 목소리를 듣는 청취능력,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말한다. 이 

목소리들은 종종 서로 배치된다. 그러나 두 목소리를 모두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중 청취는 

 
80 Ibid., 16. 

81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강영안이 이런 말을 남긴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

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게토’화된 언어다. 우리끼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바깥 사람

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언어를 서서히 배워가면서 교회 특유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

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낸시 피어시, 완전한진리,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6), 19. 

82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서울: Korea.com, 201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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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의 제자화와 기독교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방법이다.8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닫고, 오직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만이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고 거룩하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믿는 이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84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듣고자 한다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듣는 중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하시는 말씀 또한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듣고자 할 때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85라고 표현했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진리의 파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호튼은 ‘이 세상에는 참되거나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땅에 속한 일을 과소평가 하는 

것’86의 위험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헛된 

철학’과 관련해 두 가지 위험을 주의해야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사람의 

 
83 John R.W.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II. : InterVarsity Press, 1992), 24-29.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
래교회, (좋은씨앗, 2002), 17에서 재인용. 

84 “그 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민22:28, 새번역). 

85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80. 

86 Ibid.,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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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에 담겨 있는 약속과 위험을 묵살하는 태도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지혜, 

정의, 시민적 의(義)를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다. 이런 선물이 비록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의 표지에 불과하더라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87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담아낼 수 있는 진리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도 가득하다. 동시에 이런 

전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와 하늘에 속한 복음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통과하여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대로 듣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듣고 

진리를 분변하여, 다시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솔로몬 왕이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 열왕기서는 기록한다. “(네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왕상3:11-12)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우리가 겸손히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섬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 듣는 

마음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함께 노래 부르기’에 대해 

나눌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87 Ibid.,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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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겸손히 듣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서, 그들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낸시 피어시는 

그의 책 <완전한 진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 주변의 언어로 활발하게 

번역하는 선교사와 같이 살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이렇게 고발한다. “(그 교수는) 어떻게 해서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애쓰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공적 영역에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88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의 

언어를 사용해 말하는 것은 잘하지만,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말할 기회가 

주어져도 거의 말을 하지 못한다. 할 말이 있어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해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스윗도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독교 

 
88 피어시, 완전한 진리,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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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공식 언어 한 가지밖에 구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89 사도 바울도 이중 언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 언어’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언어를 사용한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그리스-로마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말했다.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이교도 작가의 시를 빌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일반 철학자들에게서 유용한 지혜를 발견했으며 종교개혁가와 

청교도들이 성경과 관련한 문헌뿐 아니라 이교도의 작품에서 얻은 광범위한 지식의 

진가를 인정’90하고 사용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비단 ‘언어’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비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천국 소망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고 탐욕스러울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이 

한탄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전 시대의 

 
89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94-95. 

90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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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리더들이 보여 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이상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에 더는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간다. 교회 안에 

있는 ‘근대적’ 처리방식과 끊임없는 비리, 탐욕과 위선 등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 그렇게 그들은 소위 ‘가나안’성도가 되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연구했던 최윤식은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91고 어두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핍박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현상의 이유에 대해 과학의 발달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능력이 제한되는 복음이라면 온전한 

복음일 수 없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뛰어 넘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복음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적 

아픔과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왔음을 역사가 증언한다. 

오늘날 지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데 있다.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겸손과 청렴, 정의와 

평화를 대변하고 보여주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오만과 탐욕, 불의와 분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91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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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명령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동시에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인 맥락, 

그리고 ‘현재의 문화적 상황’92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 스스로 자성하며 낸 

목소리를 들어볼 뿐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겸손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저작을 꼼꼼히 소화하여 기독교의 지혜를 보여주었듯이’93, 

이 시대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연구과 그 결과물들 또한 꼼꼼히 소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취해야 할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칼뱅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든 귀를 막지 말아야”94 한다. 발람의 당나귀 

입을 빌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를 지나며 인격성을 상실해 

가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세대를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파편화되어 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살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92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

기에, 문화적 상황은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 정의상, 선교적 교회는 항상 외부 지향적으로 보이며 항

상 변화하며(문화가 끊임없이 변하듯)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많은 경우 이런 교회는 매우 급

진적이어서 우리가 평소에 아는 교회와는 달라 보인다.”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25. 

93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저서를 꼼꼼히 소화했습니다. 진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므

로 철학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진리를 발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
을 두려워하는가?, 박삼종 역 (서울: 살림, 2009), 17-18. 

94 Ib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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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며, 그분의 몸 된 교회인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가치를 말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언어이다. 

 

문화예술과 인간회복 

거듭난 언어: 예술 

직관과 감성이 중요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또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다. 바로 ‘예술’이라는 언어이다. 마이클 카드는 그의 책 <땅에 쓰신 

글씨>의 서문에서 “거듭난 언어”라는 표현을 썼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한 언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이끄는데, 이 언어는 수없이 나누어진 

언어조차도 통합 시켜 의사소통 자체를 구속한다.”95 예술은 거듭난 언어로서 

국경과 언어 자체를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많은 영역 중에 특히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음악을 통해 베네수엘라라는 가난한 나라를 새롭게 

만든 ‘엘 시스테마’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엘 시스테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한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예술로는 

표현하기 힘든 신비하고 고유한 표현력을 지닌 음악은 무한한 가능성과 풍부한 

 
95 마이클 카드, 땅에 쓰신 글씨, 황병구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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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의 예술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이론이 아니다. 그를 통해 시작된 ‘엘 

시스테마’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증명된 말이다. 

엘 시스테마는 ‘지난 35년간 30만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나눠주고 

음악을 가르쳐 왔다. 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사회 경제적 빈곤 계층으로 가난과 

폭력, 마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비로소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솔로보다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음악 

교육은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질서, 책임과 의무, 배려 등의 

가치를 익히게 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이 겪은 획기적인 변화는 그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전해져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던 베네수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96 

아브레우가 시작한 이 거대한 운동은 단지 ‘시스템’이 아니다. 아브레우를 비롯한 

그의 동지들이 함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음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인격을 담았다. 그렇게 

담아낸 인격은 그들이 한 음악에 담겨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마음만 쏟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들의 이 

걸음은 적어도 겉으로는 교회와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룬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룰 수 있는지, 또한 그 

가능성은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본 

연구자도 모른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96 체피 보르사치니,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 김희경 역 (서울: 푸른숲,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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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막4:27, 새번역)고 기록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망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 주신 

대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낼 때, 그들의 걸음을 통해 

상상도 못 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는 베이스를 연주했던 리차드 블랑코 우리베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엘 시스테마는 내가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일했던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건설적인 

시기였죠. 엘 시스테마는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청소년을 올바른 길 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다소 독특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문화사에 전례 없는 위상을 얻었고요. 

무엇보다 엘시스테마는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놓았습니다. 엘 시스테마 덕분에, 음악 덕분에 나는 완성된 

인간이 되었습니다.97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일하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복된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와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97 Ibi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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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만 상상력과 창조성, 그리고 공감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나름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 주신다.”(마5:45, 새번역)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듯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자체를 죄악시하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세상엔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일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경은 ‘교회 안’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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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이며, 동시에 세상 모든 민족이다. 본회퍼의 말처럼 “교회는 타자를 위해 

현존할 때 교회가 된다.”98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없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모든 지경이 다 주님의 

것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기다린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다스림의 방법은 ‘섬김’이다.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는 ‘예술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쉐퍼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인간의 전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술 역시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입고 성경적 규범을 따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술에 대한 관심에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술들을 단순한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보고 

이러한 예술들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한다. 예술 작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99 쉐퍼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원하신다. 그러나 ‘위대한 부흥의 시기’라고 

불리는 19세기 경건주의를 거치면서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한크 로크마커가 <예술과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의 주류는,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를 통해 선포된 언약 사상을 무시하는, 

일종의 경건주의에 빠졌다. 구약성경은 종종 무시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미는 단지 경건 생활로 국한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경건주의적 활동에만 

주력함에 따라 철학, 과학, 예술, 경제, 정치 등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98 고길재, 본회퍼의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 그의 예수 ‘타자를 위한 인간,’ 기독일보, 

2014년 4월 30일. 

99 쉐퍼, 예술과 기독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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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쉽게 세상으로 넘어가고 말았다...(중략)... 그러나 그들은 종종 

복음을 전파하고 자선 사업으로 봉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낙관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삶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하나님의 피조계인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등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빈번히 간과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는 마치 기독교적 

영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완전히 세속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100 

 

로크마커는 현대세계가 ‘기독교적 영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로 바뀌게 된 것을 두고 ‘교회가 현대 문화로부터 후퇴해서 얻은 

첫 번째 결과’101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계 대해 진정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102이라고 

진단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창조계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친히 성육신을 하셨는데, 정작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종교개혁시대의 예술가들이 ‘주님께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다른 

세대에 알리는 표지를 세웠음’103을 예로 들면서,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거나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려 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참 인간이(이 말이 

지니는 충만한 의미에서) 되도록 하심에 있음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함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충만하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은 그가 

인간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100 한스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김진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2), 26. 

101 Ibid., 27. 

102 Ibid. 

103 Ibi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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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술적 재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104 

 

그리스도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과 그 생명의 진실을 부여받았고,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재능은 

주님에 의해 구속받은, ‘거듭난’ 재능이다. 이제 그 재능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곁에 두신 이웃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골1:13) 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골1:14)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믿어야 한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도 

믿어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1:13-20)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에만 

 
10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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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은 새롭게 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예술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참된 화평, 즉 ‘샬롬’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예술도 새롭게 되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예술’이라는 ‘거듭난 언어’를 새롭게 받았다. 이 거듭난 예술 안에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사랑이 담긴 

거듭난 예술에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세상을 통치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거듭나기 전, 예술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사용할 때에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세상도 이걸 알고 사용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과 능력의 원천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예술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예술가들을 통해 세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섬세한 예술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 섬김의 

도구로 예술, 그 중에서도 노래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 예술이며, 왜 노래인가?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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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창조자 

서양에서는 밭을 기경하는 것을 ‘문화(culture)’라 불렀다.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문화보다 먼저 주신 선물이 

있다. 자연이다. 이 “자연의 선물은 인간의 의도나 의식적인 노력 없이 받아지고 

전해질 수 있는 것”105이지만 “문화의 선물은 그 받는 사람 편에서 애쓰는 것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설명한다. 

 

문화는 인간의 성취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을 자연과 구별하는 것이다. 강은 자연이다. 그러나 운하는 

문화다. 석영은 자연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든 활촉은 문화다. 고함지르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요, 언어는 문화적인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마음과 손으로 

만든 것이다.106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마음을 담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받은 

우리가 만들고 가꾸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인간 소외, 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담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05 리처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홍병룡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48. 

106 Ibid.,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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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니버의 말처럼 “문화라는 것은 가치의 세계다.”107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문화가 

만들어진다. 문화는 사람이 만들지만, 일단 만들어진 뒤에는 문화가 사람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구속 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문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 스며들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문화를 창조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엔디 크라우치는 “문화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가능했던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108고 말했다.  누군가 만들어낸 문화로 인하여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전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주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 나쁜 

문화가 만들어지고 조성되면 이전에 있던 아름다운 문화는 다시 누리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던과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화적 도전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는 이전 시대의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전 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더 탈육신적인적인 문화는 우리가 누리던 이전 시대의 문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그로 인한 편리를 

 
107 Ibid., 49. 

108 앤디 크라우치, 컬처 메이킹, 박지은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화출판부, 200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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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만,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인간의 진보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편리를 

얻은 대신 사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에게 스마트 

폰이 주어진 뒤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옆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지낸다. 심지어 오랫 만에 친구를 만나서도 같이 대화를 나누기 

보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되었다. 어린 

아이들도 밖으로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기 보다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 폰을 보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단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다른 것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힘들어진다. 기계와 보내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이다. 다른 

인격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도 필요 없다. 기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스마트 폰을 쓸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자신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종속되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종속당한 그는 이제 스마트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기술문명이 가져온 문화의 변화는 인간의 생활방식뿐 아니라, 생각의 

방식까지 변화시켜 가고 있다.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109고 경고하면서 심지어 “뇌를 

잃어버렸다”110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어가고, 깊이 생각하는 힘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109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역 (서울: 청림출판, 2011), 1. 

110  Ibi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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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영역을 인공지능 기계에게 내어 주었고, 심지어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의 영역까지도 기계에게 내어 주고 있으며111,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인적인 성장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 이지성은 

인공지능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에이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 교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작은 배신감을 느꼈다.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교사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는 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바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사를 인간 교사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고, 더 좋아하고 있었고, 더 신뢰하고 있었다.112 

 

우리는 인간보다 기계를 더 편안해하고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편리를 위해 만든 기계들과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행19:26)을 우상처럼 섬기고 의존하며 스스로 

구속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리히 프롬은 “우리는 사물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숭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113고 표현했다. 프롬의 표현대로 

우리가 ‘사물 숭배’라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인격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비인격적인 우상숭배가 

하나의 현상을 넘어 ‘문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문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111 이지성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

다. 그 중에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변호사, 교사’같은 직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지성, 에이트, (서울: 차이정원, 2019), 108. 

112 Ibid., 108-9. 

113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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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물질적이며 비인격적인 문화를 지금 새롭게 

바꾸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나쁜 문화’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문화 

속에서 타인을 엄청난 고통에 빠트리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세대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사람의 

인격을 소외시키는 것을 넘어서 놀이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그 죄악의 심각성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일종의 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에리히 프롬은 <건전한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현상을 ‘정상성의 

병리성(pathology of normality)’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너무도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114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성에 대해 

경고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야 말로, 그 ‘정상성의 병리성’이 극대화 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가진 타인을 물건처럼 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격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착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그 사건에 가담하여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n번방 사건’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을 키워내는 배경에는 돈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대상화하는 비인격적인 문화가 있다. 타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며, 인격 

살인을 하고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실현되는 

 
114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울: 해냄출판사, 2020),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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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되어야 한다. 독일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차별과 혐오에 가득차서 그 

나라에 함께 살던 이웃 600 만 명을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이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같은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경계하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일을 당신의 몸 된 교회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거듭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회복된 인격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야말로 비인격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외면한 채,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눈앞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자신들의 자녀가 이 

비인격적인 문화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고통을 주고받고 있는데도 별 

느낌이 없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현상을 안타까워하며 걱정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넋을 놓고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복음’이다. 복음의 양면이 다 전해져야 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복음과 진리 안에 담긴 인격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격성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상상력과 창조성’, 그리고 ‘다스림의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긍휼’의 마음, 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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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가는 지금, 마치 ‘기계처럼’ 일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창조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망가져 가는 이 시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섬기라 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어려워 보이는 지금이야 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행해야 할 때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문화의 옷을 입고 천국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한다. 문화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정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와 동떨어진 삶은 불가능하며, 그 누구도 문화를 피할 수 없기’115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문화를 창조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문화가 우리를 바꾸어 갈 것이다. 

 

예술의 자리 

“문화는 인간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116 이 말을 한 앤디 

크라우치는 “문화는 인간의 창조성, 즉 항상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뛰어난 것을 

 
115 Ibid., 37. 

116 크라우치, 컬처메이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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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의 흔적을 담고 있다”117고 덧붙였는데, 이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이다(빌2:13).118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문화 창조자’119의 사명과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예술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문화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김요한의 말처럼 

“예술에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흐름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이 

‘문화’를 낳는다.”120 ‘왜 예술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을까?’를 질문하며 ‘인문학’을 통해 예술을 가르치는 오종우도 자신의 책 

<예술 수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문화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술은 원시시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척이나 다양하게 전개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일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처한 삶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곧 예술이라는 점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예술의 성질입니다.121 

 

 
117 Ibid. 

118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

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빌2:13). 

119 크라우치, 컬처메이킹, 11. 

120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19. 

121 오종우,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20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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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육체의 배부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꿈과 이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를 채워 주는 것이 예술’122이다. 예술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힘을 

체험하고 있다.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알랭 드 보통은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를 만들어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가 

존 암스트롱과 함께 쓴 저서 ‘영혼의 미술관’에서 남긴 말을 들어보자.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외로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는, 고통을 보다 잘 

견디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데 있다. (중략)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뿐 아니다. 인간 집단, 더 

나아가 사회 전체도 우리의 삶을 균형있게 잡아 주기 위해 예술에 의존할 수 

있다. 예술은 인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보다 

도덕적으로 만들어 준다.123 

 

두 저자는 예술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주며, 

인성의 균형을 잡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보다 도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까지 

말한다. 이 두 사람의 예술찬가는 계속 이어진다. 두 저자는 ‘예술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단락을 통해 “예술은 ‘나쁜 기억을 교정’하며, ‘희망의 

조달자’ 역할을 하며, ‘슬픔을 존엄화 하는 원천’이 되고, 인생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험을 

확장시키는 길잡이’요, ‘감각을 깨우는 도구’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한다”고 

정의한다. 이들에 의하면 예술이 사람의 인생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하다. 

 
122 레오 니오니, 프레드릭, 최순희 역 (서울: 시공사, 1999), 작품해설. 

123 알랭 드 보통, 존 암스트롱, 영혼의 미술관, 감한영 역 (서울: 문학동네, 2013),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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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종우나 알랭 드 

보통이나 기독교 영역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예술 

자체가 가진 힘과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넘어 예술 자체를 숭상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한스 로크마커는 이를 두고 예술의 ‘유사 종교적 기능’이라고 말한다. 

 

소문자로 표기되던 예술(art)이 대문자 A로 시작되는 예술(Art)로 바뀌었다. 

이제 예술은 일종의 고급 예술(a high art)로서 한층 숭고한 의미가 부여되었고, 

단순한 인간 노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인문학자에 가까운 그 무엇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유사 종교적 기능을 떠맡게 되면서 예술은 

실생활과는 무관한 거의 피상적인 무엇, 즉 세련되고 고상하긴 하나 실로 무익한 

호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24 

 

예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예술로 인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이 신과 

소통하는 방법’125이었고, 동양의 공자도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자립하고, 음악에서 완성을 이룬다.”126말하면서 ‘삶의 최고의 경지를 음악에 

비유하곤 했다.’127 사람은 누구나 예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예술로 인해 위로 받고 새 힘을 얻었으며,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간다. 사람의 인생에서 예술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124 한스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3), 

285. 

125 손석춘,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도서출판 낮은 산, 2015), 

112. 

126 공자, 논어, 김형찬 역 (서울: 홍익출판사, 1999), 25. 

127 Ibi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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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비중이 너무 커져서 예술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다. 

예술은 분명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소중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그래서 캘빈 지어벹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은 땅을 경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한가지 방식이다…예술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128 이러한 예술의 존재의 의의를 로크마커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술은 고유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결혼이나 인간 자신, 또는 어떤 

특정한 새나 꽃, 산, 바다, 별의 존재 등과 같이 그 의의에 별도의 해명이 필요치 

않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의미를 가진다. 그것들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예술의 존재 

의의는, 인간에게 예술과 미의식을 부여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도에 

기원한다.”129 

예술이 존재의 가치를 지닌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듯, 예술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 활동처럼 예술 역시 훼손되었음’130을 기억하고 예술을 하나님의 피조물 

이상의 다른 위치에 두어선 안 된다. 힐러리 브랜드와 아드리엔느 채플린은 

‘예술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평온함과 환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128 브랜드, 예술과 영혼, 73. 

129 Ibid., 285. 

130  힐러리 브랜드, 아드리엔느 채플린, 예술과 영혼, 오윤성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0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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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131고 경고하면서, 예술에 심취했지만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질렀던 나치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적당히 좋은 것이 진정한 선을 

가로막는 경우가 매우 많다. 수동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들으면서 영혼이 고양되는 것을 느낀 나치 제국의 관료들이 분명 있었다. 그들에게 

예술은 잔인한 일과로부터의 자유로운 도피처였다.”132 

예술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술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예술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없으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을 몰살시킬 수 있다. 예술이 인격 형성과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인간을 향한 보장이 될 수 없다. 두 저자의 말처럼, “예술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133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소명 

우리는 예술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예술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낸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131 Ibid., 130. 

132 Ibid. 

1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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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드릴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렇게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은 창조적인 방식, 즉 예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별히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택하여 세우신 예술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 성경에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된 최초의 사람’134은 다름 

아닌 예술가 브살렐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깍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출31:1-5)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을 받은 브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샤브’는 목적어가 수반될 경우 ‘생각해 

내다, 고안하다, 발명하다, 구성하다, 작곡하다’135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134 Ibid., 45. 

135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서울: 로고스, 200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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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어들의 특징들이 바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숙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브살렐이 받은 것은 단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손재주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구현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성령께서 

창조적인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더 해 주셨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도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된다. 예술가들이 주님의 이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여 실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능과 자원, 또한 함께 할 재능 있는 또 다른 

예술가들과 그들을 가르쳐 세울 예술가들까지 채워 주신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출35:29-30, 

새번역)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출35:34-35, 새번역)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뿐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는데, 그가 준비했던 것은 성전건축에 필요한 재원만이 아니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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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에 거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를 찬양대도 미리 준비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역대상25:1, 새번역) 

 

모세를 통해 만든 성막, 다윗을 통해 준비하신 성전, 이 성막과 성전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의 모형으로 비유된다. 실제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20-22)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하는 성막과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예술가들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안에 상상력과 창조성을 담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고안’하여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아름답고 공교한’ 음악으로 채우게 하셨다.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와 은유들도 ‘문학적인’, 즉 예술적인 표현들이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늘에 속한 예술가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은 미술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과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공감능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술가이다. 예술가들은 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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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어 보이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뚫어내는 사람들이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를 향하여 문화예술을 들고 들어가 

환대가 넘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부드러워진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문이 다 닫혀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예술가들은 더더욱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다. 캘빈 지어벨트는 이 시대의 예술가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한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어딘가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직업적인 상상가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술가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깃든 풍성한 의미와 그 미묘한 색조들을 느끼는 일에 덜 계발된 

이웃들에게 음성과 눈과 기와 촉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36 

 

로크마커도 “특별한 재능을 선사받은 예술가에게는 그에 준하는 구체적인 

과업,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소명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137고 말하면서 그 

소명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예술가의 소명은 음율이나 형태나 이야기나 장식 

등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진정 의미 있고 사랑스러우며 기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동시에, 인생을 보다 살 만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다.”138 그는 예술가의 소명에 대해 말한 뒤에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지 다시 설명하는데,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 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만큼, 그 구조와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작업해야”139 한다. 

 
136 카드, 땅에 쓰신 글씨, 158. 

137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3. 

138 Ibid., 303. 

1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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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세상이라는 구조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유대를 끊어버린 채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예술’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두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세상의 구조’ 속에 두신 진짜 이유와 그 소명을 오해한 

것이다. 예술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밖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 사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라는 구별을 둔 것 자체가 이전 시대의 

전제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신 

세상의 구조 안에서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존재이다. 

로크마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처리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인간다운 삶에 보다 적합한 질(質) 로 

만드는 동시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140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모든 활동의 

기초는 분명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다. 예술 

활동의 현장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핵심을 놓치고 예술을 ‘복음 전도의 틀에 맞추려고 한다면, 자주 

타협을 해야, 즉 예술을 팔아야’141 할 것이다. 로크마커가 예술사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들어보자. 

 
140 Ibid. 

141 Ibi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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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델의 “메시아”, 바하의 “마태 수난곡”, 렘브란트의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시토 수도회의 건물들은 복음 전파의 수단도 아니며 복음 전파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작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적 선전, 혹은 거룩한 광고를 위한 

수단을 제작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심오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작품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었으며 의미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142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의 목적이 복음 전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신 예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한 섬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미술과 건축, 음악과 문학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섬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역할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을 ‘교회 안’에 제한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진짜 소명은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이 더 사랑 넘치고 아름다우며 조화롭게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크마커가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예술은, 주어진 삶의 위대성에 대한 경탄과 함께 성령의 적극적인 심성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실로 깊은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어느 때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통해 주신 자유함으로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술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예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도 관련된 

 
1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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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로크마커는 “타락 이후 사랑과 자유는 성취하기도, 창조하기도, 실현하기도 

어려워졌다”143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고, 사랑과 자유와 미(아름다움)와 그밖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음”144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므로 이제 그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인식하고 그 인식의 결과로써 예술을 통해 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있다”145고 역설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기도하며 예술작품을 만들고,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이다. 로크마커가 말한다. 

 

우리가 작업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실제적인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 동료 인간을 위한 최선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일, 나아가 우리 안에 잠재된 최선의 가능성을 발휘해 창작에 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예술은 그분을 출처로 하여 그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그분에게 

바쳐져야 한다.146 

 

불과 수 십 년 전만 해도 교회는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했었다. 

지역교회에서 행해졌던 ‘문학의 밤’ 행사는 그 지역 학생들의 행사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해지던 성탄절 행사는 동네 잔치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교회 

 
143 Ibid., 304. 

144 Ibid. 

145 Ibid., 305. 

14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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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에서 자라난 음악가들은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들어가 전문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다.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지성과 의지의 부분은 날로 약해져가고 있다. 사람의 인격성이 왜곡되고 

오해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기준이 된 느낌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인격의 

존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은 무시되어도 전혀 느낌이 

없는 무서운 세대이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만 보이는 이러한 모든 환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창조성을 비롯한 모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은 사람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회복했으며,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을 수행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낼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날로 인격성을 잃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격성을 전제로 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도 기계에 익숙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이 인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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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예수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다. 마을 하나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품었던 

민정웅은 그의 농촌목회론과 그 실천을 다룬 <농촌목회란 공허한 마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책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마을로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기록을 남긴다. “지역 사회 주민의 심성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려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봉사사업을 통해서 

길가 밭 갈고, 돌 밭 갈고, 가시떨기 밭 같은 그들의 마음 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147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먼저 사람들의 마음 밭을 갈아엎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뿌리고자 하는 씨앗이 귀한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성으로 인해 마음 밭이 더 척박해진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 

‘마음 밭을 갈아 엎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무턱대고 복음의 씨앗만 뿌리려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이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면, 이를 위해 밭을 기경하는 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현대인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생명이 담긴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을까? 예술은 오랫동안 굳어 버린 그 

마음 밭을 갈아엎기 위한 소중한 쟁기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예술의 많은 영역 

중에서도 ‘음악’, 그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할지 고찰할 것이다. 

 

 

 

 
147 민정웅, 농촌목회란 공허한 마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1995),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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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래 부르기 

창조와 음악 

음악 용어 중에 ‘칸타빌레(Cantabile)’라는 말이 있다. “악보에서, 

‘노래하듯이’라는 뜻으로 표정을 담아 선율을 아름답게 흐르는 듯이 

연주하라”148는 말이다. 악기 연주를 하는데 ‘노래하듯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야말로 인간이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표현방식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 소리에는 

음조가 있고, 음조가 있는 소리를 우리는 ‘음악’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음악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음악이 시간과 소리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음악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소리라는 질료를 사용해 이루어지기’149 때문이다. 이 시간에 

관해서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많은 지면을 들여 언급하는데, 이것을 

어거스틴 연구가 선한용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한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언제 세계가 창조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제공한다. 왜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는 시간과 세계의 절대시작(태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150 

어거스틴의 이러한 시간관은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시간 예술인 음악의 근원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음악 안에는 반복적 

 
148 표준국어대사전. 

149 민경찬, “현대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예배 음악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학교, 2001), 15. 

150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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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들어 있으나 결국에는 종결(Coda)로 가게 되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끝을 

맺게 되어 있다.’151 이 음악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기독교 시간관(혹은 

역사관)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한다.152 이에 관해 최혁이 잘 정리하여 말해 준다. 

“음악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이 직선적 시간관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모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음악이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역사의 운행과 너무도 

닮았다. “먼저는 작곡가에 의해 음악이 구상되고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음악은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위에 첫 음이 울림으로 시작되고 그 음은 계속 다음의 

음들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며 절정(climax)으로 발전해 간다. 그 과정 중에 

긴장도 있고 해결도 있다. 쉼도 있고 몰아치는 순간도 있다. 그렇게 절정에 

이르지만 음악의 방향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종결구로 향하게 된다.”153 그렇게 

연주가 끝날 때까지 음악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이든 반드시 끝이 

있다. 이러한 음악의 특징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뿐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았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해결과 쉼도 

있고, 슬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움과 환희도 있다. 반복이 있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시간도 있으며, 아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된다. 때로 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의 이야기는 음악과 

너무도 닮아 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인생 이야기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151 Ibid., 5. 

152 최혁, 나의 찬송을 부르라 (서울: 규장문화사, 1994), 34. 

153 Ibi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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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도 음악의 존재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곳에 

하나님의 연주와 함께 빛이 있었던 것처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다. 그 새 창조의 과정에 ‘노래’가 빠질 수 

없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사벳의 노래’는‘마리아의 

노래(Magnificat)’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가랴의 

노래(Benedictus)’를 통해 고조된 그 분위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래’에서 절정을 이룬다. 성경은 그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탄생하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 낼 수 있는가? 20세기 후반의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154고 충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알고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에 담아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상상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어란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 자체를 표현하기에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수단이다. 항상 불충분하여, 결국 이 기적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데에 쓸모가 

없다. 말로써 “숭고한 성육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혼란에 빠지고 

 
154  로버트 C. 캐슬린, M. 하긴스, 세상의 모든 철학, 박창호 역 (서울: 이론과실천, 2007),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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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린다. “내게 모든 문법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며, 모든 이야기는 지루하고 냉랭할 뿐이다.” 우리가 언어 문제로 제한을 

받고 답답할 때 음악의 영역으로, 기독교 음악으로, 음악적인 기독교 세계로 

빠져 나갈 수 있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155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악이 우리의 

언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은 온통 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잠깐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노래였다. 오래 전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 수많은 노래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 절정을 이루었으며, 다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거대한 

서사시가 노래로 다시 들려진다. 

 

노래하시는 하나님 

마가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감란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야 하는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막14:26) 마태도 같은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를 포함시킨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불렀던 노래들은 시편의 노래임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이 노래를 

부르신 후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셨고, 고난 당하신 이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155 로버트 H. 미첼, 목회와 교회음악, 지형범 역, (서울: 도서출판 가이드포스트, 1995), 

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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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시편, 즉 노래의 한 소절을 부르신 것이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22:1)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 노래를 부르신 것이다. 왜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르셨을까? 역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수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69:30-31)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 황소 한 마리 있으면 자식 대학 공부를 

시킨다는데, 그 귀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 도대체 노래가 뭐길래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당신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하셨을까? ‘노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또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담아 주시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노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같은 원리로, 노래에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 담긴다. 노래를 드린다는 것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음악가이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인격 전체를 고백하는 

것’156이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긴다. 그 말에 감정을 싣고, 오장 육부를 

포함한 온몸을 다 담아서 하는 것이 노래다. 그래서 노래에는 그 사람의 ‘인격 

 
156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서울: 한들, 1995),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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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다. 왜인가? 노래 부를 마음이 없어서다. 마음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온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담아 온 힘을 다해 노래한다면 그 

노래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긴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가? 그리고 왜 노래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3:17)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래하시는 분이시다. 그 노래의 시작은 

‘사랑’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심으로 즐거이 노래하고 계신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또 가장 슬프고 아픈 순간에 노래를 지어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노래를 담아 주셨다.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주셨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노래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그 노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노래할 수 없다.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아버지가 노래하시니 우리도 노래한다. 그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이 담긴 소리이다. 그 노래에는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인생을 담을 수 있다. 부버가 <나와 너>에서 사용한 표현대로 우리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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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기울여서’ 드리는 노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오늘 

시편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래하시기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도 노래한다. 

노래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전체가 노래하게 하셨다. ‘욥은 별들이 

노래한다고 했다. 아마도 그는 천문학자들이 최근에서야 대형 접시 안테나의 

도움으로 들을 수 있게 된 주파수를 느꼈었나 보다.’157 천문학자들 중에 별들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를 녹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에 실제로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다. 온 우주는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기독교 음악을 

했다는 이유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에게 12년간의 강제 노동을 선고받았던 

니콜라이 몰도비아누는 그의 동료 예술가들을 향한 편지에서 욥이 들은 별들의 

노래를 가져와서 이렇게 썼다.  

 

음악을 통해 주님이 계시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온 우주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중략)...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욥38:4-7)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함께 노래했던 별들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삼라만상,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노래가 있다. 바로 인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격과 전 존재를 담아 부르는 노래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157 카드, 땅에 쓰신 글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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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다. 악기로,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이 노래들이 성경에 가득하다. 

 

성경의 노래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펴면 바로 나오는 

책이 있다. 시편이다. 시편은 노래책이다. 노래 가사집이다. 가사만 있지 않고, 

선율의 이름도 담겨 있다. 마할렛, 알다스헷, 알다못, 아앨렛샤할, 뭇랍벤... 다 

시편에 나오는 곡조 이름이다. 셀라! 이건 연주하라는 표시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했다. 혼자 노래했으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고, 인도자, 즉 지휘자를 따라 반주에 맞추어 합창으로 노래했다. 이들은 

음악에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 가사를 실어 노래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먼저 

노래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노래로 응답한 것이다. 음율 안에 

마음을 담고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유일하고 

놀라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들이 노래로 당신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시편에만 노래가 있는 게 아니다. 신구약 곳곳에 노래들이 숨어 있다. 첫 

사람 아담도 노래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지었던 에녹 성의 라멕도 노래했다. 

야곱과 라반도 노래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노래했고, 사사들도 노래했고, 왕들도 

노래했고, 선지자들도 노래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노래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도 노래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했고, 아프고 슬플 때 노래했다. 승리의 순간에 노래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노래했으며, 괴로운 순간에 노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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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노래했고, 바울도 노래했고, 

당연히 예수님도 노래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시편의 가사로 노래하셨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노래했고, 유배 중에 있던 사도요한도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들리는 

천상의 노래를 들었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노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호모 칸투스; 노래하는 인간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둔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죽기 전에 

수행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신31:18-21)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사람을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된 우상의 

땅이었다. 그곳에선 사람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곳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여 

음란하고 부도덕하게 착취하게 하는 잔인한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다. 이러한 악한 

문화가 만연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법도와 가치를 따라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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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따르지도 받아들이지도 말라 하신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버티기만 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항할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닌 ‘노래’였다. 노래에 

말씀을 담아 그들의 자손들에게 부르게 한 것이다. 

이 노래는 단지 즐기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를 위해 

미리 주신 소중한 말씀을 담은 생명의 노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신31:21)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한다. 

그 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신31:22, 

새번역)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신31:30, 새번역) 

 

모세가 들려준 이 노래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였다.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모두가 함께 부르기 위한 노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친히 주신 선물이다. 노래로 주신 것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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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며,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함이다. 그 노래에 담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노래는 우리 영혼에 담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진실이다. 그래서 사람은 노래한다. 

새도 노래하지만, 이렇게 의미를 담고, 인격을 담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담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사람 안에 ‘노래하는 진실’을 담아 주셨다. 

그리고 그 진실을 나타내라 명령하신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시68:4).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시81:1).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100:2). 

 

노래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 하나하나마다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래’를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을 누리며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사람의 진실’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방편이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인간’, 즉 ‘호모 칸투스’이다.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그가 사람이라면 그의 유전자 속에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眞實)은 진리의 열매이다. 어떤 존재가 가진 진실은 그 존재의 목적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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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과가 그 존재의 열매, 즉 진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21)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찬송’, 즉 ‘노래’로 

당신을 높이길 원하셨다. 왜 인가? 노래에는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전 인격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마음과 정신과 감정뿐 

아니라, 온몸을 움직여야 한다. 겉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오장 

육부까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시103:1)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의 영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온몸,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우리의 온 말과 모든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는 온전히 찬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릴 향해 부르시는 그 사랑 노래를 듣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의 형상이 있기에 그분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깊이 관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담아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22:3)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달은 그가 다시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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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시95:1-2)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담아 이렇게 노래하며 응답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104:33) 

 

새 노래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시40:2)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그저 말로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노래했다. 이전에 했던 노래가 아니라, 

이전엔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었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40:3) 다윗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다. 시편을 기록한 다른 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노래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33:3)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시96: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시98: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시149:1) 

 

다윗은 이 ‘새 노래’들을 자기 입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노래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광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노래’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분임도 알았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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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에 대해 마이클 카드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 

 

내가 작곡가로서 단언하는 바 가장 큰 격려의 순간은, 곧 잊혀질 순위 차트에 

내 노래가 오를 때나 상을 받을 때가 아니고, 갓 만들어진 새 노래를 부를 

때다. 이제껏 누구도 불러 보지 않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 아직 아무도 

들어보지 않은 악보를 연주한다는 것, 그러면서 듣는 이에게, 그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 기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나눈다는 것의 의미이며 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158 

 

본 연구자 또한 작곡가로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던 그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다. 사실 그 기쁨과 감격은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전에 없던 새로운 노래로 들려진 

노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부버에 의하면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온전히 만나는 때는 양편이 다 서로를 향해 ‘온 존재를 기울여’ 대할 때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온 존재를 기울여’-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중의 하나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노래를 기뻐하시는 

이유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온 존재를 기울여 서로를 향해 노래로 화답할 때, 

이 노래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된다. 또한 그렇게 자신에게 기쁨이 

 
158 Ib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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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그 ‘새 노래’는 누군가에게 들려져 또 다른 영감을 주고, 그는 또 다른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사42:10) 

 

시편, 위대한 개인의 노래 

시편은 노래 가사집이다.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가사도 많이 있다. ‘나의 감정, 희노애락’을 선율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죄악시 하지 않으셨다.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내는 노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시편은 단지 하나님을 선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시편에는 기독교를 좋은 종교로 포장하려고 

했다면 도저히 싣기 어려운 거칠고 부적절해 보이는 감정적 표현들이 많이 있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고백이다.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 ‘빌어먹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성경에 있다니!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에 찬 외침도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노래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르셨던 그 노래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운 감정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결말로 가득한 노래도 많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시38:6)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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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나이다.”(시38:8) 시편 기자들이 쏟아 놓는 격한 표현들까지 그대로 담아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심을 보여 준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 노래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표시기이도 하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자기 마음 

속의 은밀하고 깊은 고백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시고,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쉐퍼는 ‘단 하나의 청중’159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며 노래했던 다윗의 예를 들며 ‘예술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어떻게 예술이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제시된다면 충분한 통합점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술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다. 다윗은 “누가 내 주께 말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다. 곧 

“내가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이 시편을 지은 것을 누가 그분께 말해 

주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대답한다. “주께서, 나의 

주께서 친히 들으시는도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며 악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작품을 살펴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160 

 

쉐퍼는 예술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물론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159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다. 네 앞에서는 내가 입증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오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0), 126. 

160 쉐퍼, 예술과 기독교,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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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는 것이 되기 위해 예술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할 필요는 없다.”161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취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셨고, 그가 속한 공동체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함께 

부르며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셨다. 여기에서 

노래 안에 담겨진 ‘인격성’이 등장한다. 노래에는 ‘개인’의 감정과 의지, 

마음과 뜻을 담을 수 있다. 시편에서 ‘나’로 표현되는 ‘개인’의 등장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시편의 개인적인 노래가 그토록 위대한 것은 서구 역사가 

‘개인’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다. 

신학 뿐 아니라, 일반 인문학에서도 어거스틴을 그토록 추앙하는 이유는 

그가 쓴 <고백록> 때문이다.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사용한 형식이 

개인적인 독백이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 시작된 

‘개인’에 대한 인식과 성찰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쳐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본격화되는데, 특히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신 앞의 개인)’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 부터 본격화된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에 관해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한다. 

 

떼는 거짓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떼와 아무런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떼에 의해 박해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정치집단을 만들기 원하지도 않았고 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자신인 존재, 즉 진실이 

되고자 했습니다. 진실은 한 개인에게 자신을 관계시킵니다....진실이 전해질 

때는 오직 개인에게만 전해집니다. 개인만이 진실입니다.162 

 

 
161 Ibid., 29. 

162 박성현,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서울: 심볼리쿠스, 201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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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은 그의 저서 <개인이라는 기적>에서 ‘개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163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쓰지 않았음에도 “유럽의 

개인은 기독교의 자식”이라고 단정지어 말한다. 그의 말대로 현대 문화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개인’은 서구 유럽의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임에 

틀림없다. 조던 피더슨이 말한다. “기독교 교리는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강조했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형이상학적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다. 기독교 교리로 모두 평등해진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왕조차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중략)…. 이런 

교리는… 긴 시간 동안 온갖 험난한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이 서구 사회의 기본 전제로 자리를 잡아 갔다.”164 피더슨이 말한 

것처럼 왕이나 귀족, 성직자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이 사상은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한 놀라운 복음이다. 

그가 누가 됐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 신 또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 이러한 개인의 모든 이야기가 

시편과 성경의 노래 속에 가득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고,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다. 오늘날의 현대 

세계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함을 위한 모든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기인 

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노래들에 빚진 

 
163 Ibid. 

164 조던 B.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헌 역 (서울: 메이븐, 2018),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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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다. ‘위대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노래들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담아 노래할 수 있다. 우리가 온 존재를 기울여 부르는 노래는 그 자체로 

기적이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노래 

이 위대한 개인의 노래는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의 노래가 된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공동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흐르는 정서가 노래를 만날 때,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자산이 될 수 

있다. ‘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 다윗 

개인의 노래는 그들 무리의 노래가 되었고, 그 시대의 노래가 되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노래는 끊이지 않는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선율 다른 

문화의 옷을 입지만, 노래가 그친 시대는 없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 입을 

틀어막아도 사람들은 노래한다.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그렇게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담아냈던 시편은 함께 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집이 되었다.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될 때, 그 노래는 

더욱 큰 힘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그 마음이 담긴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고통받고 아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확인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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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노래는 시편만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고백들 역시 공동체가 함께 부른 노래들이었다. 이 노래들 또한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이었고, 공동체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된 

노래들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노래는 하나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첩자들의 귀에도 들려졌다. 마이클 카드가 플리니 2세의 기록을 빌려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아침 일찍 모여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찬송을 

불렀다.”165 마이클 카드는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고대 찬송 중의 하나를 노래의 형태로 만들어 다시 소개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합창-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6-11).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 내용을 노래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165 카드, 땅에 쓰신 글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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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사건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이 노래는 성육신의 본질에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준’166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며 그 의미를 마음과 몸과 삶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예배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를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 아름다운 노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불어 넣어 주고, 새로운 선율에 담아 불려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하나를 소개한다.  

 

<예수님 저는> - 작사작곡 민경찬167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신 주 

사람이 되신 만물의 창조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나의 주 

 

들어오소서 나의 맘 가득히 

주의 겸손으로 나를 채우소서 

들어오소서 나의 삶 가득히 

주의 생명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본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오직 주 예수만 경배합니다 

 
166 Ibid., 72. 

167 부록에 악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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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밤에 부른 노래 

성경에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른 노래들도 많다. 그 노래들은 그들이 

처한 두려운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담아 토로하며 노래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한 

깨달음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노래를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면서 인간에게만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그들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깊은 ‘밤’ 같은 시간을 지나며 부른 노래들은 그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는 노래가 되었고, 고통을 

통과한 그 ‘개인의 노래’를 공동체가 함께 부르며,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노래를 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려 ‘밤에 부른 노래’라 부르겠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77:6-9). 

 

이 노래를 부른 시인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심지어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고뇌와 혼란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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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교제를 말해준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인격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밤에 부른 노래’는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을 가진 자녀로서의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소’이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시를 선율에 담아 다시 부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로 향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셀라)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노래하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마음과 삶의 새로운 빛이 되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는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에 삼켜져 죽었던 고라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낙심 중에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중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중략)…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3,9-11) 

 

노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자신을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와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노래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노래에 해당한다. 노래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시대를 떠나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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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부른 노래’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다. ‘예레미야 

애가’다. ‘슬프다 이 성이여(애1:1)’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바벨론의 의해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이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나라 전체가 망해 버린 거대한 슬픔과 절망 

앞에서 그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캄캄한 밤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한참을 탄식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온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리리라 

하도다. (애3:18-24)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이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중에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한다. 그는 노래 하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그 깊은 만남을 통해 얻은 새로운 소망은 이 노래를 통해 이제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로 전해지게 된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 속의 노래 가운데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그 많은 예 중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다. 악인이 득세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이다.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그가 노래한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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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합3:16)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노래가 

이렇게 바뀐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합3:17-19). 

 

그가 부른 이 놀라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수금에 맞추어 

부른 노래다.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의 노래가 이제는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그가 깊은 밤을 통과 하며 부른 노래는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수세기를 지난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개인, 또 다른 공동체가 부르며 ‘밤’의 시간을 빛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한 질병이 있다.’168 시대마다 그 

시대만의 고유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리 다음 

세대의 아픔이 다르다.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어둔 밤 같은 시간을 지나기 마련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안에 

 
168 한병철,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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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님도 함께 노래하신다. ‘노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최악의 순간에,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 노래를 부른다. 그의 존재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그 노래는 

그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를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주고, 나아가 그의 실제 삶에 변화를 준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담아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상황은 똑같은데, 노래 부르기 전과 노래 부른 후의 마음이 

다르다. 존재의 심연에서 부르는 그 노래에는 실제로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밤의 시간’을 지나는 현대인들을 만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으로 인해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 받는 개인을 찾아가 만날 수 

있으며,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찾아가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밤에 부른 

노래’가 가진 힘이다. 우리가 만나는 어두운 밤의 시간은 밤을 통과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노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성경에 담긴 이 놀라운 

만남의 신비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노래로 들려줄 때, 당장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그의 인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셨던 선하고 

고귀한 것들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를 위한 놀라운 도구이다. 

 

노래 중의 노래 

로크마커는 “예술에서도 가장 큰 규범은 바로 사랑”169이라고 했다. 그의 

이 말이 옳은 이유는 예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69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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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사랑으로 기인한 일이다. 그 사랑은 ‘인격’을 전제로 하며, 인격적인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했으며, 그분의 

사랑 노래를 듣고, 또한 사랑 담은 노래로 응답하게 하셨다. 이것은 단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이 놀라운 신비가 삼위일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도 사랑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며, 개인의 문제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이라는 호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노래한 노래집이 있다.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 GNT)’라고 불리는 

‘아가서’이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1:1, 새번역)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노래집은 시작부터 뜨겁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아가1:2, 새번역) 임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한 이 노래는 그 사랑을 응원하는 친구들의 노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 노래에 다시 사랑 노래로 응답하는 남자의 노래가 이어진다.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온갖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 노래하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그러하듯, 그들의 사랑에도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한 아픔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강력하다. 심지어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170 결국 그들의 사랑 노래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끝이 난다. 

 
170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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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이 긴 사랑 노래를 부르는 중에 소위 ‘종교적인 언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사랑이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담아 누군가를 향해 노래한다면, 그 

사랑 노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아가서 외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 있다. 

‘에스더서’이다. 그 책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 혹은 ‘유다’라는 

작은 지역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세계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와 그 사랑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세상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종교적인 언어와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언어 세상의 이야기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불러 주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에스더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승리를 한 유대민족의 ‘부림절 잔치’이야기가 

나온다. 그 잔치에 다른 수많은 민족들도 함께 했는데, 우리는 그때 함께 부를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봉우리에 ‘할렐루야’라고 크게 써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에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절망과 어둠을 통과하는 소망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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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온 산과 들에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171 

그 노래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이제 우리도 나아가 그 사랑 노래를 세상을 향해 

부를 수 있다. 세상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율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노래를 통해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는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이어졌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노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었고, 주님을 향한 예배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맨 처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사람은 예술가 브살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잘 수행했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엡5:18-19,새번역)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날의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께 

 
171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사야 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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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 것이었다. 성령님은 우리로 노래하게 하신다. 그 노래는 ‘선율’만 

있지 않고 ‘시’가 있다. 이 시는 단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예술적인 응답이었다. 그 노래 가운데는 ‘시편’의 노래들도 있었고, 복음의 

내용을 담은 찬송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노래들로 서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노래는 먼저는 하나님의 노래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노래였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향한 응답이기도 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골로새서3:16, 새번역)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풍성하게 살아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그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동시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살아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내야 할 

첫 번째 순종 역시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1:3-4)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그 노래를 온 몸과 맘과 힘과 뜻을 다해 부를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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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11:33-36)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성도들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먼저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했고, 다음에는 ‘서로 화답하며’ 찬양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가슴으로’ 불렀던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서로의 인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로 화답하는 이 노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놀이였고 잔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 되는데, 그 첫 번 째 삶의 응답이 바로 ‘노래’였다. 노래 중에서도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과 삶의 전부를 담아 

하나님께 노래했고, 서로 화답하는 노래들을 통해 받은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내면화시키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게 했다. 노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 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기적이 아니라,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115 
지상에서 부르는 천상의 노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되어 들어간 AD 90년대 중반인 로마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2 이 책의 그리스어 원제목인 “아포칼륍시스(ἀ ποκάλυψις)'는 

‘드러냄, 계시, 벗김’등의 뜻을 가진 명사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폭로하다’는 

뜻의 동사 ‘아포칼륍토'(ἀ ποκαλύπτω)’에서 유래했는데, 저자가 

‘드러냄’, 즉 ‘계시’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비유나 상징, 은유와 직유, 암시 

등의 문학적 요소들이었다. 동시에 저자가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노래’였다. 

저자는 환상 중에 보고 들은 천상의 노래들의 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노래들을 

통해 강력한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상 인식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 새번역) 

 

요한의 계시는 ‘지금’에서 시작되지만 그의 앞에 놓인 현재는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언한다.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제국과 그 제국의 문화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실재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72 크로스웨이 ESV 스터지 바이블 편찬팀, ESV 스터티 바이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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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4:11) 

 

요한이 기록한 ‘새 노래’들은 주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서로 화답하며’ 찬송했던 초대교회의 노래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9-10) 

 

그러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화답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12) 

 

그러자 이번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화답하며 노래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13) 

 

이들이 불렀던 노래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함께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선율과 가사를 한 목소리로 모아 노래했다. 이 노래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다. 그들이 함께 불렀던 이 노래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이 불렀던 

그 많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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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개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계 15:3-4) 

 

로마 황제가 만국을 다스리는 때에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한다고 선포하는 

이 노래는 단지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재였다. 이 땅에서 부른 천상의 

노래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19:6-8)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이 

노래들 또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개인들을 위한 노래들이다. 음조가 있는 

‘노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래’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을 ‘노래’로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의 노래에 우리가 노래로 응답할 때, 

그 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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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함께 노래 부르기’인가?  

함께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 먼저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심의 비밀은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담겨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관계’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 사랑의 비밀은 ‘인격성’의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노래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노래하신다.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는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기’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했고, 

천상에서도 함께 노래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노래한다. 노래는 노래를 들은 

자만이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노래는 처음부터 인격적인 응답의 요소가 담겨 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할 때, 그 사랑이 시작되고 

자라난다. 더욱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다. 올리버 색스의 말처럼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노래에 담긴 특정한 감정과 관계를 서로 나눔으로써 유대를 다진다.”173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래 할 때 하나 됨의 신비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기에 완전한 하나 됨은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를 힐끔이라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173 올리버 색스, 뮤지코필리아, 장호연 역 (서울: 알마, 200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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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경쟁도 비교도 없다.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인해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보완하며 더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 ‘경쟁’이 

있다.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나누고 돈으로 구분하며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다. 모두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적자생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경쟁 세상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독일의 교육철학자 아도르노의 말처럼 ‘경쟁은 야만이다.’174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든 세상이 ‘동물의 왕국’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가능함을 

알려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며, 지금도 

성령께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이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 신화다.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거짓 신화에 속은 채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차등과 경쟁이 없다. 물론 ‘다름’도 있고 

‘차이’도 있다. 그러나 그 다름과 차이는 섬김을 위한 것이지, 경쟁을 위한 것이 

 
174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울: 해냄출판사, 202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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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한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며, 낮은 것을 북돋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175이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독자 앞에 홀로 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함께’ 서게 하신다. 

‘함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아낸 단어이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사람을 두고‘인간(人

間)’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죄로 인해 참된 ‘인격적 관계’를 상실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노래’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왜 노래인가? 

노래에는 감성과 지성과 의지, 즉 전 인격이 담긴다. 오직 인격이 있는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온 존재를 기울여’, 즉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사43:21).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노래하셨기 

 
17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

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 25:23).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121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노래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부르시는 사랑 

노래를 들은 사람은 그 인격이 회복된다.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음악치료’ 라는 영역이 열렸다. 18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기독교철학자 

노블리스는 “모든 질병은 음악적 문제이고, 모든 치료법은 음악적인 

해결책이다”176라고까지 말했다. 오늘날 음악을 통한 치료는 단지 기분이나 

정서함양 정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77 음악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부르는 그 노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노래는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깨우는 

신비이다. 그래서 ‘기독교회 초기부터 음악은 늘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다.’178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부들도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179, 이것은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캘빈은“음악에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밀하고도 엄청난 힘이 있다.”180고 생각했으며, 루터는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181이라고 했다.  

 
176 The Geography of Illness, www.thegeographyofillness.com (2020년 3월 20일 접속). 

177 음악치료는 단지 기분이나 정서 함양 정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효과

가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의학적 음악치료’의 영역이 따로 있으며, ‘뇌’와도 관련이 많아서 ‘생의학적 

음악치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현주 외 공저,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2006), 17-

19. 

178 우병훈, 처음 만나는 루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7), 42. 

179 Ibid. 

180 브랜드, 예술과 영혼, 58. 

181 Ibid. 

http://www.thegeographyofill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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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르는 노래는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든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며,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노래는 얼어붙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다. 그 노래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함께 노래할 때, 

서로의 노래가 서로의 마음을 만지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성령 충만의 표현이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며 

노래한다. 성령은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다음으로는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한다. 그래서 노래는 놀이다. 우리가 소리를 주고받으며 놀 

때, 성령님도 함께 노신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놀이하며 노래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이다.  

또한 노래는 생명의 갈망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182 

노래는 호흡 있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갈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래하고 

싶어 한다. 또한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노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함께 노래하기 원하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셨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노래할 때, 우리 안 깊은 곳을 흐르던 

생명의 갈망이 서로에게 연결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할 때 그 갈망은 기쁨으로 채워진다. 

노래는 안식이다. 노래에는 쉼표가 있다. 쉼표 없는 노래는 없다. 노래는 

우리 인생의 쉼표이며, 여백이다. 쉼과 여백이 없는 인생은 답답하다. 쉼과 여백은 

안식이다.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쉴 수 있다. 

 
182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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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만 온전한 ‘안식’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노래 안에 그 ‘안식’이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 안식하며 노래하라!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노래했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향해 노래했다.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한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노래에는 리듬이 있다. 노래는 시간의 예술이다. “시간의 본성은 리듬을 

가지는 것이다.”183 그 리듬은 우리 생명의 맥박이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우릴 

살아나게 하듯 리듬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육체를 깨우고, 삶을 깨운다. 

색스는 “리듬은 우리에게 몸으로 뭔가를 실현한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주고 가장 

원초적인 동작의 감각과 생명력을 되찾게 해준다”184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검증했다. 리듬이 우리 몸을 깨어나게 하고, 삶을 활기차게 한다. ‘자연, 인간의 

삶, 그리고 음악에서 리듬이란 곧 규칙이며 질서이다.’185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주며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다.  

노래에는 선율이 있다. 선율은 소리로 그리는 이미지다. 인생의 굴곡이 그 

선율과 리듬을 통해 표현된다. 우리는 선율을 따라 높은 산과 깊은 골짝, 평탄한 

평원을 거닌다. 때로는 천천히 걷고 때로는 뛰기도 한다. 그 노래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 노래에는 화음도 있다. 화음은 서로 다른 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된 것이다. 마치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이 화음 안에 

담겨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싸우고, 다른 소리를 동시에 내서 시끄러운 것이 

 
183 유진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6), 129. 

184 색스, 뮤지코필리아, 522. 

185 유은숙, “누리과정과 연계한 리듬중심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가능성 탐색 – 

만5세 유아를 중심으로,” (아동학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16), 1. 



124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낸다. 그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조화와 질서가 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그 소리의 지휘자가 있는 

것이다. 지휘자는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리 안에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성질을 두셨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소리가 필요하다. 그 기준이 되는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 그 말씀이 노래를 통해 이어졌고, 우리에게 다시 들려졌다. 기준 되신 

주님께 나의 소리를 조율하고, 함께 연주하는 다른 소리에 나를 맞출 때, 여럿이 

하나로 노래할 수 있다. 더 아름다운 소리, 즉 화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함께 노래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노래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노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계22:13) 이신 예수님을 닮았다. 그 노래 속에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오늘(현재)’이 있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처음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함께 부르신다. 우리가 노래를 끝낼 때에도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 “노래는 과거와 현재를, 추억과 현실을 

하나로 통일시켜 준다. 음악과 삶이 하나인 것이다.”186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노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신비이다. 

노래는 온 몸을 움직이게 한다. 노래할 때 얼굴이 움직인다. 눈썹이 

 
186  헤럴드 베스트,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하재은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5), 

17. 



125 
움직이며 광대뼈와 입술도 움직이며 혀도 움직인다. 목젖과 성대도 움직이며 

횡경막과 폐도 움직인다. 횡경막이 움직이니 오장육부 일동 백체가 다 움직인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187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몸과 연결된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마음과 연결된 영도 움직인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이다. 

노래는 진동이다. 우리의 호흡이 성대를 떨리게 하여 생겨난 작은 음파는 

입안에서의 공명과 증폭을 거쳐 더욱 큰 음파를 만들어 입 밖으로 나간다. 그 

음파는 주변의 모든 것을 떨리게 한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영향을 준다. 처진 마음에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운다. 그렇게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더욱 증폭한다. 그래서 함께 부르는 노래에는 더욱 

큰 힘이 있다. 노래 부르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흔든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쳐 노래하며 외칠 때, 

원수의 진이 흔들린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린다.188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노래는 소리로 그리는 이미지(그림)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마음에 

그림이 그려진다. 절망의 마음에 소망이 피어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우리가 

노래 안에 말씀을 담아내 세상의 언어로 풀어낼 때, 세상도 꿈을 꾸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 리듬과 선율과 화성이 잘 조화를 이룬 음악에 생명의 말씀을 

 
187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 

103:1). 

188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

들이 듣고 있었다. 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다.” (행 16:25-2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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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담아낸 노래에는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고, 나쁜 

이미지와 꿈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노래와 음악을 통해 사람을 이용하고 

통제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래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낸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좋은 이미지와 꿈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격성’이 거세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계에 익숙해지고, 전인적인 성장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 우리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불한당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189 한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라 해서, 

그의 인간성마저 무효화되고 대신 악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190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도 여전히 사람이며, 그 역시 자기 아닌 또 다른 인격과의 진실한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인격으로 대해 줄 또 다른 인격을 

필요로 하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를 향해 누군가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을 

담은 노래를 ‘온 존재를 기울여’ 불러 줄 때, 그 사람 안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사람의 진실’이 다시 깨어나고 잃어버렸던 인격성이 회복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를 의지하여 그를 위해 노래한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노래가 종교적인 노래가 아닐지라도, 그는 마음을 

 
189 브랜드, 예술과 영혼, 85. 

190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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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다가 올 수 있다. 일단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면, 이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주님께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이다. 로크마커의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성이라는 것이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드러내야 할 소임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전 

존재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191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진실이 더욱 풍성히 흘러가고 

표현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우리의 온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함께 서서 그 노래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이다. 

 

 

 

 

 
191 Ibid.,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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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에픽(EPIC)문화와 함께 노래 부르기 

 

노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모든 인류라 함은 이전 

시대 뿐 아니라, 포스트모던 세계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포함한다. 그가 ‘사람’이라면 그의 안에는 ‘노래하는 존재’라는 생명의 진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호모 칸투스’, 즉 ‘노래하는 인간’이다. 현대의 사람들이 

이전 시대와 아무리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도 ‘노래’할 수 있으며, 노래하는 존재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노래가 당장 어떤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 노래들을 통해 위로받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잘 살펴,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가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성과 감성을 잘 이해하고 담아낸 레너드 스윗의 

‘에픽(EPIC)이론’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는 <영성과 감성이 하나 되는 

미래교회>라는 책을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을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는데, 그 첫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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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EPIC)’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의 문화가 EPIC의 방향, 즉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골동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192 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근대 대학과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경험이 아닌 이성의 지식을 

시금석으로 하는 계몽주의의 지적 부산물”193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사용 

기한을 다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려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핍박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세상의 잘못이라 단정 지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 생각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합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 예수님은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세상에 찾아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이 말한 것처럼, EPIC은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이며 삶의 방식이다. 이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는 

곳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이다. 스윗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책에서 ‘스타벅스’를 통해 에픽이론이 어떻게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192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좋은씨앗, 2002), 64. 

193 Ibid.,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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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교회가 세상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여전히 살아 있는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통과 개혁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방안을 레너드 스윗 박사가 제시한 에픽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경험(Experience): 변화시키는 경험 

에픽이론을 제시하는 레너드 스윗의 접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갈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시대의 문화는 모든 사물을 

진지하고도 강렬하게 느끼고 이해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런 체험들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 있음을 느낀다. 머리로 사는 삶은 더 이상 깊이 있는 삶이 아니라 얄팍한 

삶이다.”194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진단이 이렇게 

이어진다. “사람들은 짜고 치는 체험, 억지로 강요하는 체험, 상업적인 체험은 

사절한다. 정서적인 힘, 자발성과 동시성을 포함하는 진정한 체험을 제공하라.”195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경험과 체험의 시대이다. 자기 자신이 

경험의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보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더욱 중시하는 시대이다. 이런 

이유로 경험을 중시하는 복음주의권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데이비드 웰스와 같은 학자는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선호하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삶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과 세계와 

 
194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57. 

195 Ibid.,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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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에 대한 위대한 보편적 진리보다는 문화와 개인의 상황 가운데서 변하는 

것에 소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말한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것 대신에 

상대적인 것, 하나 대신에 많은 것, 통일성 대신에 다양성, 신적인 것 대신에 

인간적인 것, 공적이며 보편적인 진리 대신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196 

웰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과 

체험 너머에 계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있는 실재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그 강력한 증거이다. 

주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는 

육체가 되셨다.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함께 거니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진리는 분명 

우리의 경험과 체험 안에 갇혀 있지 않지만, 동시에 진리이신 주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진리이신 주님과의 만남과 

구체적인 체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했다. 베드로의 

체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진리에 대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벧전1:23)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196 웰스, 신학실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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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마28:20)고 하신 약속의 내용이다. 프란시스 쉐퍼가 말했던 ‘거기 

계신 하나님’197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척한 

삶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어갈 것이다. 이것은 

‘성육신적 교회’의 내용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는 만신전(판테온)을 섬기던 로마제국 시대였다. 

로마 황제에게 순복하기만 한다면 어떤 신을 믿든 상관하지 않았다. 다양성의 

시대였고, 상대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와 비슷하다. 리요타르는 ‘포스트모더니티는 모든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이라고 정의’198했다. 절대 진리를 대표하는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은 

“단 하나의 진리와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번역 불가능한 다수의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믿음”199 으로 이어졌고, 이것을 우리는 ‘다원주의’라 

부른다. 이 사상은 지구촌 시대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따라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 이것은 서구 유럽 전체로 자신들의 다원주의 사상을 전파했던 

로마제국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갔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197 프란시스 쉐퍼, 프란시스 쉐퍼전집1,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

사, 1994), 9. 

198 브라이언 왈쉬, 실피바 키이즈마트, 제국과 천국,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1), 34. 

199 Ibid., 48. 



133 
포괄적인 이야기 혹은 거대 서사’를 거부하는 시대이다. 얼핏 보면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던(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런 상황 중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세계로 뻗어갔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 강조되고 상대주의가 

팽배한, 그리고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적 흐름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계몽주의적 사상으로 

가득한 근대정신에 기초한 기독교를 고집한다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복음의 

걸림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시대의 기독교는 

‘제국주의적 기독교’를 탄생시킨 불완전한 기독교였다. 오히려 우리는 근대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복음의 협력자를 찾을 수 있다. 제임스 K.A 스미스가 

말한다. 

 

기독교인도 포스트모더니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포스트모더니티(탈근대성)를 비판해야 하긴 하지만 말이지요. 근대성이 

고수하는 가정은 기독교 신앙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근대성이 정말 

기독교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개신교 기독교는 근대성의 

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율성과 개인주의-개인을 고립된 방으로 

몰아넣는 컴퓨터 게임이나 통신 기술로 더욱 심각해지는-를 강조하는 근대성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근대성 비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략)…근대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협력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자신이 인간 번영에 대한 성서적 

시각과 어긋나는 근대성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200 

 

관념화된 이성주의에 깊이 연결된 근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 제국주의의 방향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들고 있는 진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며, 내가 

 
200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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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는 진리를 거부할 때는 힘으로라도 복종시키는 크리스텐덤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아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포스트모던의 세계관을 그대로 포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포스트모던의 세계관 안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철학과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스트모던 문화를 외면하고, 이전 시대의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스윗이 말한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위기의 문화’가 아니다. 문화와 위기는 A&W, A&P, 

에버크롬 앤 피치 등 합병된 회사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로 공존한다. 

위기가 한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안다. 위험과 기회. 이보다 더 좋은 

예로 위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mash-ber’가 있다. 이 단어는 출산용 의자, 

곧 고대에 산모가 출산시에 앉았던 의자를 가리킨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201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말이다. 그가 다시 말한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경험’이다. 

‘진짜 경험’이야 말로 개인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산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202 근대 세계에서 모더니즘이 신봉했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다. 이 또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를 전체로 여겨서는 안 

 
201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20. 

202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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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성만 강조하는 근대식 접근으로는 감성이 중요한 포스트모던 세계의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스윗이 말한대로 “질서정연한 논리로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들어 항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203 

여기서 그가 말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로 

스며들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얻을 것인가? 김요한은 그의 책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感動)’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예술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평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꽃? 석양? 구름 한 점? 

감동적인 영화 한 편? 친구의 정성 어린 편지? 그 외에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感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감(感)’은 느낀다는 말이고, ‘동(動)’은 움직인다는 말이다. 

사람은 느낄 때 움직이는 존재다. 예술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예술은 어쩌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204  

 

왜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피카소가 말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는 

 
203 Ibid., 71. 

204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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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05 피카소의 말의 요지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나고, 

‘예술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예술가로 태어나는가? 

왜 유인원에게는 없는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로 인해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그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예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예술에 반응하며, 자신이 직접 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존감이 형성된다.  

예술은 우리 안의 창조성을 일깨운다. 예술은 개념이나 상상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람 안에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술은 예술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딪힘을 

주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 움직임을 우리는 

‘감동’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그 ‘감동의 경험’을 통해 자기 삶의 자리와 그 

내용을 바꾸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만약 그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러한 ‘경험’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술의 형태 

중에서도 ‘음악’을 통한 경험이다. 

사람은 음악에 반응하며, 음악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뇌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색스의 말처럼 “특히 음악은 다른 무엇과도 달리 감정과 상상력, 

유머 감각, 창조력 그리고 정체성을 자극한다.”206 이러한 음악에 의미를 담은 

가사를 붙이고, 아름다운 상징과 이미지가 가득한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게 된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서를 흔드는 힘이 

 
205 오종우, 예술수업, 14. 

206 색스, 뮤지코필리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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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누군가는 이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의 힘을 북돋우고, 누군가는 이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힘을 빼고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음악이 동원되곤 했다. 총알과 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서도 대오를 

유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보병들 뒤에는 어김없이 군악대가 있었다.’207 반대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음악을 이용한 심리전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중요한 전략이기도 했다.’208 초한지에서 항우를 

무너뜨렸던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이야기는 음악을 통해 누군가를 무너뜨렸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역발산기개세(力拔山氣蓋世)’의 명장 항우도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이길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음악에 관한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음악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가는 정말 중요하다. 음악은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이 음악의 힘을 알았던 철학자나 교부들, 그리고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음악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자 했다. 음악을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맞다. 어떤 면에서 분명 음악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래서 못 

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한다. 불이 위험하지만, 여전히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음악에 반응하는 존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보이지도 않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반응한다. ‘모든 

인간은 음악을 인식할 수 있다.’209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그 음악에 반응하는 

 
207 손석춘,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서울: 도서풀판 낮은산, 

2015), 94. 

208 Ibid., 95. 

209 색스, 뮤지코필리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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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대의 

신경과학은 우리가 그저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파가 변하는 것을 밝혀냈다. 색스는 

음악이 사람의 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생생한 실제 이야기를 통해 담아낸 

<뮤지코필리아>란 책에서 “음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내 주목을 끌었고, 뇌 기능의 거의 모든 측면과 삶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고 썼다.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파가 변하는데, 온 

맘과 뜻과 힘을 다해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변화는 

몸의 떨림과 변화를 거쳐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부르는 노래가 좋은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라면 그 감동은 배가 된다. 

게다가 그 노래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면, 그 깊은 울림이 주는 

감동은 우리를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내면을 실제로 변화되게 하고, 그 작은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작은 느낌에서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은 

에픽(EPIC)적 현대인에게 무척 중요하다. 스윗은 ‘사이버 문화로 인해 점점 더 

가상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실생활로 끄집어내 줄 극단적인 

현실 경험이 필요하게 마련’210이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탈육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생활로 끄집어내 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그분의 몸이 되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성육신적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들어가 섬긴다면, 그들 또한 참된 

삶의 경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10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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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대 세계의 사람들은 탈육신적 삶에 익숙해져 있으며,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나-그것’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로 찾아 들어가 학생들을 만나는 경험은 

참으로 두려운 경험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러 온 강사들을 무시하기 일 

쑤이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일부러 약을 올리기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상태로 들어가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몸을 던져 반 친구를 

마구 패기도 한다. 강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다. 중· 고등학교의 수업은 더 

고통스럽다. 무력감에 빠져 아무런 의욕 없이 앉아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현실 속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어, 밤마다 가상세계인 

게임 속을 헤매고 있다. 학교에서 매일 이런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 역시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같이 지쳐가고 있다. 게다가 이전처럼 교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어서, 부모가 무서워 학생들을 함부로 야단치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 부모들 

또한 ‘나-너’의 인격적인 관계 보다, 자기만 인격이고 상대는 ‘그것’인 ‘나-

그것’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들이 현실의 삶에서 자존감을 찾고, 인간의 존엄과 그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자는 

소명을 받은 사역자가 아니고서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 4차산업혁명이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진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때, 그들은 사이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경험으로 알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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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 활동을 통한 ‘감동’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비인격적 문화 속에서 인격성을 상실해가며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려는 대신에 함께 노래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함께 노래하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는 그들의 삶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함께 

노래 부르기’는 가상세계가 현실보다 더 편안해져 버린 현대인들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존엄함을 

깨닫고, 인간됨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을 돕기에 너무나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찾아가 함께 노래 부르며 사람다운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며, 그 변화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나눌 것이다. 

 

참여(Participation): 수평 사회와 참여의 시대 

 “사람들은 참여를 원한다.”211 왜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참여적인 구조를 집어 넣으셨기 

때문’212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에쎄(esse)를 “신의 ‘에쎄(esse)’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스윗은 이 말을 ‘인간 존재의 핵심은 신적 존재의 

 
211 Ibid., 114. 

212 Ibi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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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에 참여하는 것’213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교부들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 나누어 

준다. ‘어거스틴이나 안셀름은 물론, 아퀴나스 같은 전근대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성logos을 정신 작용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신성과 우주에 철저히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Imago Dei)로 지음받고 

살아가는 것은 신성 및 신성의 창조성에 참예하는 것이다.’214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성에 

참여하길 원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구경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일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길 원한다. 참여함으로 자신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표현하길 

원한다. 특히 근대적 눌림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스윗이 통찰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사람은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그들은 가라오케 마이크를 쥔-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윈드서핑을 하는-사람이 된다. 이때 

매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정보가 아니라 상호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의 '가치'다. 멀티미디어가 전달하는 진짜 

내용은 상호 작용이다. 컴퓨터 게임의 핵심은 모두가 상호 작용하며 참여하는 데 

있다. 이 상호 작용은 1장에서 언급했던 경험을 창조하도록 도와준다.215 

 

에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양방향 

 
213 Ibid. 

214 Ibid., 113. 

215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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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뭔가에 

참여하며, 선택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위대한 걸음에 참여하도록 도울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규정지어 놓은 게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유대의 지경을 

넘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찾아가 그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둔 교회의 지경을 넘어, 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참여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다.  

 

사명적(Missional)이란 말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우리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 구체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좋은(G.O.O.D) 교회, 즉 문밖으로 나가는 교회(Get Out Of 

Door)가 되어야 한다.”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문밖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216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의 참여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할 때, 세상은 우리의 걸음을 보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참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때 비로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될 것이다. 스윗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혁명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216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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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우라고 모두를 청하셨다.217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이것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음악에 반응하고, 그 음악 안으로 들어오길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을 보면, 그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현대인에게 좋은 음악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음악을 듣고 알게 되면, 그 음악을 즐기며 더 나아가 자신도 같이 부르며 그 

아름다운 과정에 참여하길 기뻐한다. 게다가 그 노래 안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가사가 있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사가 있다면 

더더욱 같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부르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한다. 어떤 다른 

동물도 사람이 노래하는 방식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그런 방식으로 노래한다. 참여하기 위해선 쉬워야 한다. 참여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야 한다. 부담이 없어야 한다. 어려우면 쉽게 포기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만해 보여야 한다. 쉽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안한다. 

 

회중찬송과 함께 노래 부르기 

‘합창’이 아니라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합창’이라는 단어 안에 어렵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창’이라는 단어 속에는 노래하는 전문가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이미지가 있다. 

 
217 Ibid.,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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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생각하면 참여가 어려워진다. 또한 노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함께 노래 부르기’는 노래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쉬운 선율에 좋은 

의미를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일반 회중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합창’을 포함하지만, 합창보다 범위가 넓다.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도 있으며 화음과 서로 주고받는 모든 합창적인 요소가 

들어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노래를 듣고 감상하고 그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노래 부르기다. 그러나 함께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사실 이 ‘함께 노래 

부르기’는 교회의 ‘회중찬송’의 전통을 일반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담은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회중찬송’의 전통을 

살펴보자. 문성모는 그의 <민족음악과 예배>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마틴 루터의 

예배음악에 대한 신학적 이유’에 관한 글을 쓰는데, 그곳에서 회중찬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회중찬송은 예배에 모인 일반 평신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의미하는데, 이 

회중찬송은 초대 교회로부터 고대 교회로 내려오던 전통이었다. (앞에서 

나누었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권고(엡5:19)는 회중찬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회중찬송은 고대의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시대에 꽃을 

피우는데 이때부터 유절찬송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던 것이 중세에 

와서 성직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평신도를 위한 회중찬송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결국 노래하는 일은 성직자나 성가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218 

 

이러했던 회중찬송이 다시 일어났던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였다. 

 
218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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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가 회중찬송을 다시 일으킬 때의 상황을 문성모는 이렇게 쓴다. 

 

한편 성직자나 성가대의 전유물이 된 예배 음악은 발전하지 못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 신앙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기교 위주의 음악이 성행하였고 성가대나 

오르가니스트들은 태만과 방종을 일삼았다...(중략)... 종교개혁자들이 

오르간을 극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음악 자체를 예배시간에 금지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루터가 회중찬송을 만들었던 근본원인은 당시의 

카톨릭 교회만큼이나 부패했던 예배 분위기를 회중찬송을 통하여 갱신하고자 

함이었고, 또 평신도가 빼앗겼던 예배 중의 노래하는 즐거움을 다시 되돌려 

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루터는 당시 민간에 퍼져 있던 민요적인 가락과 

독일어 가사를 예배의 회중 찬송 속에 과감하게 채택함으로 명실공히 회중을 

위한 찬송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회중 찬송의 역사를 부활시키려 했던 것이다.219 

 

‘함께 노래 부르기’는 루터가 시도했던 이 회중찬송의 전통과 정신을 

따르고 있다. 성가대나 가수처럼 음악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하며,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련되고 

준비된 음악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고, 편곡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만든 회중찬송들은 ‘단순하고 쉬운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교회 선법이 아니라, 민간에서 불리던 ‘민요’의 

가락을 사용하여 찬송을 만들어서 회중들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에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담는데 편안하도록 했고, 일반 회중들도 마음을 담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2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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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인격전체를 고백하는 것’이었다. 마틴 루터의 인간 존중의 마음과 음악에 대한 

이해가 회중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했고, 이 회중찬송의 전통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어져 모든 성도가 함께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와 ‘함께 노래 부르기’의 관련성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하면서 노래하는 전통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이 있는 곳, 특히 몸을 써서 함께 일하는 곳에는 늘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연결하고, 

즐겁게 일에 참여하도록 도우며, 일의 효율을 높인다. 어떤 사람은 ‘노래’로서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노래 부르는 좋은 전통이 있다. 우리 

노래에는 ‘메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가 많은데, 그 때 ‘앞에서 먼저 앞소리를 

메기면서 노래 현장을 주도하는 사람’을 ‘선소리꾼’220이라 부른다. 그는 

노래로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한국대백과사전은 선소리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선소리꾼은 목소리가 좋아 소리를 잘하면서도 아는 노랫말이 많아 계속 

앞소리를 메길 수 있어야 하며, 또 소리가 연행되는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앞소리꾼’이라고도 한다. 선소리꾼은 선후창 형식의 민요 가창 

현장에서 앞소리를 메기면서 소리판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한다. 오랜 시간 

일이나 놀이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노랫말을 기억하는 능력과 더불어, 

초성이 좋고 뒷소리 끝을 이어받으면서 앞소리를 질러내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보통 선소리꾼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또한 선소리꾼은 뒷소리꾼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거나 

 
220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47 
칭찬과 격려로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흥을 돋우는 

역할도 한다.221 

 

  ‘선소리꾼’은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거나, 한다고 해도 적게 일을 하면서도 일당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받는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체의 일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사람들로 노래하게 하는 ‘선소리꾼’이 필요하다. 신명나게 노래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함께 할 맘, 노래할 맘, 일할 맘, 다시 일어나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앞에 선 

선소리꾼을 따라 함께 노래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처럼 노래는 사람들을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참여와 함께 노래 부르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노래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노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 잘 준비되어 사람들의 좋은 노래를 돕는 선소리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노래,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할 좋은 노래들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노래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할 예술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221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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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Image): 하나님의 형상과 상상력 

이미지(Image)와 상상력(Imagination)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것인가? 도대체 

사람 안에 무엇을 담아 주셨길래, 하나님은 이 엄청난 명령을 사람에게 내린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Image)’에 있다. 레너드 스윗은 그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남겼다. “하나님의 

형상(Image)은 우리에게로 와서 상상력(Imagination)이 되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 상상력으로 인하여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으며,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낸 사람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내 상상력을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예술가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포괄한다.”222 그는 다른 

곳에서 “상상할 수 없다면 해낼 수 없다”223고 말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상상력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작가이자 화가인 폴 호건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222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330. 

223 Ibid.,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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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224 실제로 인류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도 

이런 말을 남겼다. “문명사는 인간의 상상력의 역사다.”225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엄청난 능력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도 상상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상징, 은유 등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성적 삶을 구체화 시켜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226고 김영래도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신앙의 전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과 통찰을 통한 사고는 생각, 느낌, 의지, 가치의 통합체로서의 

전체적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상상이 의지와 감정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전인성을 회복하게 함’227을 의미한다. 또한 

‘상상력은 이성 또는 합리적 사고와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신경 생리학의 연구결과 상상의 작용이 이성과 감성의 뇌 전부위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228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상상력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상상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면‘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된다.229 인간에게도 

비슷한 능력이 있다. 비록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224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에코의서재, 

2007), 45. 
225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20. 

226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서울: 다산글방, 2002), 최성진,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
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43. 

227 Ibid., 3. 

228 박은혜, “이미지 사용에 대한 기독교교육 방법에 적용 논의,” 기독교교육정보, 111-130. 

229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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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주’를 닮은 ‘창조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창조성의 핵심부에 상상력이 있다. 사람 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린 것을 실제로 만들어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든다. 이것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다. 이 ‘도구’ 중에는 우리가 ‘악기’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다. 이 ‘악기’라고 부르는 도구들은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창조한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창조적 

행위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셨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세상에 없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상상력(Imagination)’으로 인해 ‘없는 것’을 ‘있는 것’ 이 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 창조성을 부여 받은 인간은 누구나 예술가다. 

랄프 에머슨의 말대로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다른 모양의 예술가다.”230 그 ‘예술가의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상력이다. 예술가들은 예술적 상상력과 그 구체적인 표현인 예술을 통해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예술세계를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230 김요한, 예술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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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과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 아름다움에 

반응하고, 질서 있게 가꾸는 능력! 다스림의 능력을 가진 놀라운 존재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 연결이 끊어진 채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이다. 잠시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죄의 열매인 사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 상상력도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그 창조성과 다스림의 능력을 엉뚱한데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서로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형상(Image)’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쎄렘(tselem)]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쎄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사용되었을 때 

‘우상’, ‘허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231 

 

예1) 여호야다가 그 제단들과 우상[쎄렘]들을 철저히 깨뜨리고(왕하11:18). 

예2) 그 우상[쎄렘]의 머리는 순금이요(단2:32).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사용한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크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Image)’에서 ‘하나님’을 떼어 낸 것이다. 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우상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기록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스스로’ 자기를 위하기 

 
231 구약원어대조성경,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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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두려움, 질투, 

보복, 살인, 범죄와 같은 사망의 일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허망한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일어난 일들이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완벽한 성(시스템)을 만들어도  

불안하고 만족이 없다. 아무리 근사한 일을 이루어도 헛되고 헛되다. 왜인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이미지’는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존 캘빈의 말처럼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 내는 공장”232이 되어 버렸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만드는 ‘거푸집’(출32:4, 새번역)처럼, 무엇이든 녹여 넣으면 

우상이 되어 나오는 틀이 인간의 마음에 생겨 버렸다.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을 

치우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이 모두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꿈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기 위해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놀라운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다. 전쟁과 보복의 역사다. 가만 

두면 서로 죽인다.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하게 죽인다.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싸우고 서로 죽인다. 참혹하다. 창조와 섬김을 위한 능력은 전쟁과 

파괴를 위한 능력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32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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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인간은 이미 그 능력을 잃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혜의 복음 이야기이다. 로크마커는 “우리를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고, 사랑과 자유와 미와 그밖에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그리스도)은 죽으셨다”233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다.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복음은 우리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234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놀라운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거짓 이미지(Image)인 ‘허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허상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망에 속한 온갖 악한 문화가 발생된다. 지금도 악한 

세력은 거짓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훼방한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왈쉬와 실비아 키이즈 마트가 그들의 공동저서 <제국과 

천국>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 종교가 적극적으로 세계를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원이 바로 이미지다. 이미지는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상상력은 생활 방식을 낳기 때문이다.”235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233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4. 

234 제임스 K.A. 스미스, 박세혁 역, 습관이 영성이다, (서울: 비아토르, 2018), 23 재인용. 

235 왈쉬, 제국과 천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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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그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는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보고 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이미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이미지’ 전략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아는 팀 켈러도 “마음을 사로잡는 건 곧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이며, 상상력은 명제보다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236고 말했다. 우리가 

지나온 근대의 모더니즘은 ‘명제’가 중요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자신의 실제 

모습 보다, 자신의 이미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자신의 몸이 실제로 날씬해지지 

않아도, SNS에 올려진 이미지만 날씬해 보이면 된다. 중요한 건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는 뒤로 한 채,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온통 신경을 쓴다. 그렇게 이미지는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상상력의 변화는 생각의 습관과 생활방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미지가 실재보다 더 중요해 버린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브랜드와 

채플린은 그들의 공동저서 <예술과 영혼>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그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실재와 이미지의 전도’237, 즉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 시대의 중요한 상품 중 하나가 

‘이미지’라고 말하면서 ‘상품이나 아이디어만 쇼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도 쇼핑할 수 있다.’238고 말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236 팀 켈러, 설교, 채경락 역 (서울: 두란노, 2016), 228. 

237 브랜드, 예술과 영혼, 32. 

238 Ibi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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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이미지에 갇혀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잘 포장할수록 더욱 더 

불안하고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두 저자가 말한다. 

 

우리 사회만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의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오늘은 어떤 이미지로 포장할까?’를 더 

신경 쓰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고 받아 주는 가족과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자연스런 자의식을 가지고 성숙해 가는 대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의 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전례 없이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동시에 짐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배역을 끝까지 연기해 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배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걸맞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남은 속여도 스스로는 못 속인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정체성 생성 때문이 아니라 상실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239  

 

이 시대는 아바타 시대이다. 사람들은 ‘진짜 나’를 가꾸고 

성장시키기보다, 자신이 ‘보이고 싶은 나’를 아바타 이미지로 만들어, 그 

아바타를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다. 김기석의 말대로 “시뮬라크르(simulacre)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실체가 아닌 이미지에 집착한다.”240 그 거짓 이미지를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인 SNS 속 세상에 ‘포장된 나’를 진열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 만족감을 찾으려 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지 

 
239 Ibid. 

240 시뮬라르크 : 플라톤 철학이 제시한 최초의 의미로서의 시뮬라크르는 가짜 복사물을 

일컫는 말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로서의 이데아와 대조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후에 근대의 철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들뢰즈이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시뮬라크르 속에 내면화된 발산하는 두 계열들 중, 그 어느 

것도 원본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복사본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또 하나의 

시뮬라크르 이론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의해 전개된다. 보드리야르에 와서 시뮬라크르 

개념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본의 상실'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의 많은 

시뮬라크르들이 그 원본이 없이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본과 

복사본(simulation)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결국 복제물들이 점차 원본을 대체하게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뮬라크르 [Simulacrum]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김기석, 삶이 메시지다, (서울: 포이에마, 201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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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를 부추기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 상품들을 사는데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쏟아붓고 있다. 한번 자신을 이미지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멈추기가 힘들어진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그럴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진짜 나’의 ‘별 볼일 없는 모습’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져간다. 실재를 거짓 이미지로 포장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짜 삶을 잃어버리고, 더욱 불행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거짓 이미지의 폐해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나 사회, 더 

나아가 ‘정치판이나 세계적 사건에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는 경우는 그 위험이 

더욱 심각해진다.’241 스크린이나 뉴스를 통해 거짓된 이미지가 심어지면, 사람들은 

그 실재 이야기와 상관없이 전해진 ‘이미지’만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사람들은 그 사건의 실재가 아니라, ‘실재보다 더 리얼한’ 그 이미지를 더 믿게 

되는데, 장 보드리아르는 이를‘하이퍼리얼(hyperreal)’242이라 부르며, 이미지에 

속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거짓 이미지인 허상에 속아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인 이미지라는 우상에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쏟아 부어왔던 인류의 우상숭배의 역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사람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는 다시 사람을 지배한다.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마저 지배한다. 카일 라슨이 말한다. “꿈이란 것은 원래 독특하고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고 

 
241 브랜드, 예술과영혼, 33. 

2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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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4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 똑같은 이미지를 날마다 

주입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미지의 상상수가 거짓이라는데 있다. 웹툰, 

게임, SNS, 드라마 등을 통해 거짓 이미지를 끊임없이 살포한다. 거짓 이미지는 

사람 안에 망상과도 같은 헛된 꿈을 꾸게 하여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미래를 불행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이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삼키고, 그들의 상상력과 생활 방식을 다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Image)’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회복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나라에 속한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창조해 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엄청난 차이는 놀랍게도 작은‘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이미지가 바로 차이를 만들어 낸다.’244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노래 부르기 

현대인들에게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실재보다 먼저 ‘이미지’에 관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사람의 마음에 

 
243 왈쉬, 제국과 천국, 296. 

244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6. 



158 
담아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거짓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람의 진실’을 담아낸 이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셨던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창조하여 나누는 것이다. 가능한 어린 시절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노래는 이를 위한 좋은 도구이다. 상징과 은유, 비유와 이미지들을 담아서 

전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는데 더없이 좋다. 동요의 가사들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묘사와 그 아름다운 이미지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노래로 

그린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영상보다 좋은 이유는 보이지 않기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새로운 

이미지는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자리 

잡도록 도울 수 있다. 어른들 또한 동요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노래들을 함께 부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노래를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그 가사 안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가 선율과 잘 어울리는 곡일 경우에는 더더욱 좋다. 노래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이미지를 담아서 불러왔던 동요 한 곡을 소개한다. 

 

<씨앗의 꿈> - 작사 작곡 민경찬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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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245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246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음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그림을 그린다. 또한 그 열매가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림을 마음으로 그리며, 

즉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린 그림을 선율에 담아 입으로 

노래를 부를 때, 마음속 상상이 우리 몸 전체를 움직여 표현하게 된다. 머리 속 

이미지로만 있던 상상이 우리의 오장육부와 횡경막, 성대와 입 안, 얼굴 전체를 

사용해서 노래로 부를 때, 그 상상은 우리 삶에서 실재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 노래를 배운 뒤에 학교에서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불렀고, 그 

노래를 들은 부모들이 다시 학교로 찾아와 노래의 출처를 묻기도 했다. 학기 말의 

공연 때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 동요를 부르며, 우리 안에 담긴 꿈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상상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상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동력이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많은 거짓 이미지로 인해 아름답고 풍성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월터 그루브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245 김수경,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59.  

 
246 민경찬 첫번째 노래모음, “씨앗의 꿈” 음반 4번째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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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감퇴시킴으로써 우리를 둔감하고 타성에 젖게 만들어 상상력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247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이미지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상상력을 꿈 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를 위한 좋은 방편이다.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미지’를 우리 ‘몸’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력과 연결되고, 우리는 상상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실현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노래에 담아 가르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해도 상관없다. 원래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Image)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Image)를 담아낸 좋은 

노래들을 많이 작곡 또는 찾아내어 함께 부르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이미지가 

우리의 상상력과 꿈을 구성하게 되고, 그 꿈을 통해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심리학자 제임스 힐만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이미지 창조자이자, 이미지로 

구성된 심리적 실체다. 인간 존재는 상상력의 존재, 상상력 속의 존재다. 우리는 

‘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로 되어 있다.”248 인간은 이미지를 통해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존재이다. 스윗의 말처럼 “말에는 힘이 있지만 

이미지에는 더 큰 힘이 있다.”249 이렇게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미지 

전쟁은 미래의 투쟁이다. 그리고 친숙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그 체험을 접근 

 
247 왈쉬, 제국과 천국, 139.  

248 Ibid., 136. 

249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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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인간은 말이 아닌 

이미지로 사고한다.’250 우리의 삶의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에픽(EPIC)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가 중요한 

에픽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험하고, 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 좋은 이미지와 상상력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노래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 그 생생한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본 연구자가 작사 작곡한 동요 한 곡을 더 소개한다. 

 

<봄바람> - 작사 작곡 민경찬 

 

꽁꽁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솔솔 봄바람이 불어 오며는 

꼭꼭 숨어 있던 봄의 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톡톡 봄비 내려 땅을 적시면  

연두빛깔 새싹들이 고개 디밀고 

예쁜 꽃봉오리 활짝 미소 지며 피어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있다면 

마음 가득 봄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기를 

 

봄바람아 불어 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251  

 

겨울들판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250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40. 

251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씨앗의 꿈” 2번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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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는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다.’252 그래서 스윗은 ‘은유를 만드는 일은 

세상을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일’253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겨울 

들판의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린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 즉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겨울 들판과 비슷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을 어렴풋이 라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 과정’이다. 은유를 통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진리를 심어줄 때, 그 

동요를 부르기 전에는 사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 노래를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는 이 일은 작은 변화이지만, 놀라운 변화이다. 마치 뇌사상태에 있어서 

꼼짝도 못 하던 사람이 그 손가락 끝을 살짝 움직인 것과 같은 놀라운 순간이다. 

이러한 순간을 이미지로 그려낸 단어가 바로 ‘새싹’이다. 땅에 심어져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 같던 씨앗이 봄비와 봄바람을 통해 깨어나고 연둣빛 새싹을 틔우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의 이미지가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려지고,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마치 새싹이 피어나듯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난다. 게다가 그 노래를 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들으면 더욱 깊은 울림과 함께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돕는다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252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7. 

253 Ibid.,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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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Connection): 인격성의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오페라의 핵심이 음악이라면,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다.’254 그리고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한다.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랑이셨을 수가 없습니다...(중략)... 

그리스도인은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255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인격으로 존재하셨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등장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사랑의 사귐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254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270. 

255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외 1인 역 (서울: 홍성사, 2001), 2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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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사귐의 기쁨이며,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1:1-3)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사이에 함께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이인 성령과의 

사랑과 관계 안에서 천치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 창조사건이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 창조이야기에 담겨진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256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다. 이 신비를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말로 

하는 순간 오류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히 선언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음을 말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256 Ibid. 



165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일4:9)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 행위에는 ‘우리’라는 대상이 

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완성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하실 수 

없으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는 ‘인격성’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유진 피더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삼위일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해 내거나 정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257 

피더슨은 삼위일체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것이 개념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생생한 실제임을 설명한다.  

 

삼위일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형이상학자들의 사변들로부터 구출하여 

사랑 가득한 공동체적 삶, 인격적인 삶으로 부름 받은 남녀노소들의 공동체 

속으로 그분을 대담하게 모셔 들이도록 만들었다. 삼위일체의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정의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받고 또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이는 인격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계시를 낳는다...(중략)...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미지(성부, 성자, 성령)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는 모든 일 모두의 주된 이미지가 되고 있다. 이는 사는 일이,‘삶에 대해 

 
257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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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관계 맺음이지, 역할 수행이 아니기 

때문이다.258 

 

탈육신적 경향이 가득한 포스트모던 시대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기계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경험을 거의 해 보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어 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인들은‘나-너’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격을 대하는 

것보다 ‘나-그것’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더 익숙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그것’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그 인격이 고통받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의 

진실과 소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행복해 질 수 있다. 한 번 더 부버의 말을 들어보자. 

 

감정은 ‘소유’되지만 사랑은 생겨난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즉 사랑은 ‘나’에 

집착하여 ‘너’를 단지 ‘내용’이라든가 대상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곧 그의 

존재를 기울여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비록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수하고, 표현하는 감정을 사랑에 돌린다 하여도 그는 사랑을 모른다. 

사랑이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이다.(Love is a cosmic force.)259  

 

현대인들은‘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너무 어려서부터 기계와 상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타인의 

 
258 Ibid., 29. 

259 부버, 나와 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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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려하기 보다, 타인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데 더 익숙하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잘 모른다.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사랑이 인격과 또 다른 인격 ‘사이’에 있는 것임을 모른다. 그 ‘관계’를 

모르기에 여전히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격성을 거세당해왔고, 그로 인해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이기에 그들 안에는 참된 관계, 즉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다. 다만 자신이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인격적 관계와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 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주변 어디에서도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의 능력이다. 

문제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 익숙하기 않기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래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감동함으로 자신의 인격성과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 감동의 경험은 그 

노래의 일부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싶은 갈망으로 이어진다. 만약 함께 노래 

부르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그 노래 안에 담긴 이미지(은유와 상징) 안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뜻이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노래를 듣고 



168 
자신 또한 노래로 응답했다는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인격적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이다. 그곳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노래 부르기’가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더 깊이 상고해보자. 

 

듣는 훈련과 인격성의 회복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한다. 듣지 못하면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듣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 말만 하고, 그 말이 받아지지 않으면 분노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다. 자신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누군가를 

힘들게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어간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다.  

헤브라이즘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문화는 ‘듣는 문화’이다. 이것은 ‘보는 

문화’로 대표되는 ‘헬레니즘’과 대비되는 독특한 성경의 문화이기도 하다. 이 

‘듣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임재하셨으며,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으며, 말씀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났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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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고후5:7, 새번역)라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말했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왕상3:9)이 ‘지혜’임을 깨닫고 ‘아들아 들으라’를 

반복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13:9) 말씀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계2:11)고 하셨다.  

듣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의 시작이다. 이 ‘들음’은 그저 들리는 것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이며,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은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 안에는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260 실제로 ‘샤마(שאמ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경청하다(창23:11), 귀를 

기울이다(전9:16), 이해하다(창11:7), 순종하다(출24:7)’ 등의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듣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히브리 전통뿐 아니라, 동서양의 

다른 문화에도 해당된다. ‘듣는다(listen)’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들은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들은 

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오늘날 도무지 듣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자신의 감정과 인격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대이다. 

 
260 히브리어∙헬라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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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인격’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 즉 물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통 ‘자기’로 가득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온전히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현대인들은 헬레니즘의 연장선에 있는 포스트모던 세계의 극단적인 ‘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말하는 것에만 관심하다가 듣지 못한다. 어딜 가나 

기계만 상대하다가 다른 인격체, 즉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함으로 듣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특히 보이는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들어도 듣지 못한다. 스마트폰의 영상을 보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우리에게 ‘노래’는 자연스럽게 ‘듣는 

훈련’을 시켜 준다. 누군가 먼저 노래를 불러서 들려주고, 그 노래를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듣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훈련은 ‘인격성’을 갖추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이다. 사람들은 ‘듣기’를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원래 

담아 주신 인격성을 회복해 간다. 

노래할 때 하는 듣는 훈련은 그냥 듣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들은 것을 

‘따라하기’ 위함이다. 들은 것을 ‘즉시’ 따라하는 것은 ‘실천’을 위한 최고의 

훈련이다. 또한 잘 따라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인격에게 관심하는 것이다. 잘 듣고 들은 것을 따라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응답하는 삶에 대해 

익히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간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기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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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표정과 리듬과 선율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노래 안에 담긴 감정과 뉘앙스, 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발성 

연습까지 함께 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재미있어한다. 왜냐하면 함께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유전자 속에 있는 

‘사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듣고 노래하는 일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이라 하여도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마치 사람에게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지만, 실제로 걷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듣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노래를 가르쳐 주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노래야말로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각 사람에게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하다. 사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듣는 것이 어려워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길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인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김을 위한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과 교사들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울림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서로의 소리를 

조율하여 조화롭게 노래를 부를 때 더욱 빛이 난다. 함께 노래를 부르려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어야 하며, ‘음정’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 소리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하며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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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때 더 즐거워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간다.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과 어울리는 소리를 찾아간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생명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의 진실, 혹은 

능력으로 인해 사람은 ‘조율’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어울림에 대한 

감각’은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있다. 이것은 줄이 조율되지 

않은 기타를 쳐서 들려줘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조율이 안 된 기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가, 조율된 된 기타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다. 이 어울림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신비하고도 놀라운 능력이다. 물론 이 능력 또한 계발하기에 따라 더 세밀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어울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감각, 즉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화음’으로 노래하는 

‘화음 놀이’에 도전할 수 있다. 

화음으로 노래하는 것 역시 오직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화음으로 노래하며, 때로는 대선율과 데스칸트로 노래하며 

행복해한다. 분명이 다른 음을 내었고, 다른 선율과 다른 리듬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조화를 이루고 어울린다. 이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이제 노래는 

신나는 놀이가 된다. 사실 자연은 그대로 두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무지개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졌지만, 그대로 두어도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 색깔들은 

어울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아름답다. 산과 들, 강과 바다, 

나무와 산들바람,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이 모든 자연은 서로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 일곱 명을 그냥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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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세상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가득하다. 사람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노래 부르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조금 더 

전문적인 노래를 위해 ‘합창’ 연습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서로 조율하고 

소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소리를 조율해 갈 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화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이 화음의 신비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진실을 담아낸 노래 한 곡을 소개한다. 

 

<무지개합창단> - 작사 작곡 민경찬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되죠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음 모아 목소리도 모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요 

 

기뻐 뛰며 함께 노래해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261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가 함께 할 때 아름답고 

즐겁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 즐거운 경험을 

 
261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씨앗의 꿈” 8번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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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너’라는 인격이 필요함을 느끼고, 나 또한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렇게 ‘나와 너’가 모여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간다. 이 

안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은 참으로 신나는 경험이다. 이 즐거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도 함께 알아간다. 이 내용을 앨범의 가사집에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림1> ‘무지개합창단’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이 노래는 화성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돌림노래로 불러도 화음이 

맞는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파트만 불렀을 뿐인데, 서로의 노래가 화음을 

이루며 어우러질 때,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은 노래가 서로 

어우러져 화음을 이루려면 자기가 맡은 부분을 틀리지 않게 잘 불러야 함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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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제 이들은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넘어서 ‘상호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혼자서도 꿈을 꿀 수는 있다. 그러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다. 

우리는 모두 그 꿈길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하는 이유이다.  

 

상호 책임 

17세기 뉴턴과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과학혁명과 근대주의 세계관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적 사고의 틀로 작용하게 되었다.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기보다 모든 것을 더 세분화하여 분리시켜 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는 더욱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주의적 사고를 뒤흔든 것은 현대물리학의 발견’262이었다. 

한명희가 말한다.  

양자 이론은 원자가 개별적으로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거나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실재’는 개별적인 사물의 복합체가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상호 연계된 관계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개인 이해에 대한 개인주의적 시각과 실증주의의 한계에서 등장한 

초개인심리학은 인간 정체성의 최상이라고 생각해왔던 ‘자기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측면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을 초월하여 이웃과 공동체, 인류와 지구, 궁극적으로 우주와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았고 이 궁극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론화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263 

 

양자 이론을 필두로 한 현대물리학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262 최성진,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

교대학원, 2018), 14. 

263 한명희, 영성과 교육; 21세기 대안교육을 위하여 (서울: 학지사,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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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던 근대주의 합리성 이론을 뒤 흔들었고,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철학,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관계와 

상호연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부버가 이렇게 말했다. “관계는 상호성이다. 

내가 나의 ‘너’에게 영향을 주듯이 나의 ‘너’는 나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며 우리의 작품들이 우리를 세워준다.”264 한편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의 상호성에 대해 파커 파머도 이렇게 말했다. “인격적 진리는 

우리를 개인주의가 아니라 관계와 대화와 상호 변화의 공동체로 이끈다.”265 

기독교적 진리는 ‘인격적 진리’이다. 그 ‘인격’은 상호 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성장한 관계는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이끈다. 

파머의 말처럼 ‘인격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인격일 수 있기’266 

때문이다.‘인격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로완 윌리암스도 주목할 만한 주장을 

펼친다. “우리는 관계 속 인간으로서, 우리의 환경이 다른 인격과 맺은 관계에 

의해 창조되고, 그들을 위해 환경을 창조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그러한 교환 곧 

상호성 속에서 ‘인격’의 의미를 발견합니다.”267  

우리의 인격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꽃 피우며 열매 맺기 때문이다. 그 인격의 열매 또한 다른 인격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의미가 부여된다.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통 방법론을 

주창한 조병호도 말한다. “개인이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은 공동체에서 

조명하게 될 경우,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진다. 개인 자신은 자기 존재 

 
264 부버, 나와 너, 23. 

265 파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135. 

266 Ibid., 135. 

267 로완 윌리암스, 인간이 된다는 것, 이철민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들, 201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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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에게만 별도로 부여되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268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269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윌리암스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270 우리의 인격, 

즉 사람의 사람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자라난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보여 주셨다.  

이런 ‘인격’안에 담긴 상호관계성은 이 시대에 들어서 더욱 강조되었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 세기의 중심 문제는 인간의 상호관계다”271라고까지 말했다. 

이 중요한 ‘인간의 상호관계’가 그대로 녹아 있고, 적용된 것이 바로‘함께 노래 

부르기’이다. 나의 노래는 곁에 선 타인의 노래에 영향을 주고, 타인의 노래는 

나의 노래에 영향을 준다. 내가 노래할 기운이 없을 때라도 곁에 선 사람들이 힘 

있게 노래를 부를 때, 나의 기분을 넘어 힘을 내어 노래할 수 있게 된다. 똑같이 

누군가 기운이 없을 때, 나의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욱 힘을 내어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웃을 위해 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배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지켜내야 할 소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노래하며‘상호 책임’의 소중함을 

배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말한 대로 ‘인간의 특수성이 책임질 수 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행동하는 예술>에서 

 
268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90. 

269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인간이 자기의 삶을 보존하고 또한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Ibid., 87. 223. 

270 Ibid., 55. 

271 에리히 프롬,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장혜경 역, (서울: 도서출판 나무생각, 

201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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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인간은 특별히 창조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되었다.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중략)...동물은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동물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중략)...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한 인정을 요청한다. 인간의 독특함은 그가 소유한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27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그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죄를 진 사람에게 

다 지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셨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 주신 책임지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이란 한 사람 ‘너’에 대한 다른 한 사람 ‘나’의 책임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이 ‘규율’이거나 ‘규칙’이어서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지는 인격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노래 부를 때,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물론 

저절로 그리 되지 않고, 함께 책임지며 함께 성장해 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깨달음이다. 이 책임 있는 행동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다른 인격을 향한 내 인격의 발로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의무 이상의‘기쁨’을 

얻게 된다. 

우리가‘상호책임’의 소중함과 기쁨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가 내야 할 

소리를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내고자 할 때, ‘함께 노래 부르기’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합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72 월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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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책임’의 범위가 ‘다른 인간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넘어 ‘우리가 

속한 자연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상태’273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즉 진정한 평화의 관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의 샬롬, 자연과의 샬롬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합창에 도전하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상호 책임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함께 ‘합창’에 도전하는 것이다. 사실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우리는 ‘합창’이라 부른다. 그런데 ‘합창’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노래 부르기’라고 한 것은 ‘합창’ 안에 담긴 ‘전문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만약 함께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에 

관한 신뢰가 쌓이고,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수준을 좀 높여 합창단처럼 불러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하지만 여전히 즐겁고 쉬운 형태의 노래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누구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노래들로 시작을 

한다. 그러나 ‘합창’으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오래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엔 조금만 연습해도 할 수 있는 

 
273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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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곡을 선택한다. 약간씩 수준을 높이며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돌림노래’는 합창 연습을 위한 아주 좋은 노래 방법이다. 

간단한 선율이지만 시간의 차이를 두고 노래했을 때,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두 팀으로 나누었다가 익숙해지면 세 팀, 네 

팀으로도 팀을 나누어 동시에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화음을 이루며 자기 파트를 

노래하는 법을 익힌 뒤에는 함께 춤과 율동을 곁들여서 노래를 불러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즐거운 ‘놀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합창의 인도자가 

쉽고도 화음과 리듬이 잘 어울리는 곡을 선택한다면 화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화음을 이루는 경험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신나는 경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상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일임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즐거운 경험은 새롭게 시작한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합창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은 ‘함께함’의 

유익이다. 파트를 나누어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 자기 파트를 놓칠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옆 사람에게 슬쩍 묻어서 가다가 다시 노래를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 연습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경험으로 알아가게 된다. 만약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파트 별로 한 명씩 4중창으로 불러보면 된다. 4중창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혼자서 자기 파트를 완전히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틀려도 금방 티가 난다. 그리고 한번 틀리면 다시 따라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합창은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호흡이 짧으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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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심지어 5분도 넘게 끊어지지 않고 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쉽고 재미있게 연습을 꾸려간다고 해도, 어떤 곡을 완성하기 위해선 

길고 지루한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 사실 혼자라면 진작 그만둬 버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자기 혼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으며,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들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상호 책임’이라는 끈이 얼마나 그를 자라나게 

하며 성장하게 하는지 배워간다. 그 합창의 즐거움과 유익을 담은 노래 한 곡을 

소개한다. 

 

<함께 노래해요> - 작사 작곡 민경찬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모두 마음을 열고 즐겁게 노래 불러봐요 

세상 모든 만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듯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해요 

 

[후렴]모두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 잡고 

랄라랄라 랄라랄라 함께 노래해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함께 있잖아요 

나만 힘이든 게 아녜요 서로 돌아봐요  

때론 지쳐 힘이 들고 때론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서로 서로 잡아주며 함께 일어나요274  

 

이 노래도 ‘씨앗의 꿈’ 음반에 수록된 곡이다. 그 음반의 가사집에 이렇게 

곡 해석을 담아 놓았다.  

 
274 민경찬 첫 번째 노래모음 음반, “씨앗의 꿈” 7번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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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멀리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 나뭇가지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청솔모 소리,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그 많은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도, 늘 도와주시던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위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함께 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손 내밀어 

잡아주고 일으켜 주면 풀렸던 다리에도 다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275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노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 중에도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합창을 통해서 곁에 선 타인들이야말로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존재임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신뢰 가운데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합창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움은 지휘자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배우는 것은 자신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원들은 자신이 아니라 지휘자가 기준이며, 

음정이나 박자를 지휘자와 반주에 맞추어야 함을 배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잘못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자기가 틀리고도 틀린 것을 모를 수 있음도 알게 

된다. 이때 지휘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휘자가 틀렸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 소리

를 듣고 바로 잡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휘자의 역할은 단지 틀린 것을 바로잡

아 주는 것만이 아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의 자세와 발성을 훈련시켜 각 개인이 낼 

 
275 민경찬 동요앨범, 씨앗의 꿈 (민경찬 첫번째 노래모음, 2018), 가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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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러 소리의 밸런스와 음

색을 조율하여 소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나아가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노래를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다. 단원들은 지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자신의 개별적 특성인 소리의 색깔, 즉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멋진 화음으로 함께 노래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된’276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

한다. 현대인은 절대적 가치와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

아가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는 

가치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소수의 목소리가 수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277 이러한 위험에 늘 노출된 현

대인에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의 권위를 따르고, 그로 인한 결과로

서 아름다운 어울림의 경험을 하는 이 과정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포스트모

더니즘의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포스트모던 세계의 한계 중의 하나인 극단적 

상대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휘자를 따라, 즉 세워진 권위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은 중요한 성

경적 가치이기도 하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의 부제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

래’278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편 150편의 노래 중에 ‘지휘자를 따라 부른 

 
276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132. 

277 Ibid., 132. 

278 시편 150편 중에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모두 23편(13, 14, 

19, 21, 31, 36, 39, 40, 41, 42, 44, 47, 49, 51, 52, 64, 65, 66, 68, 70, 85, 139, 140편)이며, ‘지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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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스물세 편, ‘지휘자를 따라 악기(여러 종류)에 맞

추어 부른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도 스물 아홉 편이나 된다. 합쳐서 오십 이

편이나 되는 시편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였다. 성경은 단지 ‘내용’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 형식과 순서를 포함한 모든 전달방식을 다 동원해 메

시지를 전달한다. 그렇게 볼 때, 이토록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휘자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것은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나타내야 할 삶

의 한 방식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성령

님을 따르는 삶과도 관련이 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이 따르라 한 ‘지휘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단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메트로

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격인 지휘자를 따라 노래하라

고 안내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인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그리

스도인은 단지 어떤 원리나 규칙이 아니라,‘인격’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사

람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하며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정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이다. 그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의 열

매가 맺일 때, 가장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과 서로 

교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따라 악기(여러 종류)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모두 29편(4, 5, 6, 8, 9, 11, 12, 22, 

45, 46,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7, 69, 76, 75, 77, 80, 81, 84, 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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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으로서 혼자 힘으로 살다가 지친 현대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인이 모여서 하나가 된’ ‘합창단’으로 

함께 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합창단은 한 몸이다. 즉 ‘공동체’이다. 이제 그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만남을 원한다.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좋은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러나 두려움도 크다. 실패한 만남들의 경험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덜 아프기 위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둔 만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만남들이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와 만나고, 개인이라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만나고, 아예 기계와 만나서 상처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만남을 위한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진정한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것인가? 괴테의 말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자. “세상에서 

해방되는 데 예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또한 세상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 데에도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279 

타락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옭아맨다. 사람들은 해방을 

원하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 예술은 세상에서 해방 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우리 

편에서는 세상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하고, 세상은 예술을 통해 일종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279 오종우, 예술수업,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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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고, 서로 어우러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격적이고도 진실한 

관계로 엮여진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파커 파머는 인격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일 인격으로서 성장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공동체에 의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280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인격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며 오직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인격이 되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맺히는 현장 또한 공동체 안이다. 그래서 파머의 주장처럼, 

진리는 ‘인격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와 연결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작은 

‘느슨한 연결’이 필요하다.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 부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노래하는 

시간은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단은 만나야 

하는데, 만남의 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사회의 공적 공간을 

통해 만날 수 있는데,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서로 잘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섬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281가 맺히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280 Ibid. 

281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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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혹시 그 연결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그 만남과 연결을 통해 이제부터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이시다.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 공동체는 이제 새롭고 창조적인 공동체로 자라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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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함께 노래 부르기 

 

매체가 곧 메시지다.  

마샬 맥루언은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미디어는 메시지다282”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육체적 기능의 

연장’이라고 말하면서, ‘바퀴는 발의 연장이고, 책은 눈의 연장이며, 의복은 

피부의 연장이요, 전기는 중추 신경의 연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283 라는 전제를 제시한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맥루언의 이 전제를 가져와서 

도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뇌를 PDA에 완전히 맡겨 버린다. 다이어리 같은 평범한 

도구조차 우리 인식의 형태와 행동 유형을 바꿀 수 있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 본래 이것이다. 우리가 도구를 형성해 내고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형성한다. 맥루헌이 강조하기 원했던 것은 도구나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상호적 영향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준다.284  

 

프로스트와 허쉬는 맥루언의 이 이론을 크리스텐텀 시대의 교회가 선교에 

 
282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역 (서울: 민음사, 2002), 표지. 

283 Ibid., 8. 

284 프로스트, 새로운 교회가 온다, 274. 



189 
사용했던 도구들에 적용하고자 했는데, 그가 제시한 도구들은 오늘날 전통적 

교회에서 제시하는 전도의 도구와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설교, 건물, 신학교’ 

같은 것들이다. 두 사람은 ‘우리는 도구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면 도구가 우리를 

형성한다’는 말을 이렇게 적용했다. “우리는 설교라는 것을 만들었고(사실은 

헬라와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빌린 기술로) 다시 설교는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설교 의존적이 되어 버렸다.”285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이 우리를 형성한다.”286 두 사람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가 쓰는 도구가 우리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구를 설계해야 한다”287고 역설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매체가 

곧 미디어다’라는 맥루언의 명제를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이었다. 

그들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소통(existence-communication)” 

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실존이 말이나 심지어 생각보다 의사를 더 잘 전달한다”288 이 말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보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매체이며 동시에 메시지’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며 메시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강조하면서 말해도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도무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공허한 

 
285 Ibid., 277. 

286 Ibid. 

287 Ibid., 279. 

288 Ibid.,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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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석은 ‘삶이 메시지다’289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미디어가 되신 사건이다. 예수님 당신이 매체가 되셔서 전해 

주신 메시지는 강력하고 간결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16:24)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야 할지 걱정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은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운다. 듣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은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따라한다. 내가 말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사람들은 개념이 

아니라, 실재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예수님도 실재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나는 과연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성육신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경계로 나아가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셨듯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성육신적 삶의 내용이 없다면, 좋은 매체를 만들어 세상을 섬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성육신적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경계로 나아가며 약한 자를 섬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매체, 즉 그 도구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매체가 곧 메시지이기 

 
289 김기석, 삶이 메시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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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매체에 담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체 자체가 주는 메시지 또한 

중요하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나의 매체나 도구라고 볼 때,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탈육신적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파편화 되고 

비인격화 되어가는 이 시대를 향해 꼭 필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노래하는 이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다. 

따라서 아무도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로완 윌리암스의 말처럼 “나(사람)는 기계도 

아니고, 자족적인 영혼도 아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하고 주목하기 때문에 나는 한 

인격이고, 누군가가 내게 말하고 주목하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는 현실의 존재가 

된다.”290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선 나 아닌 다른 

‘인격’이 필요하며,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할 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진실을 더욱 풍성히 나타낼 수 있다. 달라도 괜찮다.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음껏 상상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고, 마음을 열어 함께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샬롬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노래 다시 부르기  

매체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매체 안에 담아낼 내용을 

점검해 볼 차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290 로완 윌리암스, 인간이 된다는 것, 이철민 역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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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의 주된 관심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291 

그는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것’292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서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아바타의 형태로라도 다른 인격과의 접속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는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그 

형태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함께 노래 부르기’가 주는 성육신적 메시지는 

탈육신화 되고 파편화되고 비인격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다.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은 SNS나 가상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모여 노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함께 부르는 

그 노래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함께 노래 부르는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를 노래를 잘 

골라야 한다. 노래만 좋아도 절반은 성공이다. 함께 부를 노래를 선곡할 때에는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쉽고 좋은 노래들을 선곡하는 것이 좋다. 처음 

만났는데, 함께 알고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며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도 사람들이 잘 아는 민요조의 

 
291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5), 187. 

292 Ibid.,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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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들을 선택하여 불렀다. 우리가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노래들을 선곡해서 

부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노래는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이다.  

 

대중가요 다시 부르기 

대중가요들 중에는 함께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노래도 많다. 하지만, 잘 

살피면 의미도 좋고 선율과 리듬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다. 그런 노래들을 잘 

찾아내어 다시 부르는 것도 ‘함께 노래 부르기’위한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노래만 불러도 마음이 연결되곤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노래든지 다시 부를 때는 그 노래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다. 노래 자체가 

주는 힘도 크지만, 노래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때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 대중가요들 중에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좋은 의미를 담은 몇 곡을 소개해 본다. 

 

<걱정말아요 그대> - 작사 작곡 전인권 

 

1. 

그대여 아무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2.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를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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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2절에 ‘그대는 새로움을 잃어버렸죠’라는 가사가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새로움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를 보며 답답해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그렇다. 그가 새로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힘든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한 선택들이 그에게서 새로움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답답해 보이고 자신을 화나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른다면, 이 노래는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쉽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모든 일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나눌 수 있다.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속상한 일도 다 의미가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가 

말했다. “아무리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중략)...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것의 의미-희생의 의미 같은-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이기를 

멈춘다고 할 수 있다.”293 그는 자신의 시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았다. 이것은 빅터 프랭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29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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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능력이다. 다만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훈련이 안되었을 

뿐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이제 이전에 

부르던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소중한 노래가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인간의 존귀함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노래는 다음 장에서 소개할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에서 앵콜곡으로 함께 부른 바 있다. 이 콘서트는 큰 아픔당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마련한 콘서트였는데, 참여한 모든 공연자들과 함께 한 모든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그림2> 세월호 기억문화제에서 다같이 ‘걱정말아요 그대’를 부르는 장면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해줄 수도 있고,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전달 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도 

그렇다. ‘해바라기’라는 남성 듀오가 부른 대중가요지만 어린이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이 부를 때 새로운 느낌과 의미를 담아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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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나눌 수 있고, 노인들에게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그 인생에 대해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본 연구자가 

지휘하던 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때, 이 노래를 어린이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연합으로 부르면서, 곡의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함께 한 모든 

관객과도 함께 부른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행복을 주는 사람> - 작사 작곡 이주호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 저리 둘러 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인생길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엄청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곁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다.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플 때, 실패하여 낙심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곁을 지켜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곁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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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 수 없다.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내가 

가는 길’로 시작해서 ‘우리 가는 길’로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고 ‘나와 너’를 우리로 엮으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이리 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부분에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에게 

노래해 주면 참 좋다. - 가요 다시 부르기의 여러 가지 예는 <부록>에 있는 콘서트 

연출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민요 다시 부르기 

민요는 그 민족의 오랜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노래이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연결시켜 주는 힘이 있다. 특히 아리랑 같은 노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그 안에 담겨진 한과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까지 담겨져 있다. 그러한 민요나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담긴 노래들을 함께 부르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며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해 준다. 

전통적인 감성이 묻어 있는 노래들을 전통 방식 그대로 불러도 좋지만 음악의 

스타일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살짝 바꾸어서 불러도 좋다. 그러면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 

노래에 담긴 시대적인 의미까지 같이 담아 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아리랑’을 들어보자. 워낙 유명한 선율이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이 노래는 그만큼 여러 가지 사연도 많다. 그중에 한 사연을 소개한다.  

<밝은 누리> 공동체는 북한산 자락 인수동에서 마을 이웃들과 소중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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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나누는 기독교 공동체이다.294 이 공동체는 매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며 국내외로 기도순례 여행을 떠나는데 한 번은 중국의 연길 지역을 

방문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제 강점기 조국의 회복을 기원하며 명동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갔던 규암 김약연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내 모든 행동이 곧 유언이다”라는 유언으로도 유명한 김약연은 맹자에 정통한 한 

학자였지만 대한제국 말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일제의 핍박을 피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간도 땅에 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며 함께 산다. 그가 세운 

명동학교는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같은 시대의 리더들이 배출 된 곳이기도 하다. 

밝은 누리 공동체는 그곳을 여행하다가 조선 식당에서 조선인들이 함께 불러 주는 

‘아리랑’을 듣는다. 그런데 가사가 우리가 늘 부르던 가사와 조금 달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청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295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가사 

대신에 ‘청청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라는 희망적인 가사로 

바꾸어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아리랑의 3절 가사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296가 변형된 형태의 가사였다. 아리랑에는 

다른 가사가 많이 있다. 그런데 간도에 있는 조선족들은 그 많은 가사 중 이 ‘꿈과 

희망’을 담은 가사를 선택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초기, 

 
294 최철호, “더불어 사는 삶 마을 밝은 누리,” 제90호, 2018.8.9. 

295 Ibid., 7. 

296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한국고전음악선집 (선소리산타령보존회, 198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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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눈을 

들어 그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 별을 보며 꿈을 꾸었고, 꿈을 꾸며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아리랑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에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가사를 담아 ‘함께 노래 부르며’ 그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다.  

어두운 시대를 꿈꾸며 살아간 우리의 조상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와 

그들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큰 힘과 소망을 준다.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이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익한 방식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우리 민요들을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다시 담아서 부를 때 함께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리랑 말고도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신나고 흥겨운 노래들,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이 담겨진 삶의 노래들이 많이 있다. 그 노래들을 현대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편곡하거나 개사를 하여 부를 수 있다. 우리 민요가 

가진 즉흥성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을 담아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영역이다. 

 

민요는 아니지만, 근현대사의 아픈 세월을 함께 해온 전통가요들도 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최초의 가요 ‘희망가’나, 해방이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낸 많은 전통가요들도 잘 해석하여 의미를 담아내면 얼마든지 함께 

부르기에 좋은 곡들이 될 수 있다. 음악의 스타일로 인해 젊은 세대가 함께 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음악의 스타일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다시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전통가요가 있다. 한국전쟁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생이별을 한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전쟁 이후 30년 만에 한 방송사에서 진행했던 ‘이산가족찾기’가 있었던 해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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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며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다.  

 

<잃어버린 30년> - 박건호 작사, 남국인 작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삼십 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 메이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삼십 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 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 메이게 불러 봅니다 

 

가사도 좋고 선율도 좋지만, 노래의 스타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함께 

하기는 어려운 곡이다. 하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과 곡의 스타일을 바꾸면, 얼마든지 

젊은 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거듭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푸르게 더 푸르게>라는 콘서트에서 CCM 가수가 첼로를 중심으로 

클래식하게 편곡된 이 곡을 자료 영상과 함께 불렀을 때, 많은 젊은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노인 세대는 더 큰 

감동으로 함께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노래 한 곡으로 전세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며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세월을 담아낸 노래는 힘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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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을 담아낸 좋은 

전통가요들이 많이 있다. 그런 좋은 노래들을 잘 발굴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옷을 잘 입히면, 얼마든지 다음 

세대와 함께 공감하며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다.  

 

함께 놀며 노래 부르기  

오늘날 아이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른도 그렇다.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좀 놀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놀이의 요소를 담아 두었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을 주의 깊게 살펴본 요한 하위징아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297라고 불렀다. 그러면 사람은 왜 노는 걸 좋아하는가? 사람은 왜 

‘놀이하는 인간’인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놀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놀이(play)’ 하는 걸 기뻐하셨다. 유진 피더슨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추락해 버린 비인격화된 신학’에 항의하면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놀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곳에서 놀이하고 계신다.’298 ‘창조 안에서 

놀이하시며, 역사 속에서 놀이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놀이하신다.’299 그의 

이야기의 강조점은 ‘인격’과 ‘관계 맺음’에 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놀이하시는가? 놀이를 통해 우리와 즐겁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297 요한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이종인 역 (서울: 연암서가, 2010), 21. 

298 피더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23. 

299 Ibid.,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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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인격이 성장한다. 인간이 

놀이하는 존재라는 것은 굳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을 가져오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놀면서 자라났듯, 아이들도 놀면서 자라나야 한다. 

사람은 놀면서 배운다. 규칙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생각도 자란다. 당연히 

상상력도 자라나고, 더욱 창조적인 존재가 되어 간다. 노는 과정에 건강도 

좋아지며, 놀이를 통해 ‘인간’이 되어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는 것을 

죄악시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자신들도 놀고 싶으면서 아이들을 못 놀게 했다. 

계속 못 놀게 하니 아이들이 미쳐간다. 놀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놀지 

못하니 점점 더 비인격적인 ‘자기만 아는 괴물’로 변해간다. 공부든 배움이든 

놀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놀이를 통해 자기가 모르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알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배우며,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규칙과 책임이  

있음을 배운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워간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 다 들어 있다. 사실은 음악 자체가 

놀이이다. 그래서 ‘연주하다’는 동사를 영어로는 ‘play’, 즉 ‘놀다’라는 

표현을 쓴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함께 노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관계를 알아가고 

역할과 책임, 규칙을 배운다. 음악 자체가 놀이지만, 더 재미있는 형태로 놀기 위한 

노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속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은 노래하며 놀고, 놀면서 노래한다.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다) 좋은 놀이를 

통해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중에는 놀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어긴다. ‘얼음 땡’이라는 놀이를 예로 들어보자. 술래는 

‘얼음’이라고 외치는 친구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얼음을 외친 사람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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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땡’이라고 해 주어야 움직일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좋은 의미를 담은 이 놀이는 심지어 복음적이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술래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얼음을 외쳐 놓고는 술래가 지나가자 

스스로 ‘땡’을 하고 친구의 도움 없이 혼자 움직여 버린다. 술래가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을 해도, ‘내 맘이야’라고 말하며 우겨 버린다. 이쯤 되면 그 

놀이는 더는 진행될 수 없다. 놀이를 근원부터 훼방하는 그 아이는 지금 사람 이길 

포기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함께 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에게 있는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놀 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놀이에 대한 감각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요한 하위징어는 ‘음악은 그 비구상성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 영역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300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음악은 사실 그 자체로 놀이다. 이 

‘음악 놀이’는 아주 쉬운 리듬을 치는 것에서부터 어려운 곡을 함께 연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운율과 리듬은 그 자체로 놀이다. 놀이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단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자 한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을 한다.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처음엔 간단한 선율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내 뭔가 심심해진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더해도 보고, 바꾸어도 본다. 리듬을 바꾸기도 하고, 화음을 더 하기고 하고, 화성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연주 패턴을 바꿔도 보고, 조를 바꿔 보기도 한다. 그 

 
300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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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맞추어 춤도 춰 보고, 춤에 맞추어 노래를 더 신나게 바꾸어도 본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경지에 이를 순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길고 지루한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요소를 이렇게 몸에 익혀갈 수 있다. 

혼자서도 놀 수 있지만, 결국엔 심심해진다. 놀이는 함께 해야 제맛이다. 

혼자 놀 때 보다 함께 놀 때 훨씬 더 재미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다른 사람이 노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놀이의 한 부분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재미있으면 추임새를 넣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놀이에 

끼어든다. 이것을 우리는 ‘공연’이라 부른다. 공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 함께 즐기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한다. 계속 놀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공연이나 

교육의 형태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놀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즐기며 행복할 수 있다. 이 즐거움을 의무와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열등감과 상처로 바꾸어내는 어른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은 우리와 

놀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끼리 놀다가 

생겨난 죄의 열매이다. 놀이를 훼방하는 그 악한 일을 멈추어야 한다.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함께 노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아이들은 노는 과정을 통해 생각이 자라나고,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도 자라나고,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난다. 

아이나 어른이나 좀 놀아야 한다. 특히 음악과 함께 놀 때, 아이들의 감성은 더욱 

풍성해진다.  

놀이를 위한 동요들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오는 전래 동요들도 좋다. 외국 

민요나 동요들도 좋다. 함께 춤추며 부르는 노래도 좋고, 고무줄놀이를 하며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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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들도 좋다. 이 노래들은 아이들을 살아나게 한다. 보는 어른들도 살아나게 

한다. 아이들에게 함께 노래하며 노는 이 즐거움을 돌려주어야 한다. 놀이를 위한 

노래 몇 곡을 소개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 전래동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OO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이 노래 놀이는 놀이 속에 자신과 상대방이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해서 좋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해서 더 좋다. ‘가위 바위 보’ 놀이 속에 담겨 

있는 우연성도 좋다. 힘이 약하고 어린 친구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재미있게 놀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나 ‘꽃’ 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도록 도와주면 된다.  

 

<반달> - 작사 작곡 윤극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반달은 아이들이 마주 앉아서 서로의 손을 치면서 부르는 ‘쎄쎄쎄 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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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다.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다른 손동작의 리듬을 정확히 

맞출 때 오는 쾌감이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한다. 이 놀이의 특징은 자신이 아무리 

빨리할 수 있어도, 상대편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잘 못 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성경의 가치가 놀이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수준과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놀이이다. 이렇게 어디서나 부르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게 했던 민족의 노래이기도 하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같은 가사를 담은 이 노래는 어둠으로 가득했던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담아 주었던 희망의 

노래였다. 

좋은 의미를 담았으면서도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이런 놀이 동요들이 

우리에겐 많다. ‘동대문을 열어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강강술래’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같은 ‘전래동요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301 엄성은의 말처럼 ‘이런 노래들은 

특별한 날에만 부르거나 어떤 형식을 갖춰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생활 그 자체에 

있었’302기에 우리 민족의 이전 시대와 오늘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놀이를 위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놀이를 위해 사용된 노래들도 많이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7~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했던 ‘고무줄놀이’를 위한 

 
301 엄성은, 얘들아 전래 동요 부르자 (서울: 플라잉피그코리아, 2009), 12. 

30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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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들을 예로 들어보자. 아이들은 고무줄 위에서 뛰면서‘장난감 기차’, 

‘이슬비’, ‘꼬마야 꼬마야’, ‘금강산’, ‘달맞이’ 같은 노래들을 불렀다. 

노래에 따라 놀이의 형태도 달라졌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규칙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모든 고무줄놀이는 노래가 반복될 

때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건강이 더 좋아졌다.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합창단을 지휘하며 실제로 고무줄놀이를 다시 시도해 보았는데, 

아이들은 그때에도 재미있게 잘 따라 했다. 이때, 엄마들 몇 분을 놀이 교사로 

초청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노래하며 놀았던 적이 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이미 있던 옛 놀이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놀이 동요들은 놀면서 부를 수도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형태로 편곡하여 다시 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의 놀이노래들은 주로 일터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일을 하며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노래는 곧 놀이가 된다. 선소리꾼을 세워 

노래를 주고받으며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제 놀이가 되었다. 놀이가 된 

노래들은 다시 마을의 잔치 때 불리며 여러 가지 민요의 형태로 오늘까지 전해진다. 

이런 노래들은 이전의 느낌 그대로 함께 놀면서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의 

느낌으로 편곡하여 부르는 것도 좋다. 사실 노래를 편곡하는 것 자체가 놀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놀이(편곡)을 보면서 또 신선해 하면서 함께 그 놀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인 ‘동요’에 대해 

살펴볼 때가 되었다. 

 

 동요 부르기를 통한 에픽(EPIC)의 실천  

‘매체가 곧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매체는 너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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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매체, 즉 

그 도구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 매체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요’는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 매우 좋은 

형태의 노래다. 동요는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누구나 함께 부르기 쉽기 때문이다. 

동요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을 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무슨 이야기든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징과 은유, 비유와 직유, 상상 속의 동화를 포함한 자연 만물의 

이야기까지, 무엇이든 담아서 노래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연이나 삶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세상의 언어로 말해내고, 의미를 부여해서 

함께 노래할 수 있다. 특별히 한국은 동요가 가진 의미가 더욱 큰 나라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근현대사의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동요를 부르며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불렀던 동요들은 부르기만 해도 옛 시절의 아련한 

향수를 가져오며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동요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불어오는 봄바람이다. 

또한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를 살아나게 하는 봄비이기도 하다. 동요는 인생살이로 

지친 어깨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이며, 탁해진 영혼에 스며드는 맑은 샘물이기도 

하다. 동요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창고이며,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은 꽃다발이다. 동요는 움츠러든 우리 마음에 비춘 햇살 한 

줌이며, 어른들의 마음을 추억으로 데려가는 타임머신이다. 그리고 동요는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무는 굴착기이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무지개다리이다. 

그래서 동요는 어린아이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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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벽을 허무는 노래 

동요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한다. 앞에서도 잠깐 말한 우리의 이전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동요들은 어른들을 곧바로 추억으로 데려간다. 모두를 동심으로 

데려가는 그 노래에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금방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지 않는 데 있다. 너무 어려서부터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동요 아닌 다른 매체들에 훨씬 더 익숙하다. 영상과 

기계, 특히 핸드폰의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은 더는 노래에서 재미를 찾지 못한다. 

노래를 부른다 하여도 현대 오락물을 통해 배우고 익힌 최신 가요를 많이 부른다. 

너무 일찍 자극적인 가사와 선율의 노래를 배운 아이들은 동요를 시시하게 생각하며 

동요를 잘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이지 원인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창조적으로 다가서서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노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는 

‘노래하는 인간’의 DNA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찾아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좋은 노래를 듣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함께 부르는 노래에 ‘참여’할 

마음이 생겨난다. 만약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모니를 맞추어 노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세대와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이 시대를 향한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좋은 동요들을 

다시 알려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른들이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들 중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곡을 소개한다. 

먼저 소개할 곡은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다. 

고향의 봄은 1926년 일제강점기에 겨우 16세였던 이원수가 ‘어린이’지에 

발표한 동시에 홍난파가 곡을 붙인 동요이다. 일제에게 고향을 빼앗겨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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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둡고 힘겨운 시기를 이겨냈고, 그 힘겨운 시기를 

함께 보낸 이 노래는 고향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한국전쟁 때 급하게 피난 길을 떠났던 사람들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고, 전후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며 모두가 어렵던 시절,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의 노동자들, 해외 이민자들 또한 눈물로 불렀던 노래이다. 이 

노래의 시를 쓴 이원수는 한국전쟁을 지내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 3명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중에 두 자녀는 영영 만나지 못한다. 이후 그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나 

소설 등을 발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학에 온 삶을 쏟아붓는다.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노래는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련한 추억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차린 동네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선율과 가사도 좋지만, 담겨진 이야기와 그 안에 담겨진 의미 

또한 참 좋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가 불렸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이야기나, 한국전쟁 때 동시를 지은 이원수에게 있던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며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더욱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본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를 포함한 한국 근현대사를 담아낸 콘서트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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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푸르게>에서 중년과 노년을 지나고 있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도봉시스터즈’에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었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세대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문화적 느낌이 다른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 서로에게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픈 근현대사를 가진 우리에게는 힘겨운 시간을 

함께 부르며 민족의 마음에 새겨진 좋은 동요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오빠생각’, 

‘반달’, ‘기차길’, ‘기러기’, ‘겨울나무’, ‘방울새’ 같은 동요들은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는 선물과도 같은 노래들이다. 이 노래들도 

‘고향의 봄’처럼 노래에 얽힌 이야기나 그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고 부르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요 외에도 

함께 부르기 좋은 가곡이나 외국곡들도 노래에 얽힌 사연이나 의미를 담아 다시 

부를 때, 노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노래가 된다. 

 

<그림3> 고향의 봄을 부르는 도봉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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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소개할 동요 ‘새싹들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많이 부르는 

교과서 노래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를 부를 때 중요한 것은 ‘음악적’ 

표현이다.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자기만의 악기를 충분히 익혀 눈앞에서 

직접 들려주며 노래하는 게 좋다. 기계 반주나 MR반주에 노래를 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에게 피아노나 기타 등의 실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때, 아이들은 더 

신나게 ‘함께 노래 부르기’에 참여한다. 

 

<새싹들이다> - 작사 작곡 좌승원 

 

1.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푸른 꿈이 자란다 곱고 고운 꿈 

두리둥실 떠간다 구름이 되어 

너른 벌판을 달려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어깨를 걸고 함께 나가자 발 맞춰 나가자 

 

2.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해님되자 달님되자 별님이 되자 

너른 세상 불 밝힐 큰 빛이 되자 

무지개 빛깔 아름다운 꿈 우리 모두 차지다  

너와 나 함께 우리가 되어 힘차게 나가자  

 

노래를 선곡할 때는 선율과 가사 잘 어울리는 노래가 좋다. 선율이나 리듬은 

멋진데, 가사와 잘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생각보다 많다. 가사의 느낌을 선율이나 

리듬으로 잘 표현한 좋은 노래는 누구나 좋아한다. 이 동요 역시 가사와 선율, 

리듬이 잘 어울리는 참 좋은 노래다. 새싹이 가진 이미지도 좋고, 그 이미지를 밝고 

힘차게 불어낸 선율도 좋다. 굳은 땅이나 두꺼운 마른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나눌 수도 있다. 혼자 꿈꾸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우리’가 되어 함께 나아가서 더 좋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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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에 나온 표현처럼 가슴을 펼 때는 실제로 가슴을 쫙 펴보고, 하늘을 보라고 할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불러도 좋다. <사진>은 도봉초등학교 학생들이 

합창발표회 시간에 다같이 ‘새싹들이다’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4> 합창발표회 시간에 ‘새싹들이다’를 부르는 도봉초 학생들 

 

 

창작 동요 함께 부르기 

옛날부터 함께 부르던 좋은 동요들도 좋지만, 새롭게 창작된 좋은 동요들도 

많이 있다. 이런 좋은 노래들을 ‘찾아내서’ 함께 부르는 것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처음 소개할 노래는 국악적인 선율을 가진 창작동요 

<모두 다 꽃이야>이다. 이 동요를 작사작곡한 류형선은 교회 안 밖에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이미 오랫동안 함께 노래 부르기를 실천해 온 그리스도인 

예술가이다. 그가 만든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예쁘고 복음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우며 존귀하다는 메시지를 따뜻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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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아파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런 친구들에 많은 종류의 꽃들을 소개하고, 그 꽃들을 

사진으로라도 보여 주면서 꽃마다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 좋다. 선율이 쉽고 예뻐서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다. 

 

<모두 다 꽃이야> - 작사 작곡 류형선 

 

1.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후렴]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데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2.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노래가 익숙해 질 무렵,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같은 시를 소개하면서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도 좋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노래한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임 중에 불러도 참 

좋다. 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시 부를 때, 아이들의 얼굴이 실제로 꽃처럼 활짝 

피어난다.  

 

<해님사랑> - 안혜자 작사, 류정식 작곡 

오늘은 해님 오려나 다가선 창문가에는 

해님이 얼굴 내밀고 안녕 하며 인사하네요 

 

콩닥콩닥 두근두근두근 누구부터 안아줄까 

풀잎사귀 열매들 살포시 품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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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 큰 사랑으로 골고루 고루 사랑해주니 

앞마당 방글방글 웃음꽃 피어나요 

온세상 환한 빛으로 아름답게 오색칠하는 

해님 사랑이 가득해요 

 

2006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작인 이 곡은 가사 중에 종교적인 단어가 전혀 

없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담아낸 수작이다.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어 주고, 

각각의 생명 안에 담겨진 생명의 진실과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해님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골고루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한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인사’를 하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며 ’ 큰 

사랑으로 골고루 ‘사랑해주는’이 일은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섬김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노래는 어른들도 함께 불러도 좋은 동요이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노래가 동요 중에는 많이 있다. 동요이기에 더 자유롭게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뚱뚱해질까 봐 걱정하는 참새의 걱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동요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참새는 통통할 때 귀엽고 예쁘다. 다시 

말하면 이 참새는 뚱뚱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새 그대로 예쁘고 귀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인해 신경을 쓰며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곤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동시에 친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노래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의미부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노래가 가진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놓치기 쉽다. 먼저는 노래를 재미있게 즐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노래는 놀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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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새>  - 신천희 작사, 정재원 작곡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 있는 참새 한 마리 

뚱뚱보가 될 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 났을까봐 

 

이가지 저가지 옮겨 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재본 답니다 

 

맨 첫 번 단어 ‘낭창낭창’은 ‘가늘고 긴 막대기나 줄 따위가 자꾸 조금 

탄력 있게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면 신이 나서 따라 한다. 뿐만 아니라, 

뚱뚱해질까 봐 걱정하는 참새의 마음에 자신을 일치 시켜 목소리와 동작과 얼굴 

표정으로 그대로 표현하도록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마지막 ‘이 가지 저 가지-’ 

부분은 폴짝폴짝 뛰면서 춤추며 노래하면 너무나 신나게 함께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아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노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며, 자신의 친구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성’을 배우게 된다.  

 

이야기를 담은 노래 

레너드 스윗은 그의 강의 중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화하라”고 주문했다. 

우리가 이야기화해야 할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래다. 특히 동요 중에는 

가사 자체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가 많다. 또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동요들도 있다. 함께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들을 포함시켜서 이야기와 함께 노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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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람들은 더욱 쉽게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 부르기에 동참한다. 동요들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길지 않고 짧게 끊어져 있다. 그 이야기들의 장점은 앞뒤로 

이야기를 연결하여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여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교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노래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또한 동요와 그림책을 연결하여 그림책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담아 풀어내면 

아이들의 인격성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엔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노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버전이나 이야기의 종류만 바꾼다면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위한 노래 이야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노래 이야기는 

‘보완교육기관’인 ‘SA 칠드런’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한 형태로만 

소개한다. 

 

<아기 다람쥐 또미 이야기> 

 

깊은 산속에 귀여운 아기 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또미는 엄마랑 

아빠, 그리고 동생 또순이와 함께 살았는데요, 또미는 숲속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노래하며 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답니다. 오늘부터 또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부터 한 번 불러볼까요? 

 

<아기 다람쥐 또미> - 한예찬 작사, 조원경 작곡  

쪼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 푸른나무 위에서  

아기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야호 랄라 노래 부르자 야호 숲속의 아침을 

야호 트랄라 귀여운 아기 다람쥐 또미 

 

오늘은 또미가 소풍 가는 날이예요. 또미는 소풍 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엄마가 싸 주신 맛있는 도시락 먹는 것도 



218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또미는 팔딱팔딱 재주를 넘으면서 소풍을 

갑니다. 

 

<다람쥐> - 김영일 작사, 박재훈 작곡 

산골짝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번 넘으렴  

팔딱팔딱 날도 참말 좋구나  

 

신나게 재주를 넘으며 숲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뻐꾸기 친구들이 노래를 

하네요. 흥겨워진 또미는 뻐꾸기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함께 

노래합니다. 

 

<뻐꾸기> - 외국곡 

한적한 산길 따라서 나는 올라갔지  

우진 숲길 속에서 뻐꾸기 노래 소리  

뻐뻑꾹 랄라랄 랄랄라 랄라라 뻐꾹  

랄라랄 랄랄라 랄라라 뻐꾹(x2) 

 

산새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며 한참을 노래하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밀려왔어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길을 멈추고 살폈더니, 해님이 

머문 곳에 예쁜 방울 꽃들이 피어 있네요. 가까이 다가가서 꽃내음을 맡아 

보았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도 한번 맡아 볼까요? 선생님이 

신호하면 함께 눈을 감고 꽃향기를 맡아 보세요. “자, 흠- 아 좋다!” 

 

<숲속을 걸어요> - 유슬종 작사, 정연택 작곡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며 춤추면서 친구 토순이가 있는 옆 마을로 놀러 

갔습니다. 토순이와 토순이의 부모님은 또미를 반겨 주었지요.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 장난감 중에는 토순이가 

정말로 아끼던 장난감도 있었지요. 또미도 그 장난감을 좋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놀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토순이는 멀리서 온 친구 또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장난감을 또미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놀았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또미가 토순이에게 노래를 불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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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이 기쁘단다> - 작사 작곡 김진영303  

친구야 나의 친구야 장난감을 내게 나눠 주어서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내 마음이 기쁘단다 

 

그러자 이번엔 토순이가 그 먼 길을 지나 놀러 와서 함께 놀아준 또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서  

친구야 나의 친구야 내 마음이 기쁘단다 

 

즐겁게 놀던 두 친구는 저녁이 되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미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억하면서 토순이와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도 ‘뻐꾸기’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미는 함께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와 노래를 연결하면, 엮어낼 수 있는 동요와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깊은 산속 옹달샘’, ‘산토끼야’ ‘괜찮아요’ ‘손이 꽁꽁꽁’ 

등 아이들이 많이 아는 동요들에서 ‘내 마음이 기쁘단다’나 앞에서 소개한 ‘모두 

다 꽃이야’ 같은 좋은 의미를 담은 창작동요들까지 연결하여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마치 TV의 연작 프로그램처럼 만날 때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 지난 시간에 불렀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매주 새로운 

노래들을 배우기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면, 아이들의 호기심과 즐거움이 배가되고 

상상력이 자라나며 아이들의 노래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참여(Participation)’로 이끌 수 있다. 이야기 중에 가득한 ‘상상’과 그로 

인한 ‘이미지(Image)’는 아이들을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내러티브)’ 속으로 

 
303 김진영, 김진영동요집 (서울: 교문사,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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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비슷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Experience)’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문학 작품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담아 주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감정들을 공유한 친구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Connection)’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메시지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뒤에는 다시 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음과 몸에 

새긴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다음에 이어질 노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 

이야기는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된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매주 연작으로 이어지다가 

성탄절까지 이어져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연결하여 함께 부르기도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진실을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인격성이 회복되고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의 집중도는 놀랍도록 높아진다. 이렇게 노래 

수업을 진행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공연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는 

부모들을 초대하여 부모들까지 함께 노래 부르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다.  

지면 관계로 인하여 간략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위한 콘서트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와 노래들(동요, 가요, 팝송, 가곡, 창작곡 

등)을 엮어서 콘서트를 구성했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과 노년을 아우르는 

대규모 콘서트를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렸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오라토리오’나 

‘칸타타’의 형식으로 오래전부터 해오던 노래극 방식이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지만, 일반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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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재미있는 상상을 더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성경적인 가치와 좋은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방식은 거짓 이미지로 

가득한 세상에 다시 맑은 물을 흘러가게 하는 작은 방편이 될 수 있다. - 대표적인 

예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 이렇게 다같이 

함께 노래 할 수 있는 교회의 좋은 음악적 전통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실제적인 예는 본 논문 Ⅴ장 ‘함께 노래 

부르기와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과 <부록>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야기를 담아내는 또 하나의 방식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다. 이런 노래들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영상이나 이야기와 함께 함께 부르기에 참 좋다. 이번엔 애니메이션 ‘강아지 똥’ 

OST로 사용되었던 이루마의 ‘꿈’이라는 곡만 살짝 소개해본다. 

 

<꿈(DREAM)> - 작사 작곡 이루마304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서 별이 내려 올 때 

울지 말고 바라봐요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 버릴까 봐 그만 놓쳐 버릴까 봐  

걱정 말고 믿어 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나의 꿈을  

 

이 곡에 나오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청각적 감성에 담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면 더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강아지 똥’305에 담긴 기독교적 메시지가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각과 이미지가 많이 강조된 시대이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시각적 

 
304 장기범, 초등학교 음악 5-6 (서울: 미래엔, 2015), 8. 

305 권정생, 강아지 똥 (서울: 길벗어린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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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나 영상물에 민감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함께 노래 부르기는 ‘듣기’를 

강조하지만 시각적 효과를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 이 시대가 가진 특징이요 이미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각 자료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함께 

노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상이나 그림, 또는 그림책 같은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를 새기며 함께 노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담은 노래 중에 단연 최고의 노래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담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되신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목마른 온 세상을 

위한 이야기이다. 톰 라이트가 말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것이 내놓는 이야기가 

온 세상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것은 공공의 진리다.”306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진짜 사랑 이야기는 더 많이 반복되어 들려져야 한다. 이 이야기야말로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307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그 ‘거대한 이야기(meta 

narrative)’를 거부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비인격적 거짓 신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강력한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된 그 거짓 신화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진리’의 이야기를 거절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 체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육신 이야기이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306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11), 74. 

307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마이클 고힌,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

판부, 20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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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복음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진짜 사랑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세력과 강력한 힘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가 취했던 방식이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아기’가 되시는 것이었다.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신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의 방식, 헤롯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이 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돕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그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들을 도우셨다. 우리가 기꺼이 도움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먼저 그들의 

삶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다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언어가 바로 거듭난 언어인 예술이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와 춤, 드라마와 영상 등에 담아 다시 

들려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할 수 있다. 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예술은 진실은 일깨우는 거짓”308이라고 말한 피카소의 말은 여전히 

 
308 조경진, 예술은 어떻게 거짓이자 진실인가? (서울: 사람의무늬 2016) 재인용, “우리 모두 

예술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술은 진실을 일깨우는 거짓이다(We all know that art is not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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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속에 진실을 담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판치고 있는 포스트모던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세상 언어로 복음을 담아낸 노래 

봄비와 이른 비 

문화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복음도 끊임없이 다시 번역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노래들은 동요 안에 복음을 담아낸 창작곡들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동요앨범 ‘씨앗의 꿈’에 수록된 곡들이다. 우리는 어린이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하여 다시 부를 수 있다. 특히 동요에는 상징과 비유, 은유와 상상이 얼마든지 

허용되기에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 함께 부르기에 매우 좋다. 지금 소개하는 곡 

봄비는 ‘봄비’와 함께 온 세상이 깨어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적인 

곡인데, 가사나 선율 안 구석구석에 ‘생명의 갈망’을 담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는 땅 아래서 위를 향한 간절한 생명의 갈망과 맞닿아 있다. 땅 아래 생명의 

‘봄비 맞이’는 특별하다. 숨어 있던 연두 빛 생명들이 움트고 나와 위로부터 

내리는 봄비를 맞이하고, 온 세상이 봄비에 화답하며 아름답게 피어난다. 땅 아래 

잠자고 있던 봄의 생명을 ‘토닥토닥’ 깨우고 있는 봄비와 땅 아래 생명들이 

화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봄비> - 작사 작곡 민경찬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Art is a lie that makes us realize the truth).” – 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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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메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두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이 곡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아서 만들었다. 그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생명을 향한 

이 땅의 갈망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지만 철저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언어로 담아낸 곡이다. 또한 우리 민요조의 곡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안에 담아 주신 정서를 담아내고자 했다. 앨범에 수록할 때, 곡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기록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대지 위에 봄비가 찾아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오랜 추위를 견뎌낸 생명들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합니다. 산과 들도 

반가워 연두 빛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그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봄비를 기다리던 산과 들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합니다. 깊은 곳을 숨어 흐르던 봄의 생명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니, 

온 세상도 함께 깨어납니다.309 

 

위에 쓴 글은 겉으로 드러난 생명의 갈망을 담아냈지만, 이 곡은 원래 

생명의 갈망을 담은 기도이다. 대지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네 몸이요, 삶이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밭이다. 메마르고 얼어붙은 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이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 

 
309 민경찬, 씨앗의 꿈 (민경찬 첫 번째 노래모음, 2018), 가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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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이는 그 땅은 성령을 기다린다.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며 기도한다. 하늘 

향해 뻗은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팔과 손’을 형상화 한 것이다. 성령의 단비가 그 땅을 촉촉이 적실 때, 

그 땅이 다시 숨 쉬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싹을 틔워낸다. 이 노래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가사를 썼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2:23)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84:6-8)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다. 춥고 메마르고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많은 샘을 만나는 시간이다. 

중심에 있는 생명의 갈망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다. 누군가 덧 씌워 놓은 거짓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생명의 진실을 담은 진짜 인생을 위한 시간이다. 그 

진짜 갈망을 담은 눈물 샘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 

비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깊은 골짜기의 

시간은 오히려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은혜의 신비이다. 이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나누어도 모두가 이해하며 공감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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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봄비’ 가사와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음반 안에 기독교적 용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러한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했다. 음반에 기록한 노래 가사 옆에는 음악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숫자는 실제 사용한 메트로놈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편의 장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다. 각 노래의 속도를 정할 때, 

시편을 펴서 읽으며 의미가 연결되는 시편의 장을 메트로놈의 최종 속도로 정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봄비의 속도는 126인데, 이것은 시편 126장을 의미한다. 

시편 126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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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리로다. (시126:5-6)” 

씨가 움트고 자라나라면 반드시 습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가 움트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습기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꿈은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생명의 씨, 복음의 씨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봄비’이다. 조병호는 그의 

역작 <성경통독>에서 노아 홍수 때 내린 비를 두고 ‘하나님의 눈물’310에 

비유했다. 봄비도 그렇다. 이 동요에서 ‘봄비’는 메마르고 갈라진 땅 같은 우리를 

향해 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이 동요 안에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긍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마5:45)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 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릴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311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과 아무 관계없다. 다만 

 
310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4), 21. 

311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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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인 때, 불의한 자로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살과 은혜의 단비로 내려 촉촉히 

적셔지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릴 살게 했고, 또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부어진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는 것이다. 그 앎을 인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든 재능이든 우리보다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지 아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은혜 위에 부어진 은혜다. 온 세상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때가 없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이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아인슈타인도 말했다. “인생을 사는 데 꼭 

두 가지 길이 있다. 기적 따윈 없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312 모든 것이 기적이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타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다 거저라는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노래에 

담았다. 

 

 

 
 
312 브랜드, 예술과 영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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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래> - 작사 임희옥, 작곡 민경찬  

 

추운 겨울이 아직도  

안 떠났는데 

따뜻한 햇볕은 거저래  

그냥 주신대 

 

목말라 시들어가는 잔디밭에 

촉촉이 내리는 비도 거저래 

 

너도 내게도 필요한  

싱그러운 공기도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모두 거저래 

 

이 곡은 본 연구자가 이사로 있는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313에서 

활동하는 임희옥교수가 쓴 가사에 본 연구자가 곡을 붙인 노래이다. 이 안에 담긴 

기독교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다. 긍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은혜는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이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자기 삶에 몰두하며 그 은혜를 모를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를 붙들어 주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신다.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인해 존재한다. 이 곡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의 언어와 단순한 선율에 

담은 곡이다. 또한, 온 산과 들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우리가 부르는 동요나 노래 속에 이러한 상징과 은유를 

 
313 2001년도부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매년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루어야할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조명하는 이론과 실제의 통합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학회이다. 

‘거저래’는 한국기독교유악교육학회에서 주최한 2018년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유아세계시민교육’에서 발표하고, 자료집에 소개 되기도 했다. https://www.kacece.org. 

https://www.kace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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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동요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기에 더 

수월하다. ‘시들어 가는 잔디 밭’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그림6> ‘거저래’ 가사와 해설, 동요음반 ‘씨앗의 꿈’ 가사집 중에서 

 

 

동요 음반 ‘씨앗의 꿈’에 담긴 노래들 안에는 이러한 기독교적 상징과 은

유가 가득하다. 그러나 그 상징과 은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감추어진 것이 많

을수록 그 노래에 담긴 풍성한 의미와 상상력은 더욱더 넓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



232 
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도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314이다. 그 비밀은 

말을 해 주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계시해 주시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다.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와 같다. 만약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고 있다면,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의 삶은 복되다. 그가 그리스도

인 예술가라면, 이제 그에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

다. 우리는 계시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와 언어에 담아 노래로 만들어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술

에 담아 세상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창조적 상

상력과 즐거운 은유가 춤추는 놀이의 시간이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다. 

 

봄바람과 생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낸‘봄비’와 ‘거저래’사이에 땅을 녹이는 

‘봄바람’이 있다. 이 노래도 기독교적 상징을 가득 담은 노래이다. 이 노래는 

이미 Ⅲ장의 ‘이미지’파트에서 은유와 상징에 대해 나누면서 한번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그곳에 나누지 않은 또 다른 중의적 의미를 다루어 보겠다. ‘봄바람’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다.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314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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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곡에서의 ‘꽁꽁 얼어붙은 땅’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 버린 사람의 마음 밭을 

상징한다. 그리고 봄바람은 그 마음을 녹이는 성령의 바람을 상징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가사는 에스겔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치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처럼 도무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 에스겔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37:9-10)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을 한 이 말씀에서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호흡, 

숨, (생명의)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있다.315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 

에스겔이 대언 한 부분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된다. “숨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본 

연구자는 이 문장을 거의 그대로 동요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이 가사를 만들었다. 

 
315 구약원어대조성경,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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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에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봄바람’이라는 곡은 이 한 줄의 가사에서 시작된 노래였다. 그리고 이 

가사는 단지 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노래한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기도문이었다. 눈 앞에 펼쳐진 이 시대의 어려움은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얼마든지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으며,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인격성이 거세되어 그 굳어 버린 마음이 도무지 녹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우리에겐 마른 뼈도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는 대신, 믿음으로 그분의 이 말씀을 대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함께 부를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 

노래는 실제로 여러 대규모 공연장에서 아이들의 합창으로 불렸다. 노래를 부른 

아이들 대부분은 이 가사의 참 의미를 모른다. 물론 공연장에서 이 곡을 들으며 

좋아했던 관객들도 이 노래의 참뜻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은 마른 뼈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본 연구자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곳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다니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덤도 누리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담아 

동요 앨범을 제작했고, 그 노래들을 지역의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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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옮겨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같은 마음을 담은 음반의 다른 곡들과 

악보들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그 음반을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썼다. 

 

1. 

아무리 무서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센 겨울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이 떠나갑니다. 온 

세상을 녹이는 아름다운 봄바람이 우리네 마음에도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그 

봄바람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 불어와 그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봄이 오면, 차가운 대지와 마른 나뭇가지 아래 숨어 있던 연두 빛 생명이 

피어납니다. 농부들은 서둘러 겨우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며, 다가올 

여름을 준비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담겨진 놀라운 생명의 진실과 그 가능성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 우리 아이들 안에 담긴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엄함, 그리고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소망의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거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삶을 힘껏 

응원하고 싶습니다. 

 

 

씨앗의 꿈 

봄을 그리는 마음 

씨앗은 생명이다. 열매이고 참이며 실제이다. 그 열매의 중심에 씨앗이 

있다. 그 생명이 가진 진실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다 담겨 있다. 씨앗 안에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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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들어 있다.316 그 생명의 특징, 개성, 자랄 때의 나무의 모습뿐 아니라, 꽃의 

생김새와 그 향기까지 다 들어 있다. 현대 과학도 다 풀 수 없는 신비이다.  

씨앗의 목적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씨앗이다.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씨앗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 씨앗이 품은 꿈은 자기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주신 생명의 진실,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다. 그 꿈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진실을 풍성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꿈이다. 그 씨를 우리에게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며, ‘그 씨’317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람의 진실과 그 생명 안에 담긴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친히 보여 주신 예수님의 꿈이다. 진실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씨’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318가 되셨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316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76),146  

 
317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헬라어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4:13)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헬라어 ‘씨’) 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318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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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보여 주셨다.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는 데서 그 꿈이 다시 시작된다. 이를 

본 함석헌이 말한다. 

 

봄이란 말의 뜻은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눈을 뜨고 볼 때 거기 새 하늘과 땅이 있고 

그것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중략) … 겨우내 속에 생명을 지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움을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튼다고 한다. 봄은 터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할 일은 장차 올 봄을 속에서 미리 보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속에서 미리 보는 것을 그린다고 합니다.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기 때문에 그립다고 합니다. 봄을 그리는 마음은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립기 때문에 그려보는 것이고 그렸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라고 합니다.319 

 

하늘로부터 온 씨를 품은 밭인 우리는 봄을 그리는 존재이다. 안에 생명을 

품었기에, 아직 오지 않은 봄을 미리 바라보며, 그 생명의 시간을 그리워하며 

그려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직접 가서 

그려보는 사람들이다.320 우리는 보이지 않는 봄을 미리 보고 그려서 보여 주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상상력이며 창조성이다. 미리 본 

것을 그림으로 노래로 다시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들이다. 혼자 보고,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그려보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본 것으로 인하여 

함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미리 보고 그리워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으로 밭을 

갈아엎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봄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가 ‘씨앗의 꿈’이다.  

 

 
319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76), 137-38. 

 
320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리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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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씨앗의 꿈> - 작사 작곡 민경찬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321 

 

 

이 노래 또한 중의적 의미를 담은 노래이다. 앞에서는‘이미지’와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소개한다. 이 노래는 먼저 자연의 섭리와 그 안에 

담겨진 신비를 인간의 삶과 꿈을 연결해 만든 노래다. 앨범에선 이 노래가 만들어지 

과정이 담긴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소개를 했다. 

 

새로 이사를 온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보니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오래 묵어 굳어 있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진짜 힘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321 민경찬, 씨앗의 꿈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4번 트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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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한참을 갈아엎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갈아엎어 부드러워진 땅에 거름도 뿌려주며 땅을 고르고 정성스레 

씨를 뿌립니다. 살짝 흙을 덮어 주고 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텃밭으로 나가봅니다. 물론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기다리는 일을 포기할 즈음, 마당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새싹이다! 아주 작은 연둣빛 새싹들이 줄을 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저 아주 작고 연약한 싹일 

뿐인데,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씨앗은 위로 자라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다림 없이 돋아나는 새싹은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자라나는 나무도,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씨앗 속에 담긴 

꿈의 열매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기다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작고 까만 씨앗 속에 숨어있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322 

 

모든 생명은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 기다림 없이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한 사람의 인간이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누군가 오랜 시간 기다리며 가꾸어 가지 않으면 열매 맺는 성숙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 또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323는 메시지도 그 생명의 진실에 관한 메시지이다. 사과 씨앗이 비록 

작지만, 그 씨앗 안에 담긴 사과의 진실과 그 생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 

작은 씨앗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씨앗이 땅에 

심어져 움이 트고 자라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땅 아래에서 보내는 죽음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자체로도 생명의 진실에 관한 메시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 노래에 

 
322 민경찬, 씨앗의 꿈 (민경찬 첫 번째 노래 모음), 2018 <부록> 참조. 

323 김수경,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서울: 두란노, 199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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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진짜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과 만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1:23-25) 

 

이 노래에서 말하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이며, 동시에‘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씨앗의 

꿈’은 ‘말씀의 꿈’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이다.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이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꿈’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즉 그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의 

이미지를 바라보고 그리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실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두렵고 떨리기를 반복하며, 

극복하지 못한 죄로 인한 실패와 절망으로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게 

할 노래가 필요하다. 이 노래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금은 비록 다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장육부 일동 백 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움직여, 그것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할 때, 상상 속의 

그림으로만 있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재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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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는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 자신이다.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그 신비’는 ‘비밀’이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말이다.324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나라는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걸음을 통해 날마다 완성되고 있다. 이 거대한 

꿈을 시작하신 분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거대한 그림 속엔 그분을 사랑하는 인격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동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그 땅을 

가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있다. 씨만 

보고도 그 씨가 자라나 사과를 맺을 것을 그림으로 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과 모종을 심을 때, 다닥다닥 붙여 놓고 심지 않고 뚝 떨어트려 놓고 

심는다. 그 나무가 자라날 것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까맣고 작은 씨 

안에서, 연둣빛 작은 새싹에서, 메말라 보이는 긴 막대기(묘목)에서,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빨간 사과 열매를 본다. 이 열매를 보지 못하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325 어떻게 보는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보는 것이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고, 신뢰함으로 심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열매를 보기에 

 
324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막4:26-27). 

 
325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

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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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한다. 주님께서 두신 생명의 진실을 보고자 하는 

이 기다림과 인내의 다른 이름이 믿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3:25-26)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10:32-36) 

 

생명 있는 씨가 심긴 곳은 땅 위가 아니라 땅속이다. 생명 없는 씨나 죽은 

것을 땅속에 묻는 것을 ‘매장’이라 부른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를 심으면 

‘파종’이라 한다. 파종된 씨가 어둡고 칙칙한 흙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명이 깨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속에 심으신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태양 빛을 받으면 말라 죽기 

때문이다. 햇빛은 식물이 잘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충분히 뿌리 

내리지 않은 채 그 빛을 받으면 씨앗을 죽이는 무서운 빛이 된다. 씨가 맨 처음 

자라나는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쪽이다. 처음엔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린 뒤에는 

옆으로 넓게 뿌리 내린다. 그다음에 잔뿌리들이 자라나서 땅속의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을 묻고 있는 그 흙을 밀고 올라온다. 우리는 

그것을 새싹이라 부른다. 

새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다. 그 씨앗이 어둠 속에서 썩어지고 

죽어서 발아하고, 움이 트고 싹이 되어 올라왔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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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명은 이제 태양 빛과 물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 아직은 자기가 맺을 열매가 

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냥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아래로부터 

빨아올린 물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자라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진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우리네 

인생이며 삶의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우리가 결국 맺어야 

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크고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바로 그 열매들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히는 인격적인 열매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벧후1:3-4, 새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약속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예산과 힘을 과시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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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여 주시고, 그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 주신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미디어’가 되셨고, ‘메시지’가 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그 

한복판에 심어진다.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기쁨과 행복을 친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1:10-11) 

 

아버지께서 성육신하신 아들과 함께 노래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몸 된 

우리도 함께 노래한다. 우리에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그 

노래이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이 불렀고, 왕과 선지자들이 불렀으며,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불렀고, 그 제자들과 몸 된 교회의 성도들의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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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에픽(EPIC)적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성육신적 교회의 실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파편화된 포스트모던 사회를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예술은 단지 미술관에 걸려 있는 

박제된 예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예술’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흩어지고 나누어진 많은 것들을 ‘예술’을 

통해 모으고 연결하고 통합해 낼 수 있다. 월터스토프가 말한다. “근대사회에선 

도구적 합리성 탓에 익숙한 모든 것들이 쪼개져 파편화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파편화가 아닌 통합을, 도구적 합리성이 아닌 상상력과 내재적 합리성을 

성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술을 통해서다.”326 그는 예술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 

즉 전통으로 전승되고 거기에 내재적 탁월함의 기준이 담겨 있는 바, 특정한 사회적 

실천으로써 어떤 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점이 본 연구자가 

이 논문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들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그 실천의 

도구로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것은 굳어진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악기연주로, 어떤 사람은 

 
326 월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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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이나 퍼포먼스로, 어떤 사람은 영상이나 전시로, 어떤 사람은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으로, 어떤 사람은 연극이나 드라마로, 어떤 사람은 작곡이나 작사, 혹은 

시나리오로, 어떤 사람은 무대 스탭이나 음향지원으로 각 사람이 들고 있는 퍼즐 

조각을 들고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커다란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기는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다.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기 안에는 여러 

방면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월터스토프가 제시한 세 가지 실천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모든 예술 행위에는 세 가지 실천이 서로 엇물려 있다. 창작 또는 구성이라는 

실천과 공연 또는 보여주기라는 실천, 그리고 공적 개입이라는 실천이다. 

작곡가는 작곡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이끌리면서 작곡하는 법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사회적 실천에 이끌린 가운데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327 

 

지금까지는 월터스토프가 말한 ‘창작 또는 구성이라는 실천’에 대해 

나누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장에서는 ‘공연 또는 보여주기라는 실천’과 

‘공적 개입이라는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가정이나 작은 공동체, 학원이나 학교 같은 곳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도구이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오던 ‘성육신적 

교회’의 방향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개인과 가정, 민족과 

나라, 사기업과 공공 기관, 나이와 학벌을 넘어선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나아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327 Ibi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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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 

파편화되고 비인격화되고 탈육신화 된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 인간다운 인간’328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도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중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곁에 있는 학교에만 가 보아도 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부모도, 심지어 나라도 어찌할 방도를 몰라 끙끙대며 고심하고 있다. 어설픈 

방법으로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구조를 뚫고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그 섬김이 가능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성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고, 그 형상 안에 담긴 

생명의 진실, 즉 그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이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다는데 한줄기 소망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에는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신다. 

타락한 세상이 만든 구조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 짧은 고민과 몇 가지 

잔기술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간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328 “사랑과 자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의 정상적인 인간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

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락이후로 사랑과 자유는 성취하기도, 창조하기도, 실현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를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자유와 미와 그밖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다.”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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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준비하고 들어갔다가 참담한 실패만 

거두고 돌아왔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는다. 현장에 나아가면 오히려 의심 가득한 눈초리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그 이익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다. 실제로 이것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술 활동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꿈이 쉽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두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불친절하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비인격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크마커가 말한다.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느혜미아를 기억하는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말고,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계를 보고 통곡을 했던 것이 

언제인가? 우리는 인간성이 허물어지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곡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크마커도 말한다. “통곡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약점, 부족을 바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 관심, 노력이 

부족했던 곳을 직시하는 것이다. 진정한 통곡은 우리가 기도하게 한다.”329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세상을 향한 진짜 섬김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기도 없이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할 수 없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했다면, 이제 깊이 사고해야 한다. 이 깊은 사고를 위한 

 
329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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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서 시작한다. 

성경을 통해 훈련된 성경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섬길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고하는 방식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대에 인류를 큰 함정에 빠지게 

했던 계몽주의 정신을 따르고 있을 때가 많다.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고를 가두고 더 이상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쳐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막힌 것이 열리는 세계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케 

되는 사고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읽는 중에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스며들기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성경이 담겨 있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을 보아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엉뚱한 것만 구하게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술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첫 번째로 시작해야 할 일은 

마음과 몸에 성경을 담는 것이다. 성경을 담았다면 이제, 섬김을 위한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로크마커가 말한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사고를 

해야 한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계몽주의, 즉 이성의 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주관적이며 엄격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버린 계몽주의 정신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문제와 

위기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한, 

하나님은 좋은 분이나 학문, 과학 정치 등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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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그분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중략)...또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등 역사상 나타난 해결책을 샅샅이 검토한 후,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단지 몇몇 위대한 철학가의 과업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것이다.330 

 

깊은 사고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아는 바가 

없으니 자신의 진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제적 

무신론자’331로 살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어설픈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따르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계몽주의 정신에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계몽주의뿐인가? 

포스트모던 시대가 보여 주는 거의 모든 한계들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한다. 한 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오랫동안 고뇌하며 남겨 놓은 신앙적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이 시대를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온전히 

사고하며, 자신과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힘써 공부해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하며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인 영감과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330 Ibid., 35. 

331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인 강영안은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교회 현실

에서 중요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이 현실적,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지만 현실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가운

데 있는 무신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현실 속에서 무신론자들입니

다.” 박성관,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한 그리스도인의 변증-기독교와 무신론,” (문화선교연구원, 2014). 

https://www.cricum.org/ 711. 

https://www.cricum.org/%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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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이러한 공부를 할 기회가 매우 

적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려주는 곳도 거의 없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교회음악과가 있어서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한 음악’과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한 

방법과 자세’ 등에 대해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교회 밖에서 

세상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다.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 

적다 보니 공부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이에 관한 고민과 준비도 얕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더욱 창조적으로 상상하며 연구하는데,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여전히 ‘낡은 크리스텐덤 교회’라는 우물 안에서 갇혀, 이도 저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담아 주신 예술적 전통은 세상을 

섬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다. 주님께서 이미 담아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땅에 묻어 

둔 채로 있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일이다. 332 계발하고 발전시켜 끊임없이 

시도하며 섬김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 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서는 세상을 섬길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문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어려워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예술 영역에서의 준비와 함께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공부에도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크마커가 다시 말한다. 

 

 
332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마2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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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인간성과 사랑, 자유, 진리를 갈구하느라 절규하지만 찾지 못한 

채 날로 노예화되어간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로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라고 이른대로 그들의 방식과 관습을 헐뜯는 대신 

수용하면, 그들을 편견 없이 만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당면과제, 그들의 사상을 

연구하고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한다.333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러나 그냥 쓰지 

않으시고, 섬길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 결코 

단기 코스가 아니다.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며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부는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공부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쟁이다.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사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서 있는 좌표가 어디쯤인지,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인식할 수 조차 없게 되었다. 처지가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세상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자신의 처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세상을 바르게 도울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334 먼저 자신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진정한 통곡이 시작될 것이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진정으로 가난한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신학 실천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333 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12. 

334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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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늦추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돌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실력은 이 겸손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는 일하러 

갈 준비가 되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의 일도 예수님의 일이어야 한다. 그 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성육신적 사역이 된다. 그 일은 크고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생명의 일이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하신 회복된 상상력과 창조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물맷돌 준비하기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엄청난 자본으로 중무장한 소비주의, 탈육신적이고 

파편화된 포스트모던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밀어닥치는 이 시대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그 모습이 초라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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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며,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의 실재이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도 이러한 승리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맞서는 행동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335고 

표현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 예술로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살펴보자.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없애기 위해 일어선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이었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는 골리앗과도 같은 거대한 

세력을 상대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 혹은 

이미지에는 관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으로 들어가 섬길 수 없다. 나간다 해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전쟁에 나갈 때 마음만 가지고 나가선 백전백패다. 잠언의 충고대로 먼저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336, 그 전략을 실행할 ‘몸에 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 

 
335 말콤 글래드웰, 다윗과 골리앗, 선대인 역 (서울: 21세기북스, 2014), 20. 

336 잠20: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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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은 한 두 번의 연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몸에 익어 있는 실력이어야 한다. 

다윗은 물매를 잘 골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물매를 잘 던지는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나 그에게 준비된 실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쓰러뜨리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된 뒤에 쓰임 받았다. 

섬김에는 실력이 필요하다. 

음악가는 말이 아니라, 음악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일단 음악이 탁월해야 

한다. 음악교사라면 음악 뿐 아니라, 탁월한 교수법도 익혀야 한다. 예술가의 

수업은 수업도 예술적이어야 한다. 지휘자라면 지휘 실력 뿐 아니라,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성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탁월함은 재능만 가지고는 나타낼 

수 없다. 그 재능에 합당한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브랜드와 채플린이 

말한대로 “설익은 예술은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으로 굶주렸다 해도 그런 세상을 

먹이기 위한 좋은 수단은 아니다.”337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다룰 매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338 누구나 처음은 있다. 그러나 계속 처음 

상태로 있다면 세상을 섬길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습하며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로크마커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예술가의 

마지막 자질은 근면이다. 영원한 예술품이란 95%의 땀과 5%의 영감에 의해 

창조된다는 속담이 있다. 혹자는 근면을 장인 정신의 자질에 포함시키기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우수한 예술품이 우연의 산물로서 저절로 생겨나는 법은 

 
337 브랜드, 예술과 영혼, 110. 

338 Ibid.,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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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즉석 예술(Instant art)이란 존재하지 않는다.”339 저절로 얻어지는 실력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만든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작은 일에 매 순간 충성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맡겨 주신 사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 로크마커는 예술가의 

‘근면’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1800년경의 화가와 목판화로 활동했던 일본인 

호쿠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한번은 수탉 그림을 부탁 받자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라고 

답했었다.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 주일 연기해 줄 것을 청했다. 

다음번에 찾아갔을 때에는 두 달을,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반년을 연기해왔다. 

약속 후 삼 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매우 화를 내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려 주겠다고 말하고선 

붓과 종이를 꺼내 순식간에 수탉을 훌륭하게 그려냈다 그 사람은 노가 치밀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릴 수 있었으면서 왜 몇 년씩 기다리게 했소?” 그러자 

그는 “무엇인가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며 “저를 따라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호쿠사이는 그를 작업장에 데리고 들어가 지난 삼 년 간의 수탉 

습작으로 가득 찬 사방 벽을 보여 주었다. 대작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오는 

법이다.340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한다. 

아니, 물매에 익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닦아야 한다. 악하고 

 
339 로크마커, 예술과 그리스도인, 84. 

340 Ibid.,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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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종이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닦으며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은 결코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나타내고자 해야 하며, 끊임없이 

시도하며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지만, 실제로 걷게 되는 것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연습한 

이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예술적 재능과 성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벧후1:10)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람이란 무엇인가? 

예술로 세상을 섬기고자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하고도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가 아무리 악독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 변화를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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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와 우리가 자신 예술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하나님의 창조적이고도 아름다운 도구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세상으로 들어가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은 주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들어보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다. 우리의 다스림의 방법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겸손과 섬김이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나라341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이며, 이웃과 평화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342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과 예술은 이를 위해 주신 놀라운 도구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의 가치와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에 빠져 있지 않으며, 

 
341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254. 

342 Ibid.,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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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임한 넉넉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창조적 상상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어진다. 로크마커가 말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 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만큼, 

그 구조와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과 자유 안에서 그리고 구주 되신 그리스라는 기초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343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고의 준비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세상의 비교와 

가치가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의 악한 구조로 인한 오해와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든든한 자존감과 당당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참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교회로 함께 서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창조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는 창조적인 존재이다. 우리에겐 상상한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성이며 창의성이다. 프란시스 쉐퍼는 

‘창의성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인간의 

 
343로크마커,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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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그 자체로 선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창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나쁜 것들이 가득한 것이 그 증거이다. 

타락한 인간은 좋은 것도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또한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그 창조성의 엄청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 세상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분의 

성품과 연결되어 그분이 성령을 통해 맺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떻게 이 

연결이 가능한가? 그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단지 지역교회만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의 약함과 악함을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 주며 중보해 줄 작은 공동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던 

로크마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칫 우리가 내놓은 처녀작들은 보잘것없는 이류에 속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노고를 지켜봐 주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갓 터진 망울이 냉대와 이해, 또는 관심 부족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노정은 길고도 험할 

것이다. 예술가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를 후원해 줄 

공동체가 필요하다.344  

 

우린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혼자서 꿈은 꿀 수 있지만,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다. 특히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꿈을 꾸며 함께 상상하고 기도하고 사고하며 

 
344 Ibid.,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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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 나갈 그리스도의 지체가 필요하다. 

 

예술교육현장으로 찾아간 교회 

본 연구자는 지역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교사 및 지휘자로 들어가 사역을 했다. 연주자로서 공연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으며, 지휘자 및 예술총감독으로서 섬기기도 했다. 교회는 목회자인 

본 연구자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었고, 주일 이외에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났다. 매년 1학기 때는 초등 중등학교의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으로 찾아가서 매주 300백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회 밖에서 

만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일정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 연구자는 음악 교육과 여러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역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 모든 걸음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성육신적 

교회를 지향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미리 밝힌다. 여전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하며 내딛는 작은 걸음들에 

불과하다.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창조적 예술 교육을 위한 첫 걸음 

에릭 부스는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라는 책을 통해 예술교육과 ‘교육 

참여 예술가’ 345들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국내에도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345 에릭 부스,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 오수원 역 (서울: 열린책들, 20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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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성인들을 위한 예술교육의 영역도 

빠르게 넓여지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과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어령은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다.’346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 번스타인은 그들의 책 <생각의 탄생>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의 목표는 이해에 있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님’347을 

강조하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의 창조적 

사고는 논리나 언어가 아닌 형태로 출발한다’348고 말하면서 교육에서 있어서 

예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교양과목 중에서 예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생각 

도구들을 연마하는 최선의, 때로는 유일한 연습법이기 때문이다.”349  

교육에 있어서 예술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의 본질 때문이다.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에듀케이트(educate)’라는 말은 

‘밖으로(e-) 끌어낸다(duc-)’는 뜻이다.350 즉 교육은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계속 

집어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이 나라의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배운 적이 없다. 아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 학생들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끄집어 낼 

 
346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에코의서재, 

2007), 9. 
 

347 Ibid., 416. 

348 Ibid., 417. 

349 Ibid. 

350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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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그래서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누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가? 예술교육가가 바로 그들이다. 예술교육가는 

학생들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려 주는 사람이다. 나아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돕는 사람이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타인이 볼 수 있는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인다.351 사랑하면 다른 눈을 갖게 된다. 자세히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본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생명의 진실을 

본다. 그 본 것을 말해주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술교육가들의 첫 번째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학생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진실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 믿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존감이 일어나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인간을 향한 진짜 존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존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예술교육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학생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교육은 필연적으로 

예술적이다. 아니, 모든 교육이 예술적이어야 한다. 수업 자체가 예술이어야 하고, 

내용도 방법도 예술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신선하다. 재미있다. 지루하지 않고, 

 
351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6.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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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이 계속 궁금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생명이 깨어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살아난다. 그래서 교육은 늘 상호적이다. 이제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예술교육은 

‘경탄’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인지 보기 

때문이다. 사실 경탄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만큼 완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다. 다만 그 

형상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눈이 죄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보인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니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이 나타난다. 우리의 창조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히11: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다. 금방 나타나지 

않기에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과 

다르다. 우주의 기운을 받는 것도 아니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안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바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그 인격과 관계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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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다.352 모든 인간은 원래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닮아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존재이다. 믿음이 없으면 못 한다. 그러나 

믿으면 할 수 있다. 한 번에 하지 못해도 된다.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 모든 

생명의 일이 그러하다.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면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세상은 ‘상상력’이라 부른다. 사람은 마음으로 그린 것, 즉 

상상한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창조적 능력이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열린 선물이다. 양쪽 다 믿지 않아도 된다. 

한쪽만 믿어도 된다. 믿음은 ‘관계적’이어서 전염된다. 한쪽에서 믿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된다.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못 믿어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술가요, 예술 교육가이다. 하나님께 연결된 

예술교육가에겐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이 가면 된다.  

예술교육은 사람 안에 있는 창의성을 계발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돕는데 

유익할 뿐 아니라,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에게 대체 당하지 않는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회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본 연구자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 주었고, 예술 교육을 

 
352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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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시작은 빈민층이 많이 살던 지역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참사랑지역아동센터’의 요청이었다.  

맨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기우였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먼저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받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관찰하고 발견한 아이들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해 

주고 그것을 끄집어내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사용해야 했다.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하고, 이야기도 해 

주고, 심지어 못 추는 춤도 추었다. 부족한 체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했다. 말 그대로 온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교육한 것이다. 그곳에서 본 연구자는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한 예술 수업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인성이 회복되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그 센터를 

운영했던 교회(부평 임마누엘 교회, 담임 장대훈)와 박미애센터장은 본 연구자의 

음악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본 연구자는 지역교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힘겨운 아이들을 마음껏 섬길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노래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작곡을 해서 함께 부르기도 하였다. 앞에서 소개했던 ‘함께 노래해요’라는 곡은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곡이었다. ‘함께 노래 부르기’ 노래 수업을 시작한 이 

수업은 지방에 있는 한 동요제에 참가하면서 ‘합창단’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하고 연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시작을 함께했던 박미애센터장이 이런 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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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래 부르며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 참사랑지역아동센터장 박미애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눌려 묻혀버린 

아이들의 따뜻한 가슴과 꿈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나와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돕고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이들도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하나됨에 기뻐했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 정서적으로 순화된 아이들은 센터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시간, 학습, 공동체 활동시간에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며 집중하는 모습은 교사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칫 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지루할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아이가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하고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르며 합창시간이 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 이 시대 이 때에 

모든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봅니다. 

 

이렇게 지역아동세터에서 시작된 음악사역은 다음 사역지인 일산 

은행초등학교 합창단 지휘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교장이 일산은행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그 학교의 연구주임이자 임마누엘교회의 

집사였던 교사를 통해서 그 합창단에 연결되었다. 3-6학년까지로 구성된 

일산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은 이후의 음악교육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가장 큰 선물은 이 시대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뛰어놀며 춤추며 보낸 그 시간은 이후의 

사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먼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아주 

가까이서 함께 지내며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날 초등학교의 

현실과 교사들의 어려움, 나아가 학부모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일산은행초등학교에 있는 동안, ‘창의 체험 학습’이라는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학교의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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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교사들의 요청으로 3학년의 1학기 음악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때 맨 

처음 수업을 열어 주었던 교사의 글이다.  

2014년  학년 초 3월 무렵 어느 목요일 오후수업이 시작될 즈음, 당시 

합창부 지도로 출강하시던 선생님께서 빗자루 빌리러 들리셨다가 저희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리코더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던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오네요^^ School of Rock이나 뭐 학교를 배경으로 참신한 

외부선생님의 출현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들이요. 

우연인지 그 어느 분의 뜻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제도권 아래에서와 

달리 경직 되지 않은 수업방식으로 리코더라는 악기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 있었던건 분명 우리 은행초 아이들에게는 행운이자 

축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 음악수업을 듣고 눈이 반짝반짝해져서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 음악실에서 살짝살짝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연주소리에 감성이 정화되는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려요. 

 

이후 이때 함께 수업을 했던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뒤에도 자신이 

있는 학교를 본 연구자를 초청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는 이 

학교 합창단의 이름을 ‘무지개합창단’이라고 짓고, 합창단의 이름을 딴 

‘무지개합창단’이라는 곡을 만들어 아이들과 즐겁게 부르기도 했고, 

‘참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편곡하여 부르던 자작곡 ‘함께 노래해요’를 다시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무지개합창단과 부르기도 했다.  

<그림7 > 일산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 연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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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즐겁게 합창단 수업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6학년이 되면서 대거 

합창단을 그만두었다. 알고 보니 학원을 가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장선생님께 요청을 

하여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 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강의가 없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인문학을 강의했다. 이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일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은 언어로 다시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합창단에서의 시간은 노래 뿐 아니라, 노래에 담겨진 이야기와 

의미들을 고전 소설이나 철학, 역사 이야기와 함께 나누며 진행했고, 영상이나 PPT, 

동화책 읽어 주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에 의미를 담아 전달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 나누며 부모로서 합당한 

태도와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다시 노래에 담아 불렀다. 2년 동안 

진행 되었던 부모들과의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을 통해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통합수업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 

합창단 수업 이후에는 교사 동아리를 진행하며 교사들에게 합창과 기타, 우크렐레 

등 악기를 가르쳤다. 교사들과의 관계는 수업 이후에까지 이어져서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도 하고,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삶의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한국의 초등교사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연말에는 콘서트를 했는데, 이때는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을 다같이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걸음은 학교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돕는 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당시 함께 하셨던 선생님의 글을 받아 

소개한다. 당시 은행초등학교의 연구주임으로서 본 연구자를 학교에 연결시켜 주고,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사가 보내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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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노래부르기’를 통한 내면의 회복 및 따뜻한 소통하기>  

- 박순희 -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느껴진다. 

19학급에 한 반에 20명이 조금 넘는 작은 학교에서 봄바람같이 새로운 

생동감과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어준 일들이었다. 단연 그 시간들의 결실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 해 학교의 연구부장으로 ‘새로운 학교’,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학교’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주도했다.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사합창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학생합창동아리 조직을 위해 4,5,6학년을 대상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모았다. 특별한 오디션도 없었다. 함께 노래 부르고 

싶은 아이들이 모였던 것이다. 새롭게 생긴 합창부라는 동아리에 호기심이 

있어서인지 아님 정말 함께 노래 부르기를 원했던 것인지 아님 나름대로 

노래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었는지는 몰라도 60여 명의 적지 않은 아이들이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모여서 말 그대로 함께 노래 부르는 합창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방과 후 다른 일정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있긴 

하였지만 정규 수업 시간도 아니고 돈을 내고 하는 방과 후 활동도 아닌, 

어떻게 보면 빠져도 괜찮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꾸준히 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합창동아리가 4년으로 이어졌다. 학원 가기 바쁘고 숙제하기도 바쁜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까다로운 규율이나 규제 없이 그 동아리 모임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을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는 희열을 한 번 

경험해본 아이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본 음악실에 모여 있는 합창동아리 아이들은 그때 거친 바다 속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 떼들 같았다. 교실 수업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생기 있었고 활기찼으며 그리고 자기를 맘껏 드러내기에 

거침없었다. 합창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따뜻한 관계 형성이 

우선이었겠지만 그것은 합창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열정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교실에서 숨죽어 있던 아이들이 그 공간, 그 시간에는 

자유로움을 보았다. 굳은 표정의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또 3회의 

정기연주회와 2번의 교내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소리의 어울림을 위해 마음의 

어울림을 생각하는 아이들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회를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성취의 기쁨을 누렸다. ‘개인’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조직한 것은 학부모 합창동아리 모임이다. 학부모님들은 함께 

노래하는 시간 들을 통해서 집안 일로 아이들로 인한 고민과 힘듦이 위로받고 

해소되었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 다음은 교사합창동아리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교사동아리 부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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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좋아하는 교사들 모임이었다. 업무에, 아이들에, 까다로운 학부모에 

지친 선생님들에게 그 시간은 뭐랄까? 달콤한 케잌 한 조각 같은 위로와 

회복의 시간들이었다. 함께 노래 부르면서 서로의 힘듦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시간이 되었다. 20여 년의 교직 생활에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갖기 힘든 선물 

같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 들을 통해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 단단하고 굳은 

표정들, 단단하고 굳은 생각들이 부드러워졌고 유연해졌다. 각자가 각자에게 

그랬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다. 학생들이 변했고 학부모들이 변했고 

교사들이 변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봄바람이 되어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회상한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발표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경험은 또 다른 ‘함께’를 만들어 낼 것임을 

믿는다.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 여러 활동 중 최고의 활동은 

진정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창동아리 활동이었다. 

 

 

그리스도인 예술 강사와 그리스도인 교사가 함께 기도하며 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겼던 이 사례는 그리스도인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훈련된 그리스도인 예술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과 부모, 교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실제로 한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굳어진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뜻을 

같이한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한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교회에 데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고, 함께 행복하도록 돕는 

걸음이기에 세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은행초등학교 무지개합창단 지휘자로서의 시작한 ‘함께 노래 부르기’는 

교장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소개로 근처의 다른 초등학교로 연결되었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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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은행초등학교에서 익힌 실전 경험들을 녹여내어 수업을 진행했다.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학교합창단도 마쳤고, 이후에는 본 연구자가 살고 있던 강북 

지역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등지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림8 > 일산은행초등학교 고양시 합창제 참가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간 교회: ‘소.나.무합창단’ 이야기 

강북구 송천동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송천동에 위치한 

송천동지역아동센터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센터장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는데, 본 

연구자가 이전에 강의했던 ‘참사랑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을 통해 연결되었다. 

당시 본 연구자는 센터에서 합창 지도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센터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합창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 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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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정서적으로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은 

아이들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오래 집중하기 힘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인격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함께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여러 가지 놀이를 동원해서 함께 뛰어놀며 친밀감을 높였고, 노래들도 

쉬우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로 선곡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수업 후에는 센터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들었고, 단지 노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은 안정되어 갔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하는 발표회를 넘어, 지역에서 

하는 문화제 등에도 참석하여 노래하면서 점차 자존감도 높아져 갔다.  

 

<그림9> 마을축제에서 노래하는 소.나.무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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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년을 보내던 중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창단’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공모하여 

‘소중한 나의 꿈나무’라는 뜻의 ‘소.나.무합창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소.나.무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공연장에 

찾아가서 노래하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씨앗의 

꿈’이었다.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꿈을 꾸었고, 노래 가사처럼 성장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 함께 노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노래는 자리로까지 성장해 간 것이다.  

이런 작은 공연들을 이어가다가, 강북지역에 새롭게 생긴 강북문화재단의 

초청으로 규모가 큰 음악회였던 ‘가을음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 

본 연구자는 음악감독으로 공연의 전반을 이끌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성황리에 

마쳤고, 이날 공연에 참석했던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이사(김용현)가 공연에 감동을 

받고, 본 연구자를 도봉문화재단의 여러 콘서트에 총감독으로 초청하게 되었다. 

이후에 ‘소.나.무 합창단’은 지역의 좋은 공연장에서 ‘씨앗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소.나.무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했다. 이 연주회를 위해 해금, 첼로, 

기타, 베이스, 퍼커션, 건반으로 구성된 전문 밴드가 함께 해 주었고, 아이들은 

격이 있는 이 공연의 과정을 통해 진짜 합창단이 되어갔다.  

이후부터는 큰 규모의 콘서트에 어린이합창단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축제에 초대받아서 합창으로 참여하고, 합창대회에 나가기도 하도, 동요음반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인성이 함께 

성장하였고, 동시에 센터와 학교생활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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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소.나.무합창단의 신나는 점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송천동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 그리고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센터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했고, 아이가 가정과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도록 도왔다. 특히 센터장은 

합창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아이들을 본인이 출석하는 지역교회의 주일학교로 

인도하여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센터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듣기 힘든 아이들에게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본 연구자의 

협력사역으로 아이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합창단은 함께 음악캠프를 가서 공동체성을 키우며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역의 큰 콘서트와 여러 음악회에도 출연하며 

성장해갔다. 이 합창단은 7년 동안 계속되었고,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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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어린 동생들을 케어하며 함께 하고 

있다. 거라사의 광인을 그 무서운 풍랑을 뚫고 찾아가셔서 그가 그 묶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자 했던 걸음이었다. 이 사역의 걸음을 함께 해 온 송천동지역아동센터장이 

센터의 합창활동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리포트를 보내왔다. 

 

<그림11> 소.나.무합창단 화음캠프 

 

 

<센터의 합창 활동이 가져온 변화> 

- 송천동지역아동센터장 오세옥 - 

아이들은 항상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과 유해한 문화콘텐츠들이 분명히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편향적인 생활과 

행동에 익숙해져 습관이 되어 버린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합창’이라는 낯설고 불편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안하면 안 되나요?” “오늘만 

쉴게요!”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합창선생님과는 반대로 아이들의 반응은 좋지 않아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합창을 통해 마음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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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본인을 표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자 

아이들도 지도하는 선생님도 합창선생님도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버티고 

변화를 기다렸다. 

그런 상황으로 1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신기하게 끝까지 앉아 있는 모습이 달라졌다, 책상 밑에 숨어 있던 

아이, 책상위에 누워서 수업에 집중해주지 않는 다양한 모습들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바르게 앉아서 앞에 선생님 말에 귀기울여주고 

노래를 따라하는 것까지 아이들의 눈빛이 장난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점점 

노래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즐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의 변화는 놀이하는 모습이다. 합창 전에는 센터 안에서 자유놀이 

시간에는 대화보다는 행동이 앞서 금방 싸움과 갈등으로 치닫고 전쟁터 같던 

센터 분위기가 합창을 하면서 또래간의 서로 유대감이 생기고 친해지면서 

싸우는 모습이 줄어들고 이해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센터가 되어갔다. 놀이 할 때도 수업 때 했던 노래들을 서로 부르며 

저희들끼리 맞지도 않는 화음도 넣어가며 노래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합창시간 애써서 연습할 때를 기억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음을 맞춰보지만 

생각대로 안 되니 민망해하며 한바탕 웃음꽃이 핀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는 의욕이 넘쳐 합창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생기고 

각자 파트를 나누고 합창단 이름까지 지어 어엿한 소나무합창단이 탄생되었다. 

알토, 메조, 소프라노 파트로 나누어지고 어느 정도 합창단 면모를 갖춰지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한 번 두 번 공연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상승 되어 갔다. 

한 가지 예로 무대 위에서 아이들의 표정에서 평안함과 행복감을 엿볼 수 

있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공연 전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 서로 옆 

친구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고쳐주고 도와주려고 한다. 박수 받고 인정 

받으면서 공연이 끝나면 매우 뿌듯해 한다. 그리고 “우리 공연이 어땠어요?” 

라며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한다. 

특정한 사람만 인정받는 그런 문화 속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조화가 어땠는지 궁금해 하며 무대 위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변해가는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공연을 기대한다. “애들아! 우리 소나무합창단이 초청받아서 공연해야 해!!” 

하면 누구나 “와!!--”하며 함성을 쏟아낸다. 어느덧 합창은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간다. “우리센터는 너무 좋아요! 다른 곳은 합창을 안 하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성적을 올려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현실 속에서 

합창은 다른 친구들과 조화를 이뤄야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합창을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합창은 우리 

센터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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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표현하고 더불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최고의 활동이 될 

것이다. 

 

<그림12> 소나무합창단 정기연주회 

 

송천동지역아동센터 안에서 합창단이 생겨나고 아이들의 좋은 활동이 

소문이 나자, 지역에 있던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과 센터 종사자들도 노래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났고, ‘강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센터장들과 생활복지사들의 합창동아리를 결성하고 본 연구자를 강사로 초대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격주로 만나 삶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 상처 많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끝도 없는 서류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고된 수고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섬기면서, 본 연구자가 

더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강북구의 

지역아동센터들의 잔치인 강지협 문화제를 할 때, 참석한 모든 센터의 아이들이 다 

같이 ‘씨앗의 꿈’을 부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연구자가 모든 센터를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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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어서,‘씨앗의 꿈’의 악보와 영상을 보내고 각 센터에서 따로 연습을 한뒤, 

당일에 다같이 부르는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었다. 강북지역전체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500여 명의 아이들과 종사자들은 함께 목청 높여‘씨앗의 꿈’을 부르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그림13> 강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화제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학교로 찾아간 교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학장을 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육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정범모는 <다시 생각해야 할 한국교육의 신화>라는 한국교육 비판서를 

썼다. 그는‘한국교육에는 긴 세월을 두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다’353고 말하면서 

한국 교육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차근 차근 비판했다. 그의 비판을 옮겨 놓으려면 말 

그대로 책을 한 권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 중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생을 학교에 

 
353 정성모, 다시 생각해야 할 한국교육의 신화 (서울: 학지사,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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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학부모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을 맡은 행정실 

직원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그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쪽도 행복한 쪽이 없다.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다. 아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인 피사(PISA)테스트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매년 높은 

순위를 받는다. 반면에 행복도 조사를 하면 거의 최하위를 기록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학생들은 공부할수록 점점 더 사고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공립학교 현장에서 26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존 테일러 게토는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통해서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354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메우고 선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정신과 인격을 파괴해왔다.”355고 고백한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로 

인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형벌’356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가 미국 공립교육을 향해 던진 이 질문은 미국 한국의 교육에도 적용 가능하다. 

주입식 교육과 경쟁, 그리고 점점 더 파편화되어가는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말을 잃어가고, 행복을 잃어가고, 무기력에 빠져 간다. 결국 어린이이면서도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모든 문제는 교회가 겪고 있는 

 
354 존 테일러 개토, 바보 만들기, 김기협 역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2005), 3. 

355 Ibid., 148. 

3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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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점점 비어가지만, 학교는 

의무교육이기에 여전히 학생들이 있다는 정도 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많이 모여 있기에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학교는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울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어쩌다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교회와 학교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며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를 중시하는 에픽(EPIC)적 존재가 되었는데, 교회와 학교는 여전히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학생들이나 부모들뿐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심각하게 인격성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기계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그 생명의 진실을 잃어가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지내고 있다. 먼저는 어려서부터 기계와 함께 지내면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학생들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기분만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것’으로 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학교 안에 가득하다. 교사들이 교대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생들에 관한 공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전혀 다른 학생들과 부모들을 

만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거의 모든 것을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배워야하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만나 인격적인 교감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전히 근대적 권위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학교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위로 올려야 할 보고서를 끊임없이 요구받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도움이 절실하다. 누가 이들을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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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본 연구자는 이 위기야말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섬길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들고, 

주님께서 담아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분명히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께 하듯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도울 수 있다. 누군가에겐 무덤 느껴질 그 

학교 현장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제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자의 

경우는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한 음악사역을 통해서 작으나마 그 

결실들을 맺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한다. 

 

<그림14 > 일산호수초등학교 방문 수업 

 

 

2016년도부터 강북구 강북혁신교육지구에서 주관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강북구 내의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되었다. 

마을에 있는 중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북구에서 ‘마을교사’를 뽑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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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마을교사’로 참여하였다. 

강북혁신교육지구에서 마련하는 마을교사 강의를 1년에 5번 듣고, 간단한 

면접시험을 통해 마을 교사가 될 수 있다. 마을교사가 되면 강사가 작성한 수업안을 

모아 책으로 묶고 각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등 교육기관에 보내지고, 그 프로그램 

북을 학교에서 보고, 강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재정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강북구가 진행하고, 초창기에 ‘소.나.무합창단’의 합창 수업도 

이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러한 종류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서울시의 각 구마다 있다. 강사료는 1교시에 3-4만원 수준이다. 

예술교사로 잘 준비되어 이러한 통로들을 잘 활용하면 교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2016년 봄, 본 연구자는 강북구에 소재한 ‘서울 삼각산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5학년 8개 학급의 음악 수업을 맡았다.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17차시의 수업을 하는 동안 위에서 언급한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했다. 먼저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아이들에게 ‘이 수업 시간은 함께 

노는 시간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간 뒤에는 무엇을 해도 즐겁게 따라 온다. 

이때 중요한 것은 ‘놀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노는 것’이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술 교사에게 큰 기회가 된다. 담임교사들도 어려워하고, 다른 

강사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신 탁월함을 나타내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섬길 기회가 더 많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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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학교는 종교 활동에 민감하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방식으로, 즉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믿음과 앞에 있는 아이들이‘천하 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한다. 한번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매 수업마다 창조적이고 신선한 시도가 계속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한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까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의 비인격적인 반응은 교사를 

쉽게 지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또한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명이 있고 준비된 그리스도인 예술가에게는 너무나 적격인 일이다. 

수업마다 짧게라도 게임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영상과 ppt, 각종 

악기들과 동화책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즐거움을 위한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에픽(EPIC)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진짜 경험(Experience)’과 

‘수평적 참여(Participation)’는 필수 요소이다. 어떤 때는 교실의 책상을 다 

치우고 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교실 밖으로 나가서 놀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담임교사와 미리 조율된 뒤에 가능하다.  

본 연구자의 경우 수업은 보조 교사 없이 혼자 진행한다. 주로 건반과 

기타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곡에 따라서 다른 악기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모든 곡들은 완전히 외우고 몸에 익혀서 진행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눈을 떼는 순간 아이들도 눈을 딴 데로 돌린다. 피아노 친다고 악보 볼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피아노든 기타든 몸에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악기와 완전히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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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은 입을 열어 노래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로 변해 있다. 수업이 시작하면 박수와 환호로 강사를 

맞이하고, 신나고 즐겁게 수업에 임한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칠 즈음엔‘함께 

노래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온 힘을 다해 학교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곤 한다.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학 학생이, 본 연구자의 모습과 수업 시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 주었다.  

<그림15> 학생들이 그려준 본 연구자의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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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다 보면 각 반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반의 분위기나 특징에 따라 

적절히 곡을 선곡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전체 수업계획안은 있지만, 수업 당일 

여건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중반 이후에 

아이들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형성된 뒤에는 노래나 영상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눈다. 때로는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뒤라, 아이들은 진지하게 교사의 말을 듣는다.  

한 학기의 마지막에는 반별로 2곡 정도의 곡을 골라서 다 같이 모여 공연을 

한다. 첫해에 공연을 계획했을 때에는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담임교사들이 공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는 담임교사들에게 이러한 

음악회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음악과 공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사들에겐 실제로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초등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상상할 수 없으니’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술교사는 

그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진 설득의 작업이 필요하다. 설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아이들의 변화이다. 아이들의 즐거운 변화는 담임교사의 

‘참여(Participation)’로 이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 교사들에겐 ‘아, 음악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합창발표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발표회가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나 참석한 

부모들에게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다음 해부터는 첫해에 발표회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셨던 학년 부장선생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훨씬 수월하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은 5학년의 합창 발표회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다. 

마지막 합창 공연에는 부모들을 초청해서 함께 모인다. 먼저 그동안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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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배운 곡 중 일부를 다 같이 함께 부르고, 그 과정에 부모들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집어넣는다. 각 반별 발표 중간에 학교 합창단의 특송을 넣기도 하고, 

교사들의 특송을 넣을 수도 있다. 삼각산초등학교의 첫해 공연 때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기타를 치며 축하공연을 하고 큰 박수를 받으셨다. 공연 말미에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강의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노래로 

담아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함께 참석하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나눌 시간도 드린다. 마지막에 담임선생님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인사를 할 때면 눈물이 글썽 거리는 교사들도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학생과 교사, 부모와 교장 교감선생님까지 다 같이 함께 노래 부르며 즐기는 이 

시간은 잊지 못할 잔치가 되어 마음에 담긴다. 

 

<그림 16 >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합창발표회 연합합창 

 

지금까지 콘서트의 마지막에 나누는 주된 메시지는 ‘씨앗의 꿈’이란 

노래에 담긴 메시지다.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섬겨야 할지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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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름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진리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곳은 또 하나의 

성육신적 교회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다가서는 수업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일반 수업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어려움과 학교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가진 한계는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창조적 상상력과 섬김의 마음을 

표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서울삼각산초등학교의 연구 주임으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했고, 

후에 본 연구자에게 교사 연수의 길도 열어 주었던 담당교사의 글을 소개한다. 

 

<‘함께 노래 부르기’가 학생들의 인격성 회복과 학교에 미친 영향> 

-삼각산초등학교 교사 신효선- 

처음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 저희는 그저 ‘구청에서 뽑은 

강사님이 오셔서 악기 조금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 학기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 곳곳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흥겨운 기타소리에 맞춰 아이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주 신이 났는데?”, “합창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해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신 

거지?”  

그렇게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민경찬 선생님의 ‘합창 

수업’은 전 학교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합창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학기 말에 

열린 ‘합창제’였습니다. 5학년 각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데, 선생님께서는 선곡부터 무대 운영까지 각 

반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습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정말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실력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존재감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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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대 중간에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반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만들어갈 때,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뭔가 

해냈다는 자신감 어린 당당한 어깨에서 감동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찐하게 

전해져왔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5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 합창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등등 합창 수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민경찬 선생님의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아닌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가 있었고, 

‘혼자’가 아닌 ‘함께’가 있었으며,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존중받고, 위로받고, 공감 받았었던 

것입니다. 노래는 다만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그 속엔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경찬 선생님과의 만남은 저희 학교와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 좋은 

인연이 계속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의 정신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삼각산초등학교와 함께 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림17> 서울삼각산초등학교 합창발표회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평가자는 함께 수업을 한 학생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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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어서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 본 연구자에게 보내 준 많은 편지들 중 몇 개를 소개한다. 아무런 제약이나 

요청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써서 보내 준 편지들이다.  

민경찬 선생님께! 존경하는 합창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OO 에요. 어느덧 합창시간이 끝나가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저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올라가지 않던 

고음도 쭉쭉 올라가고 목소리도 커졌어요. 4학년 땐 음악시간이 싫고 일어나서 

부르게 할까봐 겁났었는데 이제는 음악시간, 특히 합창신간이 가장 좋고 

재밌어요. 처음 뵈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슬퍼요. 예전에 우리 반이 예의없게 굴었을 

때도 있었죠? 그 때 너그럽게 인정해 주시고 웃어 넘겨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은 음악을 싫어하는 저에게 음악과 친해지게 만들어 준 천사같아요. 노래 

부르실 때 목소리도 너무 좋고 감동받아서 눈물 날 뻔 했어요. 정말 너무 멋있고 

잘생기셨고 진짜 성악가 같고 가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 가수셨다면 

저는 매일 그 노래 들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한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랑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선생님이 한명 한명 눈 마주치면서 노래 

가르쳐 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 선생님 덕분에 음악을 사랑하고 재미있어하는, 또 선생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학생 OO드림 

 

합창선생님(민경찬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5-1 선OO이예요. 일단 선생님이 수업할 때가 가장 좋고, 

재미있어요..(중략).. 선생님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흥미진진해서 좋고,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집중 안하면 화도 

안내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주목시키시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또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 지루하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으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1분하고 가는 것 같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6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5학년 교과 시간 중에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본래 직업이 목사이신데 본래 직업도 잘하시면서 

합창 선생님까지 잘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싸인해 주시는 것을 보면 

작은 것 하나 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저희들의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장 감동받은 

것! 싸인 할 때 다 다 다르게 쓰셔서 감동했어요!)  - OO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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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선생님 민경찬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알토를 맡았던 ‘황OO’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선 

저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신 분이예요!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HB이와 같이 다닌 

8년지기 친구예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한빈이의 노래 실력은 뛰어나요. 유치원 

때 예선대회에서 한빈이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해서 저는 대회에 못 나갔고 

한빈이는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탔어요. 저는 유치원때 부터 항상 한빈이 한테 

밀려서 노래 부르기가 지겨워졌고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4학년까지 음악시간에도 

거의 아주 조그맣게 불렀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께선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노래를 알려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불렀고 음악시간이 매우 재미있고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합창발표회를 할 때도 아주 자신있고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전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합창발표회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지내면서 재미있는 일도 아주 많았어요. HB와 제가 쉬는 시간에 리코더를 불고 

있을 대 선생님도 오셔서 리코더를 부셨을 대 뭔가 화음이 맞으니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아이엠그라운드로 이름 말하기 할 때도 매우 매우 

신이 나서 즐기면서 음악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선생님이 가시다니 너무 

속상해요. ㅜㅜ 제 전화 번호를 알려드릴테니 메시지로 ‘함께 노래해요’라고 

저에게 보내 주세요. 이쁜 OO이의 전번: - 

 

<그림18> 삼각산초 학생들이 보내 준 편지들 

 

이런 수업은 서울 삼각산초등학교 뿐 아니라, 도봉구의 도봉초등학교, 

노원구의 중현초등학교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마지막에 공연을 했고, 



292 
학부모와 함께 잔치 같은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다 마친 뒤에는 아이들에게 사인을 

하느라 자리에서 오랫동안 못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들 중 몇몇은 따로 

학교장을 찾아가 고마움을 표현했고, 담당한 담임교사들과 연구주임을 또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학교에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교의 경험 많은 교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 때부터 인격성을 상실해가는 이 어려운 

환경은 생명을 지닌 교회에게는 생명을 흘러가게 하며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학교 안에는 이러한 마음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돕는 교사들이 종종 

있다. 이들은 이 사역의 보이지 않는 협력자가 되어, 학교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중의 한 사람이었던 

중현초등학교 연구 주임 교사가 본 연구자의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을 보고 그 

느낌을 편지형식으로 보내 준 글이다. 이전엔 일면식도 없던 교사가 한 학기를 함께 

한 뒤에 보내 준 글이기에 본 연구자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던 글이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방향> 

-서울중현초등학교 정문화- 

민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참관 당시를 떠올리며 편하게 씁니다. 

학급의 담임을 맡아 1년을 가르치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를 얼만큼이나 기억해줄까?’, ‘나쁘게 기억하지만 않으면 좋겠어.’ 

‘아니, 헤어지는 순간 싹 잊어주면 좋겠네.’ 2월이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년 맞이 준비를 하고 이 학생들을 잘 키워보리라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평생토록 보이지 않는 교육의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선생님의 합창 수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신 17차시 수업의 마지막 차시인 합창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이라면 대부분 싫어하는 공개수업에 학부모와 교사들, 

특히 교장, 교감선생님까지 참관을 하셨고, 학생들은 두 개 학년을 합쳐서 

다섯 반이 함께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공개수업이라면 대한민국에 

하겠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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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민선생님의 얼굴에는 긴장이나 동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PPT준비, 컴퓨터 연결이나 공연 리허설 등 모든 준비도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공개수업 합창 발표회의 초청장도 

직접 써주시고, 배부용 소책자도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디자인 감각과 글 

솜씨에 놀랐었지요. 모든 것을 직접 하시는 모습은 다른 강사들과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 수업을 지켜보던 교사들의 입에서 정말 좋다, 애들이 참 

좋아한다, 재미있다는 말이 솔솔 들려 나오는 이유는 수업이 시작되면서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시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얼마나 심오한 내용인지 전율이 일었습니다. 얕게 

보면 ‘진로교육도 함께 하는군.’ 하며 지나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진리의 문장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없이 외치는 only one 교육이니 인성교육, 성장과 발달 등의 

구호들이 필요 없는 심오한 교육철학을 사과 씨앗 한 개에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우렁찬 선창에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진 것인지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의 귀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음악교육을 하시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TV에서 나오는 반주로 

따라 부르게 하는 것과는 너무도 많이 달랐습니다. 아, 음악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안 돼. 저 기술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바꿔야겠구나.’ ‘이래서 예술교육이 

필요해.’ ‘이분 진짜 교육자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접 연주하시는 엄청난 반주와 선창, 추임새(?) 등으로 평소 입을 떼지 

않던 학생들도 입을 열고 눈을 맞추며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이면 

몸을 비틀고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행가를 좋아하고 음악 교과서를 

멀리하던 학생들이 들려주는 순수한 노랫소리가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세탁을 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보던 나쁜 학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따스하게 눈을 맞추시고, 조금 틀리거나 조금 

흐트러져도 품어주시며, 커다란 화음으로 끌어 당겨주고 계셨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해주시는 기본적 마음가짐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러하시니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선생님께 인사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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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합창 수업에서는 머리 나빠 부진한 학생도, 가정환경이 어려워 

힘든 학생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곱게 내며 

화음을 이루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신없이 듣다가 수업 한 시간을 놓치고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강 

시간 잡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합창 수업에서 학생들이 부른 노래의 

노랫말을 살펴보니 모두가 세상을 향한 따듯한 마음과 희망, 의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합창곡들은 장르가 다양하여 치우침이 없었고, 아리랑 등의 우리 

노래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것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곡에는 철학적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17차시의 수업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 인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콜라보레이션 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을 통해, 또, 수업을 지켜본 학부모들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설문조사에는 합창 수업에 대한 많은 칭찬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내년도의 교육과정에 합창을 꼭 넣기로 하였고 교육청 공모에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별도의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에만 하기에는 넘 아쉬운 

수업이니 예산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일 년 내내 학생을 교육하며 보람도 종종 있지만 

뭘 했는지 알 수 없고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단 

17차시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존재의 수준의 끌어 올려준 합창 

수업,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여 황무지를 가꾸며 

튼실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림19> 중현초등학교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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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로 찾아간 교회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중학교는 매 연말에 교내 합창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격성장을 돕고 감추어진 끼를 발산하도록 돕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그 중학교에 연

결이 되어 합창강사로 함께 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 썰렁한 음악실에서 홀로 한국의 

중학생들 30여명을 만나는 경험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지나치게 경

쟁적이고 파편화되고 비인격적인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중학교에서 3년간 중학생들과 함께 ‘함께 노래 부

르기’ 수업을 진행해온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강북중학교로 찾아갔다. 예상대

로 처음 만남은 거칠었다. 학생들 중에는 강사인 본 연구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

는 학생도 있었고, 고개를 푹숙이고 자는 학생도 있었고, 아무런 반응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거칠게 대드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여학생들

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와서는 거울을 들고 화장을 하기도 했었다. 담임교사나 보

조교사가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도움이 필요했고, 합창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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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것이다.  

합창강사로서 본 연구자의 역할은 각 반의 학생들이 연말에 있을 합창제 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먼저는 학생들이 즐겁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학생 중에 세워진 지휘자와 반주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합창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본 연구자는 학교의 음악교사가 부탁한 곡 이외에 함께 

부르기 좋은 노래 몇 곡을 함께 부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고, 아이들을 인

격적으로 대하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감사하게도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기에 아이들과 연결이 더 수월했다. 노래로 시작

한 강의는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 인격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몇 

주 동안의 수업을 마치고, 전체 합창제를 하는 날, 전교생과 함께 ‘씨앗의 꿈’을 

불렀다. 학생들은 온 힘을 다해서 강당이 떠나가도록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 자리

에 함께 한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며 행복해 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한학기 동안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그 기간에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합창, 연국, 뮤지컬 

등은 여러 예술 분야의 예술강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힘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번역된 복음으로 섬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한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래서 늘 교회에겐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교회는 그들에게로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상의 위기는 교회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진실을 나타낼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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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찾아간 교회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관장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합창수업 

요청이 왔다. 장애인들을 가르친 경험은 없기에 망설여졌지만, 우리를 위해 섬기러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갔다. 본 연구자의 걱정은 기우였다. 함께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더니, 참여한 사람들 모두 너무나 행복해 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합창 수업은 약 두 달 

동안 계속 되었다. 

<그림20>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로 모두가 같이 합창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시간을 정해서 두 곡의 노래를 준비해서 함께 불렀다. 장애인, 장애인을 

돌보는 비장애인 짝꿍,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직원들도 함께 한 합창이었다. 

함께 노래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웃고 즐겼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노래 

부르며 보낸 그 시간들에 대해 그 시설의 관장 이상록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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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넘어서 하나 되는 함께 노래 부르기 >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상록 -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은 아직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가운데 하나이다. 우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을 위한 돌봄과 

지원이 우선시 되다 보니 문화나 예술은 심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장벽 없는, Barrier Free) 문화 공간 등의 

부족은 물리적 장벽이 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의 부재는 

참여의 기회와 동기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문화적•물리적 

장벽 때문에 장애인의 삶에서 문화와 예술은 하고는 싶으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기 어려운 영역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에 

찾아와 노래와 함께함의 문화를 삶으로 경험하게 해준 것이 바로 “찾아오는 

음악수업”이었고, 또 “함께 만드는 공연”이었다. 

 

1. 만남의 장(場, 마당) 

우선 이 수업과 프로젝트는 많은 물리적 장벽들(barrier)과 접근성의 제한, 

그리고 경험의 부재 등으로 문화와 예술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만나는 장(場, 마당)이 되었으며, 능력과 수준이 

다른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함께 만드는 공연”은 

장애주민•비장애주민이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만남의 장(場, 마당)이 열린 것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 가운데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속에서, 장애인 각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열린 

공간이었기에 다양한 능력과 수준을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모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노래로 하나 되는 경험 

노래는 장애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언어가 되었다. 노래라는 언어, 

리듬이라는 언어, 모임이라는 언어는 장애로 인해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우리의 

언어 장벽을 넘어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특별히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으로 각인되었다.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이 노래를 아느냐고 물어보고, 발음을 제대로 못해도 노래가 나올 때 몸을 

흔들며 반응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하나 되는 힘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언어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합창 공연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의 마지막 소절들을 아직도 외우고 

흥얼거리며 부르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하나됨의 감동이 아직도 전해져 

온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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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 인문학 

초등학교에서의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은 담임교사들 뿐 아니라, 교장

과 교감, 그리고 학교 전체의 수업을 기획하는 연구주임교사나 행정을 주관하는 교

무주임교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자리로 연결되었다. 현직교사들과의 깊이 있는 

나눔과 ‘교사동아리’와 ‘어머니합창단’의 경험을 통해 교사들과 부모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품고 서로 보완하며 풀

어갈 방법들을 학교의 리더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

는 자연스럽게 교사들을 위한 연수나, 부모교육특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자체가 근대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현대

인들은 에픽(EPIC)문화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본 

연구인은 유치원교사나 부모를 위한 특강도 연결하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

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연구자가 활용한 방식이 바로 ‘함께 노래 부르

기’였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의 내용을 이 시대

에 맞게 강의를 했고, 강의하는 중간 중간에 그 복음 담은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

러면 그들은 함께 노래하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에 응어리 진 것을 풀고, 회복된 마

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육아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교사동아리 모임 등에 ‘찾아가서’ 함께 노래하며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원장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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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인 동아리의 경우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합창수업’을 하면서 함께 노래하

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고, 교사들은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산은행초등학교의 어머니 합창단 역시 장기적으로 모

여 함께 노래하며 세상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다시 노래에 담

아 부르며 함께 울고 웃으며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일산은행초어머니 

합창단의 경우는 단원들이 학교 전체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

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전체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아이들의 정기 공연 때에는 자녀들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하며 어린 시

절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하였다.  

본 연구인은 그동안 해왔던 부모교육, 교사연수, 합창동아리, 그리고 일산

은행초 어머니합창단과 함께 보낸 예술교육의 경험을 정리하여 ‘음악이 있는 힐링 

인문학’이라는 ‘성인들을 위한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은 후에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는

데, 그 두 프로그램이 문화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도봉시스터즈’와 중년남성들

을 위한 합창프로젝트‘브라보 마이 라이프’이다. 지면 관계상 그 교육내용을 다 

소개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는 그 진행 과정과 결과등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도봉시스터즈 

도봉시스터즈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서울시의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께 노래 부르기’와 ‘인문학’을 엮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본 연구

자는 문화재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뿐 아니라, 직접 강의하고 진행하는 기

회를 얻었다. 프로그램의 모티브와 내용은 일산은행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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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문화 소외계층으로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이 프로그램은 국내 

뿐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여성 그룹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프로그

램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인문학강의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접

목시킨 형태로 진행했다. 영상과 노래, 노래와 춤, 그리고 수화 등을 배우면서 자신

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매 모임 시간은 

뭉클한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문학작품, 영화, 

시, 그림, 춤, 동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화 예술의 요소를 다 사용했고, 마지

막에는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와 같은 지역의 큰 무대에 함께 참여하며, 

다른 세대와도 함께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무교를 비롯하여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섞여 있었

는데, ‘함께 노래 부르기’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들은 매주 교회에 오듯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물론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

었지만, 복음에 담긴 은혜이 이야기들을 강의와 노래 곳곳에 담아서 전할 수 있었

고, 많은 참여자들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뒤에는 본 연구가자 목회자임을 알릴 기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모든 걸음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걸음임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도봉시스터즈는 자체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구청에서 진행한 ‘구민청

개관식’에 초대되어 축하공연을 하기도 하고, ‘푸르게 더 푸르게’라는 큰 공연과 

공연자로 함께 참여해서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댄스팀, 청년콰이어, 목사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여한 또 다른 회중들에게 그동안의 행복했던 

시간을 나누는 경험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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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도봉시스터즈 모임 및 공연 

  

 

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근 서울시에서는 구마다 문화재단들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에 

도봉문화재단과 비슷한 시기에 ‘강북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이러한 신생 문화재단

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협업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을 계발하여 진행하곤 한다. 그동안의 예술 활동은 전문가들의 활동 중심이었

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

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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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19년에는 ‘도봉시스터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강북문화재단’에서 주

관하는 50플러스 남성 합창 프로젝트 <브라보 마이라이프>가 있었다. 한국에서 문화

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은 다름 아닌 5-60대 남성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단에서 

본 연구인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을 때, 가장 모이기 어렵다고 하

는 5-6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합창단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재단에서 그 제안을 

받아 들여 실행했다. 

처음에는 사람을 모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5명으로 그냥 

시작했는데, 그 다섯 명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곧 10명이 되고, 12명이 되었

다. 그 12명의 5-60대 남성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시간

을 가졌다. 도봉시스터즈 때처럼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인문학강의를 듣고, 영

상도 보고, 시를 낭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악기 연주를 하며 본인의 장기를 뽐내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북문화재단의 직원

들이 계속 참여하였고, 지역의 성악가와 작곡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반주를 

맡았던 연주자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아버지뻘 되는 어르신들을 피아노 반주와 

적극적인 참여로 섬겨주었다. 최근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데, 이런 식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노래하는 자리에 참여 함께 하는 자리도 계

속 만들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도봉시스터즈’때 처럼, 노래 모임으로만 마치지 

않고, 강북문화제라는 지역 문화제 공연의 한 팀으로 참여하여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공연 이후, 프로그램이 다 마친 뒤에도 여전히 매달 한 번씩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중년 남성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다시 모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특별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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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그 노래하는 사람의 진실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불과

하다. 그 단원들 중에는 본 연구인 외에도 목사가 두 명이 더 있었고, 두 분의 목사

와 함께 지역의 남성들을 섬기면서 천천히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  

 

<그림22> 브라보 마이 라이프모임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 끝난 후에 재단의 요청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 후기를 

남겼는데, 본 연구자가 후기로 남긴 글을 첨부한다. 이 글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마음을 담았다. 참가자들이 남긴 후기는 <부록>에 첨부한

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후기; 지휘자 민경찬>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처음부터 모험이었다. 그 모험은 참가 대상자를 우리나

라에서 가장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5-60대 남성으로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대상자를 중년 여성이나 실버세대로 잡으면 일단 사람을 모으는데 훨씬 수월했

다. 하지만 이번엔 이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전쟁이후 정치적 혼란기와 경제적 

어려움, 게다가 IMF까지 고스란히 지내며 한국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적의 세대이

지만, 지금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그 수고한 인생에 대한 예우를 받

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꼰대 취급을 받으며 외면 받는 상황에 있다.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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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생활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세대다. 온 삶을 일만하고, 

자식 교육 시키는데 다 쏟아 붓느라 무엇을 어떻게 즐겨야 할 줄도 모르고, 인터

넷도 익숙하지 않아 좋은 정보를 얻는데도 느리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더 적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100세 시대

를 살아가는 지금 그 중간에 해당하는 5-60세 때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얻지 못하면, 그 폐해는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 전체가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다. 좌와 

우, 동과 서, 진보와 보수, 더 나아가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까지, 갈등의 양상

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5-60대 남성이 있다. 이분들이 자신

의 삶에 대해 인정받고, 그 세월의 깊이를 녹여내어 함께 노래하며 하모니를 이

루고, 그로 인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사회는 한층 부드러워 질 것이

며, 그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관건이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알렸지만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다 되었어도 참

가자가 5명에 불과했다.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5명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상 진행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미 예상한 상황이기에 작게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모여서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

학적 시도를 함께 했다. 학벌이나 나이, 직업 같은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앞으

로 새롭게 열어갈 인생에 집중하기 위해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불리고 싶은 별명

을 지어 나누고 그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 주었다. 또한 간단한 게임을 하며 격 

없이 웃어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낭송하며 자신의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영상도 함께 보며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노래에 담아 부르며 노래에 깊이를 더하고자 했다. 함께 화음으로 노래하는 묘미

를 느끼도록 돕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좋은 발성 강사 선생님을 따로 모셔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

도 했다.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그 시간에 임하며 그 배움을 정말 즐거워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분들에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얼마든지 술 

없이도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행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도 나누어 주시고, 유치한 게임도 즐겁게 

참여해 주셨다. 서로의 마음과 꿈을 나눌 때는 사뭇 진지해 지기도 하셨고, 그 

삶의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웃음과 넉넉함으로 풀어낼 여유도 가지고 계셨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과도 따뜻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한 참가자는 시낭송을 마친 

뒤에, 이 시대의 청년들을 걱정하시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좋은 길을 내 주

어야겠다는 취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는데, 그 때 마음의 뿌듯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참가자들이 지인들을 초대했고, 5명의 중창으로 시작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명의 힘찬 합창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빼놓

을 수 없는 것이 함께 한 스탭들의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진행자가 온전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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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참여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따뜻함과 진심은 고스란히 참가자들에게 전해졌다. 참여자들은 존중 받는 느낌 

안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

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나는 이 시대

의 아버지들을 안에 이미 있는 ‘희망’을 보았다. 함께 꿈꿀 수 있어 행복했고, 

그 행복했던 시간을 공연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다음 세대와도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하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 마다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를 위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을 하고, 지속적으

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림23> 강북문화제에서 공연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섬마을 인생학교로 찾아간 교회 

<섬마을 인생학교>는 인터넷 신문사 ‘오마이뉴스’와 ‘사단법인 꿈틀리’

가 신안군의 지원으로 신안군의 한 섬에서 2박3일에서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성인용 

인생학교이다. ‘인생학교’는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인 덴마크에서 운영하는 인

생학교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곳에 교사, 

단체, 청년들, 공무원, 가족단위...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

경인 섬마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2박3일 동안 머물며 쉬었다 가는 프로그램인

데, 본 연구인은 이 학교의 기수별 교장 중 한명으로 함께 섬기고 있다. 보통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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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번 정도 학교에 합류했는데, 합류할 때마다 그 기수의 교장으로서 전체 프로

그램 진행과 강의, 함께 노래 부르기 등을 맡고 있다. 이 인생학교에도 ‘함께 노래 

부르기’는 학교의 전체 진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들

었던 덴마크의 자유학교와 인생학교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인터넷신문사의 새 지평을 열었던 오마이뉴스의 오연호는 행복사회라 불리

는 덴마크를 찾아가서 덴마크가 행복사회가 된 이유를 추적하며 취재했다. 그 취재

기를 다룬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서 그는 ‘덴마크가 왜 행복지수 세계 1

위의 나라가 되었는지 알려면 자유학교를 이해해야 한다’357 고 말했다. 자유학교는 

덴마크의 목사이자 사상가, 시인이자 음악가요 교육가였던 니콜라스 그룬트비의 철

학을 크리스텐 미켈센 콜이 현실에서 구현해 낸 학교이다. 이들이 세운 자유학교는 

‘1894년 독일에 패해 국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2를 잃었던 나라 덴마크’ 358 

를 다시 일으켜, 나라 전체를 행복사회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덴

마크는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 시대가 돌입하면서 의무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

하던 시기였는데, 이들의 교육은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교육’이었다. 

오연호는 ‘그룬트비는 이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교육을 주창했다’ 359고 기

록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그 중심에 ‘함께 

노래 부르기’가 있다. 그가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삶과 어울리는 

‘노래’와 ‘살아 있는 이야기’를 통한 ‘함께 나누기’를 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는데, 특히 ‘함께 노래 부르기’에는 그룬트비의 기독교적 사상

 
357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2014), 180. 

358 Ibid., 182. 

3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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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룬트비는 많은 회중찬송을 작곡한 작곡가이기

도 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학교 안에 적용시킨 것이다. 오연호가 취재했던 한 자

유학교의 교장은 함께 노래 부르기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수업을 이렇게 ‘다 함께 노래 부르기’로 시작합니

다. 덴마크의 모든 자유학교에서 행하는 오랜 전통이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

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잘 어울려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교장은 자신

들이 직접 만든 노래책을 보여주며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편

집해 만든 노래책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찬송가는 아닙

니다. 옛 덴마크 민요부터 최신 노래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360 

 

그룬트비가 교회 안에서 시작했던 회중찬송은 그의 기독교적 사상을 담아 

자유학교의 ‘함께 노래 부르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함께 노래 부르기’

의 전통은 ‘자유학교’를 넘어 덴마크의 ‘공립학교’로까지 이어졌고, 더 나아가 

나라 전체로 이어졌다. 온 나라의 구성원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노래하며 자신이 그 

사회에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확인했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절묘한 조화를 이

룬 행복 사회를 만들어 갔다. 

오연호는 이러한 그룬트비의 철학이 담겨 있는 덴마크의 인생학교 프로그램

을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시작하였고, 매년 중학교를 졸업한 학

생들 30여명이 1년씩 강화도의 꿈틀리 인생학교 모여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학교의 노래만들기 수업에 교사로 참가하여 1회 졸업생들과 함께 그 

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꿈틀리 인생학교 교가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1년간 지내

면서 느낀 점과 배운점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곡을 붙였다. 그렇게 ‘옆을 볼 자유’라는 노래가 탄생되었다. 앞만 보고 달려갈 

 
360 Ibid.,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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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옆을 볼 자유’를 노래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옆을 볼 자유> - 꿈틀리인생학교1기 졸업생 & 민경찬 

- 꿈틀리인생학교 교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어제의 나를 떠나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가네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있는지 

질문하며 함께 걸어가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눈을 팔아도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 

  

옆을 볼 자유를 함께 누리며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함께 걸어가네 

꿈틀 대는 우리의 꿈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배우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 말해 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 주며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으라고 말해 주는 꿈틀리 인생학교의 가치는 <섬마을 인생학교>에도 그대로 이어

진다. <섬마을 인생학교>는 ‘꿈틀리 인생학교’의 성인버전이다. 당연히 역사적으

로 사회적으로 이미 검증을 통과한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학교 안에 그대로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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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래서 매일 아침 노래로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시작한다. 서

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같이 생활하는데, 그 생경하고 어색한 분위기

를 노래하며 깨트린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열고 점차 식구가 되어간다. 

처음 모여 소개하는 시간부터 함께 노래 부르며 시작하는 이 인생학교는 모일 때마

다, 또 강의 중간에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노래에 담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한

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노래하며 그 이야기를 마음과 몸에 새긴다. 익숙해

진 뒤에는 함께 화음으로 노래하며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할 수 있

음에 놀라기도 한다. 

 

<그림24> 섬마을 인생학교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이 함께 부르기의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섬마을 인

생학교> 학교가 있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시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만나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때도 ‘함께 노래 부르기’는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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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프로그램이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루러지고, 오직 ‘사람’만이 누리를 

수 있는 ‘함께 노래함’의 특별한 즐거움을 만끽한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경험

(Experience)’을 통해 더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Participation)’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Image)’를 그리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의 깊어진 ‘관계(Connection)’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고, 새로

운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곤 한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 있는 말’ 

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종교와 관련된 진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교장

인 본 연구자가 목사인 줄 알게 된 학생들은 더 깊은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본 연구자는 비그리스도인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

내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노래’와 ‘이야기’로 마음이 연결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 깊은 질문들을 꺼내 놓기 시작하고, 이때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은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새 힘

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 끝난 뒤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 인생 이야기

를 나누고,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곳

에서 만난 청년 중의 한 명은 교회에 출석하기 원해서 청년 중심의 목회를 하는 한 

지역교회와 연결을 시켜 주기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 전도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는데, 찾아와 교회로 연결된 그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의 열심을 넘어 실

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구체적인 예이기도 하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문화예술교육의 여러 지경에서 ‘에픽적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선교적 접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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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고, 그 안에 담아 주신 창조적 상상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한국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공공의 영역은 사실상 교회가 포기한 

영역이다. 재원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교회는 그 자원들을 모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데 적지 않은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한다. 하지만 교회 밖 문화예술영역의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작은 교회는 인적자원과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회 안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고자 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이미 

문화예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사람들인데,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문화예술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충분히 부어주셨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실행하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지역 

문화재단이나 구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은혜와 사랑’이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은혜의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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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섬길 곳이 보인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이다. 

사랑하면 창조적이 되고, 사랑하면 더 치밀하고 풍성하게 준비하며, 받는 사람이 

받음직 하게 섬기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라는 놀라운 섬김의 

도구를 찾아낸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함께 노래 부르기’는 ‘회중찬송’이라는 

교회의 전통에서 가져온 교회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신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는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존재 목적에는 ‘전도’만 있지 않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대위임장’만 있지 않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문화 명령’도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사역자들이다.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문화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악한 문화가 다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형성해 갈 

것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이 

나쁜 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쥐고 흔들게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처음은 있다. 

처음부터 걷지 못하더라도 걷기 시작해야 걸을 수 있듯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예술로 능숙하게 섬기지 못하더라도 그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이를 위한 아주 좋은 도구이다.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족해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시작하면 된다. 

지금부터는 본 연구인이 서툴고 거칠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노래하며 만난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공간이 



314 
아니기에, 간략히 중요 내용만 소개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장에서 주로 다룰 영역은 ‘문화예술콘서트’이다. 본 연구자는 지역의 

규모 있는 콘서트에서 총감독으로서 연출을 맡고, 그곳에서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공공영역에서 복음의 내용을 담아낸 콘서트를 진행해왔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은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본 연구자도 미처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실제로 

경험하였다. 그 경험들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콘서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먼저 소개할 공연은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다. 이 콘서트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문화호우주간’의 메인 콘서트로서 본 연구자가 

총감독으로 함께 했던 종합문화예술공연이다. 공연의 내용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동시기를 거처 올림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노래와 춤, 드라마와 뮤지컬, 영상과 미디어로 엮어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댄스, 청년보컬, 목사로 구성된 남성합창단, 어린이중창, 

국악과 성악의 보컬리스트,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도봉시스터즈까지 함께 했던 

대규모 문화예술콘서트였다. 본 연구자가 대본과 편곡, 지휘와 연출까지 맡아서 

진행했다. 

이 콘서트를 통해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픔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근대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큰 

슬픔과 아픔이라도 그것이 해석될 때 우리는 새로운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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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담아내고자 했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표현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목회자’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을 참여시켜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아버지 세대의 마음을 노래하게 

했고, 실력 있는 찬양사역자이자 CCM 가수인 남궁송옥을 초청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연주자들과 스탭들이 구석 

구석에 배치되어 공연 전체를 위해 중보하면서 함께 했다. 특히 지역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목사중창단의 경우는 공연에 담긴 의미를 깊게 나누고 모일 때마다 콘서트와 

지역 사회를 위해 중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전혀 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진행했다.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잡음 없이 공연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중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세상의 다리의 역할을 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겉으로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역사문화콘서트였지만, 공연의 

스토리 속에 우리 민족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아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며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다. 내용 뿐 아니라, 운영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참여자들의 이름을 당일 전시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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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에 기록하기도 했다. 

 

<그림25>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 소개 

 

 

참여 인원이 너무 많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며,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본 연구자가 모든 팀을 일일이 방문해서 공연의 

취지를 나누고, 팀별로 따로 합창연습을 하고, 마지막 리허설 때 다 같이 모여서 

맞추어 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밀도 있게 만나 이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런 시간을 보낸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노래할 때,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과정을 통해 파편화되고 편리에 익숙해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원하고 있으며, 기꺼이 수고하여 참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 다만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사회 구석 구석에 있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땀흘리며 함께 만든 이 공연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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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객은 “한 마을이 함께 꿈꾸고 만들 수 있는 지상 최고치의 무대”였다고 

SNS에 공연 평을 올렸는데, 그의 말대로 ‘한 마을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무언가를 교회가 계속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세한 

‘연출노트’는 <부록>에 남겨 두었고, 여기에는 이 공연의 의미를 담아서 쓴 

총감독 인사말만 남긴다. 

 

<총감독 인사말> 
 

여름 숲이 푸르른 것은 숲의 나무들이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겨울 숲 같이 힘겨운 시기를 

견뎌낸 우리 선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서구 열강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서로 싸우며 달려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를 일본에 빼앗기고 황량한 겨울들판 같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기를 지내면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다시 일어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은 동요를 지어 부르며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 우리는 한국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은 길고도 깊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의 절규는 온 세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아픔을 뒤로한 채,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 삶을 걸고 싸우며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선조들이 

뿌린 이 평화의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근현대사의 아프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이 온 몸과 맘에 아직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어르신들로부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같이 귀 기울여 우리 겨레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평화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봉구를 중심으로 동북4구의 주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함께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풍성한 잔치 식탁을 함께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 담겨 

있던 깊은 의미도 함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추위를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푸르고 푸르른 여름 숲을 이룬 것처럼, 큰 아픔 이겨낸 우리 겨레의 씨앗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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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뿌리내려 깊고 부른 평화의 숲을 이루어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26>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 모음 

 

 

세월호 5주년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세월호 사건의 아픔과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며 ‘세월호 5주년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기획한 공연이었다. 

공연을 위하여 민간의 후원금을 받아서 공연한 이 지역 최초의 대형 공연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 공연의 예술총감독으로 함께 하며 공연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주와 편곡, 지휘를 함께 하기도 했다. 한국 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세월호라는 사안을 다루었기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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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은혜도 컸고 의미도 깊었다. 이번에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여러 가지 예술 형태로 함께 했고, 마지막엔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며 공연을 마쳤다. 이 공연에도 약 200여 명의 스탭과 

출연진이 함께 했다. 특별한 재정 없이 연주자들과 스탭들이 자원하여 모인 

공연이었고, 실내 공연으로 예정했다가, 일정이 꼬여 공연장소를 급하게 야외로 

옮겨서 진행했던 기적 같은 공연이었다. 

이 공연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것은 프로젝트 합창단이었다. 지역에 있는 

여러 합창단을 직접 찾아가 공연의 의미와 내용을 전하며 참석을 요청했고, 

준비하는 스탭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합창단원을 모집했다. 그렇게 모인 

120명가량의 합창단이 이곳저곳에서 따로 모여 연습하다가,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 

연합 합창으로 함께 노래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함께 노래하고자 하는 의미에 동의가 되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일단 

모이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회에서의 오랜 성가대 

지휘의 경험이 매우 유익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프로젝트 합창단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의 참여 후기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한 사회적 치유> 

- 이화숙 - 

416 프로젝트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① 직장 

출퇴근과 육아 등으로 고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에 다회 정기 

출석의 부담으로 선뜻 기존 구립합창단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으며, ② 긴 

호흡의 모임들은 굳은 결심으로 시작했다가도 중도에 빠지게 되면 

모임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시도하기 두려웠으며, ③ 시작하기 전에 

중도에 그만둘 것이 무섭고 그로 인해 느껴야 되는 무기력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합창, 합주 등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소리를 모아야 완성되는 음악장르로, 

어렸을 때 경험한 합창단은 제 인생에 굉장히 즐거운 추억입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소리를 모은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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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야’라는 말씀은 여전히 제게 남은 큰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발성과 

기교가 없어도 서로의 목소리가 어울려 큰 울림을 전달할 수 있는 합창은 

연습하는 내내 제 옆, 제 앞, 함께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의 해방감도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들기 직전까지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출근준비를 하면서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업무를 계획하고, 

업무, 회의, 퇴근길 아이 학원 픽업하면서 저녁식사 고민, 숙제 챙기고 씻기고 

재우면서 다음날 아침과 할 일들을 계산하는 삶을 반복하는데, 물론 그 일상 

하나하나에도 애정과 감사가 있지만, 혼자 감당해야하는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일탈같이 다른 사람과 덜어서하는 무언가는 제게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새로운 활력이었습니다. 업체 미팅, 업무 

연관성 등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교류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사회적인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에의 존엄성, 

내가 가슴 아파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가슴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임을 느꼈으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 더 넓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소박한 인류애도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합창단이 끝나고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부분의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함께 완성했음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했구나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과정 중 느꼈던 소중함, 감사함, 

나눔, 배려 등은 큰 마음속 자산으로 남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림27>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프로젝트합창단 연습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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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연을 위한 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함께 아파했던 세월호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연이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관내에 

있는 단체장들에게 연락했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연락했다. 그리고 후원의 밤을 따로 마련해서 공연의 의미와 내용을 나누고, 이어서 

합창연습까지 계속했다. 이때 도봉구청장이 후원의 밤뿐 아니라 합창 연습에도 

참여를 함께 했다. 공연 당일에 합창에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실내행사로 준비했으나 공연 두 주 전에 

공연장이 허락이 안 돼서 야외로 옮겨진 것이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함께 했던 자원봉사 스탭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어서 관내에 있는 ‘평화문화진지’라는 의미 깊은 공간에서 

공연했다. 부족한 재정은 도봉문화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채워 주었다. 함께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실제로 경험한 공연이었다. 이때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 본 연구자가 SNS에 올렸던 글을 소개한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 민경찬 - 

이번 기억문화제를 준비하며 평화문화진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담장에 걸려 있는 이 꽃들을 보며 한 시인의 싯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함민복 [꽃] 중에서 

경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어쩌면 나와 다른 누군가와 만나 

전쟁을 치러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모든 경계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이 있어왔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어느 한 편에 속해서 그 중심에 거한다면 

필요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맘 편히 지내면서 

다른 편 사람들을 맘 편히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세계를 넓일 수 없고, 더 큰 세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나 자신 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너'를 만날 때 비로소 '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경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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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편에서는 경계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경계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서로 다른 그들이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자신이 키워왔던 자신의 꽃을 서로 나누며 더욱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이 평화의 꽃, 문화의 꽃이 우리가 피우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꽃이라 믿습니다. 

4월 21일 평화문화진지에서 함께 만나 이 문화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세월호라는 아픈 역사를 두고 서로 어느 편에 속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며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만들고 이야기하며, 

오직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문화의 꽃을 함께 피우고 싶습니다. 

그가 그토록 거친 것은 어쩌면 받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어서 너무나 어렵지만, 동시에 오직 사람이기에 

가능한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4월 21일 오후 5시, 평화문화진지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기억문화제가 

열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를 

안아줍시다. 함께 울어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뿌려야 할 평화의 씨앗을 함께 뿌립시다! 함께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p.s 4월18일(목) 저녁 7시! 도봉구청 지하 1층 아뜨리움에서 마지막 

합창연습이 있습니다. 이날 오셔서 함께 노래하시면 21일 공연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에 꽃을 피우는 이 

놀라운 자리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림28>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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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 Ⅱ장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소제목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부분은 성경을 읽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썼다면, 지금 소개했던 글은 공공의 영역에서 성경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하며 찾아가야 한다. 실제로 이 공연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섰고, 단일 콘서트를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일은 도봉구내에서 전무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연주와 노래로, 춤과 합창으로, 홍보와 스탭으로,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였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던 시간이었다. 그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공연자나 관객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종교, 좌우 성향에 상관없이 

함께 노래했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람’이기게 가능한 놀라운 일을 함께 

실천했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일에 ‘참여’하며 사람의 사람됨이 

얼마나 존귀한지 실제로 ‘경험’했고, 세월호에 대한 자신만의 편향된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이 뭔가 해야 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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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갈 수 있었다. 에픽적 함께 

부르기를 통한 성육신적 교회의 한 예라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는 도봉구청과 서울시의 공동출자를 받은 

‘문화가 있는 날 도봉’에서 주관한 콘서트였고, 도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도봉산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에 피날레 공연으로 야외에서 올려졌다. 문화재단과 

구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업을 한 아주 특별한 형태의 콘서트였다. 본 연구자가 

총감독으로 함께 한 이 공연도 여러 세대가 춤, 노래, 드라마, 영상, 뮤지컬, 전시 

등 여러 가지 예술형태로 함께 한 공연이었는데, 마지막 순서에 무대에서 함께 

노래한 합창단 200여명이었던 대형공연이었다. 모두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연출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푸르게 더 푸르게’ 때처럼, 모든 참여 팀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서 

공연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먼저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미리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공유한 200여명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는 모두가 

행복한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즐거워하는 

공연자들의 행복은 무대 아래의 관객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공연자와 관객이 한 

마음으로 박수하고 춤추며 함께 노래를 불렀던 특별한 공연이 될 수 있었다. 

이 지역 출신의 사상가 함석헌 선생과 문화재수집가 전형필선생의 일대기를 

우리나라의 근대역사와 연결하여 풀어낸 이 콘서트는 군사시설을 민간시설로 바꾼 

‘평화문화진지’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올려져서 ‘평화’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 

참가팀 중에는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용천노회장로합창단’을 

초대해서 교회가 공공의 영역에 함께 어우러지기 위한 시도도 빼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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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하나됨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의 내용과 그 깊은 의미를 담은 연출 노트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그 <연출노트> 중에 연합 합창으로 함께 불렀던 ‘손에 

손잡고’라는 곡을 선택한 이유와 그 의미에 관한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소개한다. 

 

<그림29>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공연 1. 

 

 

<연출노트19.>   

‘손에 손잡고’는 88서울올림픽의 주제가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가사와 선율을 가진 곡이다. 이 상징적인 노래를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참여자뿐 아니라 관객도 함께 

‘참여’ 하여 함께 부르는 시간을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됨을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손에 손잡고’의 노래말 대로, 손에 손을 맞잡는 것은 '벽'을 넘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놓여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이다. 환경문제,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갈등, 민족과 나라,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 등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한 벽이다. 이 벽은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로 손을 맞잡는 일, 너무 쉬워 보이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너와 나 사이에도 벽이 있어, 손 한번 잡는 게 이리도 힘든 

게다. 성격 탓이든, 환경과 경험 탓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벽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노래 가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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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벽은 한 번 부르고 살짝 지나치는 벽이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벽은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벽이다.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보지 못하는 '내'가 만든 

벽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나'라는 이름의 벽이다. 혼자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면서, 어쩌면 그리 '나'만 생각하는지… 나를 보되, 우리를 함께 보지 

못하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내가 고통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매국노들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버렸던 뼈아픈 기억, 온 나라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웃과 가족의 

원수가 되었던 비극적인 아픔을 그 몸과 마음에 아직도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아니, 허물지 못해도 

상관없다.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벽은 존재할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다만 우리가 손잡고 마음을 모으면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벽을 넘을 수 있으니 

말이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 손잡고-” 

우리가 비록 어둔 밤과 같은 시절을 지내며 거대한 벽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손을 맞잡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다. 꿈은 원래 할 수 없을 때 

꾸는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고자 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18:29)"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사실은 이 은혜가 있었다. 모든 시대마다, 설사 

그것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거대한 비극 속에 있을 때에라도 은혜가 

없던 때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아픔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앞에 있는 벽과 산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노래 안에, 노래와 노래 사이에 담았고, 그 마음을 랩에 담아 새롭게 

표현하였다. 

사실 이번 공연의 컨셉 자체가 은혜이다.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함께 노래하는 이 공연 자체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공연의 총감독인 본인을 비롯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Experience)’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사건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함으로 그 감동의 경험을 

‘이미지(Image)’화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새롭게 조성된 이미지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새롭게 열린 회복된 ‘관계(Connection)’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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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30>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공연2.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 

강북구에서 주최한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는 강북지역의 예술가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만드는 예술가들의 축제였다. 이전 공연의 연합합창곡이었던 

‘손에 손잡고’를 이 문화제 전체의 주제로 잡고, 같은 맥락에서 이 축제를 

구성하였다. ‘씨앗의 소리’는 총감독이었던 본 연구자가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다 진행한 하나의 작품이었다면, 이 문화제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한 공연이었는데, 공연의 특성상 하나의 

주제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지만, 각 

팀이 자신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구조로 구성했다.  

이 연주회도 본 연구자가 예술총감독으로 함께 하면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으로 하려고 마음과 힘을 많이 쏟은 콘서트였다. 이틀에 걸쳐 4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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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공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예술가들과 

깊이 만나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응원할 수 있었다. 그 

많은 팀들을 만나, 예술가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듣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각 예술가들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형태로 무대와 

순서를 짜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또한 함께 하는 관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문화재단이 가진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조율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남성중창팀 ‘브라보 마이라이프’도 이 공연에 참가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본 연구자가 지휘하는 소나무합창단도 출연했다. 이 공연도 마지막 

피날레는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노래 부르는 것으로 했고, 이 공연에 

참가를 위해 임시로 모였던 ‘이음줄여성합창단’도 공연 이후 다시 모여서 

합창단으로 출범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그림31> 강북문화제 <손에 손잡고> 연합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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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그리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그리나 오케스트라는 한 지역교회(강북제자교회, 담임 이동성목사)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다. 구성원은 

‘씨앗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근처에 있는 도봉초, 북서울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천동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의 소개로 연결이 되었고, 

이동성목사의 부탁으로 지휘를 맡게 되어 1년간 지휘를 하며 섬길 수 있었다. 

청소년들을 매주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이다. 입시 위주의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목회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모임이 구성되었고, 지역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진행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부모의 동의와 지지가 없이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인은 센터의 요청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한 부모 특강도 함께 진행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처한 어려움과 부모들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 등에 대한 것을 나누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에 담긴 생명의 이야기를 세상 언어로 

다시 풀어서 전하였고,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 나온 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녀들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토요일 오전에 연습하러 나온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단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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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가지고 연습에도 참여하고, 크고 작은 공연에도 출연할 수 있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단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음악이다. 좋은 음악을 함께 연주할 때 오는 일치감과 기쁨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나름의 보람과 의미를 준다. 하지만, 이 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선 함께 하는 

행정스탭의 적절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 있는 단체에서 

지휘자나 강사로 섬기려면, 아이들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탭들과 강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부모와 스탭, 그리고 단원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을부터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굿네이버스의 캠페인 공연과 동 

축제에 출연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주하기도 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기까지 연습의 길고 쉽지 않지만 일단 훈련이 

되면 함께 움직이며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서 좋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이기에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도 좋다. 

 

<그림32>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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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연주회 때는 지역의 동합창단과 동북사구합창단,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을 함께 초청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이때 

참여한 어른 합창단 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은 이미 다른 공연을 통해서 본 연구자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꺼이 함께해 주었다. 

그들이 함께 노래했던 ‘경험(Experience)’은 또 다른 경험을 위한 

‘참여(Participation)’로 이어졌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함께함’에 대한 

이미지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좋은 ‘이미지(Image)’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더 깊은 ‘관계(Connection)’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라는 큰 의미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위한 모임을 기대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간다. 또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이런 활동들은 지역 목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큰 힘이 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지역으로 들어가 섬길 수 있는 한 작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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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예그리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역 합창단들과 연합공연 

 

동네 작은 음악회 찾아가기 

함께 노래 부르기는 큰 공연장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역 내의 작은 

공연장과 작은 모임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마을의 

작은 공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에 연주자나 편곡자, 때로는 기획자로 

함께 참여하여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 

예술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연주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누가 대신 할 수 없는 나만의 음악세계와 실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을 때, 지역의 예술가나 관객들과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음악가들은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 연구자는 이들과 함께 동네 작은 공간을 찾아가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팀을 만들어 학교로 찾아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숨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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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과 좋은 예술 공간들도 만나게 된다. 문화예술공간‘나니아의 옷장’과 

대표 이재윤 목사도 그렇게 만난 지역의 그리스도인 예술가 중의 한 명이다. 그 

공간은 주일에는 ‘주님의 숲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평일에는 그리스인 

예술가와 의미 있는 공연을 하기 원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작은 교회이지만, 문화예술 지경에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보석 같은 공간이다. 본 연구자도 이곳에서 ‘씨앗의 꿈’의 음반 발매기념 공연을 

했고, 다른 예술가의 음반 발매 공연에서 연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림34> ‘씨앗의 꿈’ 음반 발매 기념 공연 

 

 

마을을 찾아다니며 한 공연으로 대표적인 공연은 ‘숨은 그린 찾기’ 

프로젝트이다.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의 이진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공연 

프로젝트는 마을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공연장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소극장, 아파트 사랑방, 장애인복지관, 야외 공원, 구민청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가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열고, 삶과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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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다.  

<그림35> 숨은 그린 찾기 크리스마스 공연 

 

 

‘숨은 그린 찾기’ 이러한 지속적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만남들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만남이다. ‘숨은 그린 찾기’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마을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과 더불어 장애우들의 

공연을 도왔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공연을 할 때 반주를 하기도 했고, 장애인들과 

복지관의 직원들과 미리 만나 합창 연습을 한 뒤에 마지막 순서에는 함께 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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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그들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린36>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행사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  

 

 

연주자자 기획자로 참여하는 것 말고도 공연에 참여할 방법은 또 있다. 

이것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연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참여해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것이다. 같이 공연에 참여해서 누군가 

준비한 음악을 즐기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것도, ‘함께 노래 부르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관객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술가를 위한 격려요 위로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갈고닦은 솜씨를 가지고 관객을 섬기고, 관객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알아봐 

주고 감동하고 손뼉을 치고 응원함으로 예술가들을 섬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없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로서 음악이나 

작품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다른 예술가들의 공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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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등을 찾아가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법도 함께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때,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은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만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주관이 된 모임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고, 스탭이나 도우미로 참여해서 그 필요를 채워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작은 

활동들 또한 ‘에픽(EPIC)적 함께 노래 부르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지해주고 격려할 때,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서로 섬기고 돕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혜와 사랑이 세상 곳곳에 조용히 흘러 들어갈 것이다. 

 

문화예술로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 속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림에도, 노래에도, 건축물과 

문학작품 속에도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예술 작품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다만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작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절대적 진리에 복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들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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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만나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 줄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이다. 자신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할 이야기, 허무하고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 줄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을 

밝혀 주고,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참된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정답을 찾지는 못한 채 진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다시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 존재에 관한 질문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에 관한 질문도, 삶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안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세상에 던져 주어야 할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했다. 인간은 ‘질문’할 때, 살아난다. 질문을 잃어버리면, 상상력도 창의성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본질, 즉 그 생명의 

진실에서 떠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 쉽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는 ‘질문’을 잃어버린 데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361을 우상처럼 맹목적으로 숭배하면서도, 그 허망함을 

 
361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행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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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채지 못한다.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묻지 않고, 하던 대로 한다. 또 

남이 하는 대로 한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면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묻지 않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우리의 삶에 있다. 세상이 정해 놓은 뻔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궁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며 듣고자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 세계가 제공하는 문화에 길든 사람들은 질문하는 대신에,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숭배하기에, 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meta-narrative)’가 없다고 믿고 있다.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외치면서, 파편화된 상대주의적 진리를 들고, 그것이 참이라 

믿고 있다. 사실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362.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편화된 진리의 조각을 들고서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온 장님들처럼 

자신의 말을 참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경험은 참일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 파편적인 앎을 진리라 믿으면, 참 진리가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온갖 종류의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세뇌당한 것을 참이라 믿으며, 우리 곁에 인격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뭔가를 굳게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답을 알려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362 브랜드, 예술과 영혼,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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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길 뿐이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름의 경험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이야기’, ‘그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들려주고 보여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낼 때, 

그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나름의 진리’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위대한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다.’363 자신의 존재와 삶에 참된 

의미를 던져줄 거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믿고 있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참 사랑이 필요하며, 그의 

심연 깊숙이 그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허무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불의하고 악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브랜드와 채플린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경이로움의 가능성을 열면서 상상력을 적립하고 있다. 

세상에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잊어버린 질문을 일깨우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변함없이 기름진 토양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물과 햇빛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364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스도인 예술가인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굴복시킬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가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로 깊숙이 찾아 들어가 그들이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363 Ibid. 

3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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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거듭난 예술의 언어로 들려주는 것이다.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노래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도 세상 어디에나 가득한 이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함께 노래하며 자신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이건 뭐지?’하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그 

질문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답안이 아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물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길(방법)과 진리와 생명’365이 다름 아닌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 인격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긴 과정 없이는 결코 그 답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지, 답을 

알아맞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는 이유 또한 

그것이 정답이어서가 아니다. 함께 노래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알아가고, 그사이에 계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개종 시켜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아들이 온 삶이 담긴 

노래로 응답했듯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릴 향해 함께 부르신 그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노래를 듣고,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하며 

 
36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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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랑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날아오르며, 우리는 가장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온 존재를 기울여 노래하며‘사람’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나타낼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형상의 회복되었음을 믿는 자마다, 함께 노래함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분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에 두신 그 생명의 진실을 가장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힘써 나타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때, 순종하며 움직인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중에 만난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아름답고도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어쩌면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은 결코 필요 없는 조각이 

아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연결되고 맞춰질 때, 더없이 소중한 그 그림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진리는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창조적 상상력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예술에 담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예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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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실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예배모임 

얼마 전 본 연구자와 여러 차례 함께 공연했던 한 첼로 연주자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할 공동체가 필요함을 나누었다. 교회 안에서 첼로연주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가족들과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새로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적절한 소그룹을 찾지 못해 꽤 오랫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내게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럴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첼로 연주자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해금 연주자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나를 만나 그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왔다. 두 

사람 다 공연 때마다 함께 하며 함께 중보며 예배드리듯 공연에 참여했던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 예술가었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공연 중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중보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세상 속에 들어가 힘을 다해 

섬기지만, 이를 위한 말씀의 공급과 나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요청이 마치 아시아로 전도여행 계획을 잡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그동안 이들 이외에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는 과정에 

만난 여러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워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해 냈다. 여러 예술가나 기획자들과 ‘음악감독’으로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마지막엔 ‘목사님’로 부르며 헤어졌던 경험들 말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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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들을 통해 이분들에게 정말로 이들의 예술가로서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중보해 

주며 이들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 줄 사랑의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논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그분들의 

요청으로 첫 모임을 가졌다. 두 분 외에 알고 있던 드러머 한 명과 베이시스트 한 

명, 나를 포함한 다섯이 모였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조용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제목도 나누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공간을 내어 주셨고, 우리의 모임을 응원하며 식사도 

대접해 주셨다. 이렇게 이 새로운 공동체는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아 작은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 논문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진심으로 지지하며 함께 중보해 주고 

있는 소중한 공동체이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스캇 펙의 말처럼 “공동체에는 

노력과 희생 뿐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다.”366 이 모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답게 겸손히 순종하며 그 걸음을 따라갈 뿐이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할 것을 신뢰한다. 

 

예술가들의 새로운 공동체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더 이상 기존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려워진 가나안성도들도 있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예술가들도 있었다. 모두 음악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와 음악을 통해 이 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모든 공연 때마다 

같이 공연을 하지 않지만, 여러 차례 공연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366 M. 스캇 펙,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박운정 역 (서울: 율리시즈, 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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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며 음악에 대해, 사회에 

대해, 심지어 종교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서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 사람들과는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4-5명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예술 활동과 삶의 자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종종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의 모임이 몇 그룹이 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 

또한 많은 쉼을 누리고 격려를 받곤 한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거나 격려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약간씩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콘서트를 할 때는 또 다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 

공연을 돕는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본 연구자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어서, 총감독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본 연구자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과 기다림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 도움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모두를 쏟아 부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셨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셨다. 이런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자와 

가까이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본 연구자가 

기독교의 목사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나와 내 종교를 존중하며, 그래서 내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 논문에 나누어진 많은 

주장들은 사실 이들과의 대화와 예술 활동, 그리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얻어진 

배움과 지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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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성장과 삶을 돕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 애씀은 단지 ‘복음전파’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짐이 있다면 함께 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는 결코 성경공부나 지식의 전달로만 될 수 없다. 아무리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담은 케리그마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합당한 삶과 그들의 짐을 

기꺼이 함께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 길이 없다. 인격적인 진리는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이유이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삶의 자리로 옮겨 내어 실천하는 ‘몸’이 없으면 

온전한 복음전파도 없다. 복음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단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삶’이다. ‘사랑’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의 섬김’이다. 아름다운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과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삶이다.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기’는 파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로 초청한다. 사람들은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린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서서히 배워가게 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노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관련된 사람에게 

흘러가며,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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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파편화되고 탈육신적이며 비인격화된 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아이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나치게 경쟁적이며 비인격적인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은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여기저기서 탄식과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셨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들을‘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대신,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들에게 교회로 찾아오라고만 외치고 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과, 사라져가는 주일학교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 즉 

사람들을 센터로 ‘끌어모아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세적이고 근대적인 

기독교제국(크리스텐덤)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어떤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선교요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교회가 ‘세상’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상하지 못하니, 시도하지 못했다. 그 

시간은 길어졌고, 그러는 동안 교회가 갈라놓은 세상과 교회의 거리는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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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섬김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몸을 해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마치 묶여 있던 쇠사슬마저 끊어버린 채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말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미친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큰 광풍이 이는 바다를 뚫고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친히 보여 주시며 그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그 먼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셨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를 몸소 찾아가신 이 

모습이야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다.  

구속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제자를 

삼으며,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일에 실패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핍박이 아니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다음세대는 세상에 빼앗

기고 있다. 초등학교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은 중학생

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해서, 대학생이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

렇게 4% 미만의 청년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367 이 수치는 기독교에서 ‘미

전도 종족’이라 부르는 수치에 해당한다. 어쩌다가 한국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는가? 교회가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고,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

는 영역을 포기한 채, ‘영혼 구원’과 이를 위한 ‘교회 생활’만 강조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367 “청년연합 활성화, 근본대책 필요”, `한국기독공보사설, 2018년 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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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구속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빌1:27)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생

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그 생명의 진실은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맨 처음 사람에

게 하셨던 ‘문화명령’, 즉 세상을 다스리라(창1:26-28)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즉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하신 ‘대위임령’이다. 이 두 명령은 서

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 복음’은 우리

의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들어 영향을 끼치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가 살아가는 문화까지 변화시킨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문화는 중요하

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드느

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화’가 만

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본 연구자는 여러 예술의 

영역에서도 음악, 그중에서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진실인 인격성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먼저 성경과 신학, 인류가 남긴 역사와 인문학, 그리고 현대 과학과 의학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함께 노래 부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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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인이 어떻게 회복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더불어 희생과 섬김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야말로 이 사역을 위한 

적임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동시에 ‘함께 노래 부르기’는 레너드 스윗 박사가 포스트모던 세계를 

연구하며 찾아낸 네 가지 특징, 즉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를 중시하는 에픽(EPIC) 문화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도구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먼저는 ‘경험(Experience)’를 소중히 여기는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그 변화된 경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또 다른 

‘참여(Participation)’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아가 그 참여의 과정을 

통해 ‘사람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Image)’를 갖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새로운 삶의 자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Connection)’ 가운데서 꽃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리임을 논증했다. 

또한 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은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며, 그 작은 공동체들은 

다시 ‘함께 노래 부르는’ 광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주장의 근거는 이론이나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탈육신적이고 파편화되고 경쟁으로 가득한 포스트모던과 4차산업혁명의 세계 

속에서 인격성을 잃어가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과 사람들은 함께 노래 

부르기를 통해 인격성을 회복해 가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생의 의미를 회복해 갈 수 

있다. 이들을 당장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350 
닮은 ‘인격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함께함’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도록 돕는 이 사역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성육신적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그다음엔 세상이 

거룩한 교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찾아가 만나야 한다. 일단 이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긍휼)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야 할 현장은 무궁무진하다. 본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공립학교, 대안학교, 

마을학교(혁신교육), 장애인센터, 부모교육과 교사교육 현장, 인문학 모임,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과 대규모 연합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과 교육의 영역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섬긴 실제 모습들을 공개함으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상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전의 가치와 틀에 

매여 있으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상을 

할 수 없고, 상상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한다. 즉 순종할 수 없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 

주셨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막혀 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 없는 이미지, 즉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회복된 상상력과 창의성,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참 사람’의 

진실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진실을 회복하고 나타낼 때, 사도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보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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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368을 나타내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믿음으로 본 그 비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뿌려진 또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눈물과 땀이란 습기를 통해 싹을 틔우고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교회를 위한 제언 

교회의 방향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선교의 최전방이다. 말씀이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실재가 되게 해야 한다. 세상을 찾아가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모습은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교회의 모습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당연히 

예배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배의 현장이 삶의 모든 자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구속’ 받은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고 기경해야 할 소명을 받았다. 몸을 가진 사람이기에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마음을 담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다.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지지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 

 
368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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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문화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역자로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이고 ‘성육신적’ 삶을 살 수 있다. 

동시에 교회는 그들의 이 걸음을 위해 말씀을 공급하고 중보하고 지지함으로 

‘성육신적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구체적인 섬김을 위해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삶과 사역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문화선교사’로 인식하고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듯 

파송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중보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사역 또한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들의 창작과 연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교회 밖에서의 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지지해 줄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예 세상에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 좋은 예술로 세상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세상 속에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보내는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들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 사역과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창조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물질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세상으로 찾아가는 성육신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전도가 아니라 섬김을 목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 교회의 세상에서의 

거의 모든 사역들은 소위 ‘전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353 
일이 아니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위임장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을 단지 예배당에 오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밖에 길이 

없다. 우리가 먼저 성육신 하신 주님을 따라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과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라는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냥 섬기는 것’부터 

훈련해야 한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상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상화’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문화 사역’은 말 그대로 

밭을 ‘기경하는’ 사역이다. 이제 막 땅을 갈아 엎고 있는데 열매를 요구하면,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인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세째, 교회 건물을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예술가들을 지원했다면 

이제 이미 있는 교회의 건물을 세상을 위해 내놓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노력이기도 하다. 교회의 건물을 지역이나 마을에서 마을이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 주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을의 공공 모임이나, 공연과 교육 등,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세상이 

자꾸 교회의 문턱을 밟을 수 있도록 문을 낮추고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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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한다. 세상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된다. 

그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회가 먼저 지역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편안하게 다가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미 주신 것으로 세상을 섬길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지성소와 성소는 작지만, ‘이방인의 뜰’은 아주 

넓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넷째, 그리스도인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계발하여 

예술가들을 지지할 수 있다. 교회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아갈 예술교사 

양성이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계발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교회 차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총회나 노회, 혹은 신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교회 안의 음악사역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다. 지휘자, 반주자, 예배인도 같은 교회 안의 음악사역을 위한 학교나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총회나 노회, 혹은 신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제공하고, 교회에는 사역자와 재정을 지원함으로 세상을 

섬길 훈련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배출 할 수 있다. 각 예술영역의 훈련된 

사람들을 강사로 모시고, 문화예술과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을 모아서 이론과 실제를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 주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교회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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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동요앨범 ‘씨앗의 꿈’의 가사와 해설: 동요에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본 연구자는 ‘씨앗의 꿈’이라는 동요 앨범을 만들고 이 노래를 들고 

지역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다니며 노래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들을 만나 다시 노래를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노래는 동요였지만, 그 안 담은 내용과 언어에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요들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그 의미를 물으며 음원을 구했고,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 음반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음반 안에 기독교적 용어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했다. 음반에 기록한 노래 가사 옆에는 음악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숫자는 실제 사용한 메트로놈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편의 장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다. 각 노래의 최종 속도를 

정할 때, 시편을 펴서 읽으며 의미가 연결되는 시편의 장을 메트로놈의 속도로 

정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감추어 두었다. 이런 

감추어둔 이야기들이 음반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특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와 같다.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세계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요 음반에는 담지 못했던 기독교적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기록하였다. 먼저 동요 가사를 적고, 이어서 음반에 실은 동요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다음에 그 곡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해설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기록했다. 

 

 

 



361 
1. 봄비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 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둣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대지 위에 봄비가 찾아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오랜 추위를 견뎌낸 생명들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합니다. 산과 들도 반가워 

연둣빛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추운 겨울, 메마른 땅, 그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봄비를 기다리던 산과 들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합니다. 깊은 곳을 

숨어 흐르던 봄의 생명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니, 온 세상도 함께 깨어납니다. 

봄비도 뿌듯합니다. 하루 종일 토닥토닥 메마른 대지를 적시니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습니다. 

 

[해설] 대지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네 몸이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밭입니다. 메마르고 얼어붙은 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향해 

뻗은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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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그 땅을 촉촉이 적실 때, 그 땅이 다시 숨 쉬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싹을 틔워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요엘2:23).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시84:6). 

 

2. 봄바람 

  

꽁꽁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솔솔 봄바람이 불어오며는 

꼭꼭 숨어있던 봄의 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톡톡 봄비 내려 땅을 적시면 

연두빛깔 새싹들이 고개디밀고  

예쁜 꽃봉오리 활짝 

미소지며 피어 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있다면 

마음 가득 봄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기를 

 

봄바람아 불어 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 나도록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이 마음마저 얼려버리는 

듯합니다. 봄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도무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봄이 올까요. 봄이 오긴 하는 걸까요? 바람이 차가울수록 마음도 얼어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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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깊어갈수록 간절함도 커져갑니다.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가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무섭던 바람도 힘을 잃습니다. 무서웠던 겨울도 봄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막으려 해도 봄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언 땅이 녹고, 땅속 깊이 숨어 있던 연둣빛 생명들이 

피어납니다. 그 생명들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숨죽이고 기다리던 봄의 생명이 피어나니 봄바람이 연둣빛 미소를 짓습니다. 온 

세상을 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봄바람이 우리네 마음에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 불어와 그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는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겔37:6) 생기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이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사망을 당한 마른 뼈에 불어온 생기요,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에 

불어온 생명의 호흡이요, 온 세상을 살아나게 할 성령의 바람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네 삶의 자리,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네 마음, 

탐욕으로 인한 분열과 전쟁의 소문과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에스겔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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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저래 - 작사 임희옥, 작곡 민경찬 

 

추운 겨울이 아직도  

안 떠났는데 

따뜻한 햇볕은 거저래 

그냥 주신대 

 

목말라 시들어가는 

잔디밭에 

촉촉히 내리는  

비도 거저래 

 

너도 내게도 필요한  

싱그러운 공기도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모두 거저래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은 거저랍니다. 가치가 없어서 거저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거저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도,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촉촉한 

봄비도, 우리를 숨 쉬게 하는 싱그러운 공기도 모두 거저랍니다. 알든 모르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귀한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타죽을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겠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행17:25)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행17:28)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릴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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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편104:2). 

 

4. 씨앗의꿈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수 없죠 

 

사과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 갈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 

 

새로 이사를 온 집 뒤 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보니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오래 묵어 굳어 있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진짜 힘든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한참을 갈아엎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글 송글 맺힙니다. 갈아 

엎어 부드러워진 땅에 거름도 뿌려주며 땅을 고르고 정성스레 씨를 뿌립니다. 살짝 

흙을 덮어 주고 나면 이제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음날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텃밭으로 나가봅니다. 물론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기다리는 

일을 포기 할 즈음, 마당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새싹이다!!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들이 줄을 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그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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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연약한 싹일 뿐인데, 우리를 경탄하게 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씨앗은 위로 

자라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다림 없이 돋아나는 새싹은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자라나는 나무도,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씨앗 속에 담겨진 꿈의 

열매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기다림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작고 까만 씨앗 속에 숨어 있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해설] 이 노래에서 말하는 씨앗은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한 그 씨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족속)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또한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한 바로 그 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1:23) 그 씨앗은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의 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꿈이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인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꿈이며, 썩지 않을 영원한 꿈입니다.  사실 그 꿈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셨기에 우리도 

소망하며, 힘써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소중한 

일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 편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며, 우리로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더욱 힘써 우리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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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새싹처럼 

우리들도 조금씩  

자라나지요 

 

나무가 자라나는 걸 

눈으로 볼 순 없어도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듯 

우리들도 나무처럼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자라나지요 

 

날마다 날마다 

하루에 하루만큼씩 

참 사랑과 격려의 말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린 자라나지요 

내일도 우린 자라나지요 

날마다 우린 자라나지요 

 

아이들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라나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나 마냥 자라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라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자라기 전에 땅 아래로 자라나고, 안으로 깊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라남을 

보고, 이 긴 시간을 기다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해설]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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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비밀스럽게 그 나라가 자라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도 

그러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납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며 기다려 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막4:26-17). 

  

6. 굴렁쇠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돌돌 굴렁쇠야 어디가니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멈추면 넘어진다 힘을내거라 

얼씨구나 신나게 달려가보자 

 

떼구르르 떽떼구르 잘도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떼구르르 떽떼구르 멀리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온 세상 아이들아 모두모여라 

다 함께 굴려보자 돌돌굴렁쇠 

 

떼구르르 떽떼구르 잘도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떼구르르 떽떼구르 멀리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룰루룰루 룰루룰루 룰루룰루 

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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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굴렁쇠는 혼자 굴러갈 수 없습니다. 굴려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굴렁쇠가 

기다리는 친구는 억지로 굴려줄 친구가 아닙니다. 굴렁쇠를 굴리며 함께 놀 

친구입니다. 함께 놀 때 힘이 납니다. 신나게 놀다보면 혼자서는 갈 생각도 못하던 

너른 들판도 건널 수 있고, 혼자서는 넘을 수 없던 언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 언덕 너머에 살던 또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놀 수 있습니다. 함께 

놀며 신나게 굴렁쇠를 굴려 봅시다. 온 세상의 아이들을 다 만나 함께 웃으며, 둥글 

둥글 이 지구를 즐거운 소리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All Nations)’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그 다양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놀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웃음 지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시105: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100:1-2). 

 

 

7. 함께 노래해요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정말 즐거워요 

모두 마음을 열고 즐겁게 

노래 불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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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만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듯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해요 

 

모두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 잡고 

랄라랄라 랄라랄라 

함께 노래해요 

 

나만 생각하면 안되죠 

함께 있잖아요 

나만 힘이 든 게 아녜요 

서로 돌아봐요 

 

때론 지쳐 힘이 들고 

때론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서로서로 잡아주며 함께 일어나요  

 

모두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손에 손을 잡고 

랄라랄라 랄라랄라 

함께 노래해요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멀리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 나뭇가지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청설모 소리,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그 많은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어우러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도, 늘 도와주시던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함께 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손 내밀어 잡아주고 일으켜 

주면 풀렸던 다리에도 다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노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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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노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습3:17) 하나님의 이 노래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혼자 노래하지 않고, 함께 

자녀 삼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자신의 힘겨움과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함께 노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노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릴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5:18-19). 

 

 

8. 무지개합창단 

 

빨주노초파남보가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 갈 우리되죠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음  모아 목소리도 모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요 

 

기뻐뛰며 함께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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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아름답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빛깔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너무도 다른 일곱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무지개를 이룹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데 어우러져 더 큰 

아름다움을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소프라노가 베이스와 어우러지기 위해 베이스처럼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베이스는 베이스의 

음성으로 노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하려면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조율하고, 화음을 맞추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지개는 그냥 

두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저절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내 

소리를 줄이며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소리가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화음이 터져 나옵니다. ‘나와 다른 너’를 나처럼 만들려 하지 말고, 

반대로 ‘너와 다른 나’를 너에게만 맞추려고도 말고, 내게 주어진 나의 선율을 

화음을 맞추어 불러봅시다. 때로는 유니즌으로, 때로는 화음으로 노래하며 함께 

하는 기쁨을 만끽합시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해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너’ 없이 ‘나’를 온전히 인식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너’ 또한‘나’를 통해 자신을 

알아갑니다.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우리’인 것을 볼 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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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9. 매미 합창단 

 

맴 맴 맴 맴 

매미 한 마리가  

노래 부르니 

 

맴 맴 맴 맴 

매미 두 마리가  

따라 부르네 

 

맴 맴 맴 맴 

매미 세 마리가  

노래 부르니 

 

맴 맴 맴 맴  

매미들이 모두  

합창을 하네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맴 

 

어느 초여름 아침, 갑자기 창문 밖에 있던 숲에서 매미 한마리가 

울어댑니다. 맴맴맴- 웬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매미가 마치 

화답을 하듯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얼마 안 되서 또 다른 매미가 

합세를 합니다. 다음순간, 순식간에 수많은 매미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아침, 매미들의 합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노래하기위해 혼자 노래 

불러야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뻘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에 화답할 

친구가 생길 때까지 더 노래할 수 있다면, 이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던 그 매미의 노래를 기억하며 나도 

노래합니다. 함께 노래할 친구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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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우리들이 부르는 이 생명의 노래는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시고, 맏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먼저 

노래하십니다. 함께 부를 친구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노래(부르심)에 응답하는 친구가 생기면, 또 다른 친구가 

응답합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노래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명을 다해 노래하며 우리 존재의 

진실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10. 흉내놀이 - 작사 임희옥, 작곡 민경찬  

 

나는 나비처럼 날 순 없지만 

훨훨 아름답게 춤을 출 거야 

 

고양이처럼 담 위로 오를 순 없지만 

살금살금 살그머니 걸어갈 거야 

 

나는 곰처럼 크지 않지만 

포근하게 친구들을 안아줄 거야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 수 없지만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어 볼 거야 

 

캥거루처럼 멀리 뛸 순 없지만 

뛸 거야 높이 높이 더 높이 

 

나는 할 수 있어 흉내 놀이 

뭐든지 똑같이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더 많습니다. 

계속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더 잘하게 되고, 더 근사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 하다 보면 긴장됩니다. 

몸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함께 놀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교와 경쟁 없이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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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시도하며 함께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Image)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회복된 ‘상상력(Imagination)’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해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안에 담아 두신 우리 생명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잘 못 해도 괜찮습니다. 

멋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넘어져도 

날마다 일어서서, 날마다 걷기를 시도할 때 어느 날 걷게 되듯이, 우리도 계속 

시도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진실에 순종하여 그냥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1. 옆을 볼 자유(꿈틀리 인생학교 교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어제의 나를 떠나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가네 

나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있는지 

질문하며 함께 걸어가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눈을 팔아도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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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을 볼 자유를 함께 누리며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함께 걸어가네 

꿈틀대는 우리의 꿈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배우네 

  

모든 것이 ‘입시’로 귀결되는 학창 시절, 그 걸음을 멈추고 쉰다는 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고 쉬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기 전, 1년 동안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며 참된 인생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꿈틀리 인생학교’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만나 함께 ‘씨앗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 인생학교에서 배운 가치들을 모아 함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갈 것을 강요받던 친구들이 이제 ‘옆을 볼 자유’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배우는 참 사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함께 

붙들어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 용기 있는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의 걸음을 

지지하며 응원하고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봅니다.    

  

[해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생명을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 삶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겨선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대는 것도 비겁한 일입니다. 혹시 상황 자체를 다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황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만 위하지 않고, 곁에 두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나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은 나누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가진 것이 적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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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더 빨리 가고, 내가 더 잘하려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 겨울 들판에서  

 

1.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서늘한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합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에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이는  

메마른 가지, 얼어붙은 땅 아래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피어날 봄의 시간을 준비하며 

생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춥고 메마른 이 겨울은  

모든 생명이 잠시 안식하며 

숨을 고르는 쉼의 시간입니다.  

 

2.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과의 경쟁을 넘어 

기계와도 경쟁해야 하는 

무겁고 서늘한 세상입니다. 

 

굳어 버린 얼굴과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은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들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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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에 봄을 준비합니다. 

 

눈 앞에 펼쳐진 절망의 들판 대신 

곧 찾아올 봄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망을 싹틔웁니다. 

 

[해설] 이 연주곡은 원래 시편63편의 가사로 만든 예배곡 

‘광야에서’이었습니다. 그 예배곡에서 가사를 떼어 내고, 같은 기도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연주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 예배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메마른 땅 지날 때  

내 영혼 온 맘 다해 오직 주만 갈망합니다 

주 예수 나의 왕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주 주님만 경배합니다 

 

갈 길 몰라 낙망하고 마음 답답할 때에  

내 영혼 온 맘 다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 나의 왕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주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 곡은 춥고 메마른 겨울 들판과도 같은 이 시대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겨울 들판에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며,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할 자리임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물이 가장 귀한 메마른 광야를 보낼 때 그 귀한 물보다 주님을 더욱 

찾았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편63:1)  



379 
부록3. 동요앨범 ‘씨앗의 꿈’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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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음반 씨앗의 꿈의 마지막 곡 ‘겨울 들판에서’의 원곡인 ‘광야에서’. 원래 

예배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가사를 빼고 ‘겨울 들판에서’라는 연주곡으로 

편곡하여 공연 시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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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인터뷰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의 김태은 교수가 송천동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 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고, 그때, 합창교사로 그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다.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2016년 당시 작성했던 원고를 공유한다. 앞에 다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간중간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 중에 잠깐씩 나오는  SA 

칠드런센터는 본 연구자가 교원으로 함께 하던‘보완교육기관’이다. 모든 교사가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육 내용 중에는 직접적인 신앙교육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한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뷰 중에 나온 철학과 가치들은 사실 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내용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과 교사들이다. 이 내용들은 자신의 걸음에 대한 소명 의식이 없으면 

사실상 따르기 어렵다.  

  

[질문1.] ‘학교’방과후 아동지도경력, 대상 아동의 특성(연령, 가정환경 등 

특이점) 담당과목은 무엇입니까? 

1) 보완교육기완 SA 칠드런 합창 및 합주 (만4세부터 12세),  

2) 지역아동센터 

3) 학교 – 합창단, 창의체험수업(합창, 리코더, 하모니카를 포함한 음악수업) 

놀이를 통한 음악 수업. 

  

[질문2.]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계획할 때 비중을 두는 가치나 철학과 그 철학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아이들도 그렇다. 아이들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아이들을 기계 취급을 한다. 인격이나 존재가 

중심이 아니라, 기능과 유용성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어려서부터 기계와 함께 

자라나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사물’로 인식하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이 주는 공격성은 어른인 나로서도 상당히 힘들다. 쉽게 말하면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쓰다가 용도가 다 하면 버리면 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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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대우할 때가 많다. 애나 어른이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희귀한 

시대이다. 그래서 더 이 철학이 중요하다. 그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존엄하다! 이 인간존중의 철학이 내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 교육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아이들이 1)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2)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슬픈 

경험이 되고 만다. 우린 함께 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함께 노는 것’이다. 믿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일일이 교정하고 가르치려들수록 아이들은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고,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본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칠지만 진정으로 신뢰해 줄 때 오히려 마음을 

여는 포인트가 있다.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관심 속에서 시달리는 일반 아이들이 

더 어려울 때가 많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권위를 전혀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게 ‘듣기’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듣는 훈련’을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래는 

들어야 따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따라 부르는 이 

시간은 아이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는 훈련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질문3.] 학교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1)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동요대회 /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로 구성된 

센터에서 음악 수업을 했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메이저급 동요대회에 출연을 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자에게 몇 차례나 간곡한 편지를 써서, 아이들의 수준이 대회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어렵게 출전권을 따냈다.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 이 

일은 그 지역의 신문에도 나왔다.  

2) 송천동지역아동센터 정기연주회, 그리고 큰 규모의 콘서트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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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초등학교 합창단 – 함께 놀기! 졸업식 연주. 함께 놀아주기가 아니라, 

함께 놀기!  

4) 6학년 하모니카 수업 때, 폭력사건 – 한 초등학교 음악수업 때였다. 학생들이 

음악실로 찾아와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내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한 학생이 뒤에 있는 학생에게 달려가서 마구 팼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일단 맞은 친구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 때린 학생을 

데리고 음악실 밖으로 나갔다. 잔뜩 겁먹은 학생을 음악실 밖에 세워두었는데, 

손목을 만지고 있었다. 때리다가 손을 다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손목 

괜찮아?”라고 물었다. 그러자 잠시 눈을 똥그랗게 뜨더니, 눈물을 왈칵 쏟았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평소에도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그 학생은 집에서 

매일 아버지와 형에게 맞는 학생이었다. 폭력은 그 학생 집의 언어였던 것이다.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그 학생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반응하곤 했었다. 학생의 눈물이 좀 그친 뒤에, 그날 한 행동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무시한 행동인지 잘 이야기 해 주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었다. 다시 음악실로 들어간 뒤에 두 학생은 화해를 했고, 그 후로 그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큰 위기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그 반 수업시간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질문4.]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지도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개선된 사례는? 

- 행정적인 어려움 : 센터보다는 학교에서 많았다. 아이들은 인격으로 

대우하기보다 학교 행사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  

- 비협조적인 부모의 변화를 이끈 경험 등 아동이나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 : 대부분의 수업 시작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냉담할 때가 많다. 

아이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담임선생님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수업을 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선생님들은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신뢰가 쌓인 

후에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이어진다. - 내가 준비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은행초 무지개어머니합창단. – 없다면 만들면 된다. 사람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아이의 노래를 통한 가정의 회복. / 아이들이 집에 가서 노래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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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부모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노래를 한다며 신기해한다. 

아빠들도 좋아한다. 내 노래 수업은 노래를 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 아이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다. 예술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 변화를 위해 내가 사용한 방법 : 음악(합창과 악기연주) 아이마다 다른 접근. 

노래가 힘든 아이들, 리코더 같은 악기를 통해 음악을 느끼도록 도와 줌, 신뢰, 

기다림, 놀이와 게임(같이놀기)  

 

-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그게 교육이다. 꼭 음악이 아니라도 아이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서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준다. 형식적인 칭찬으로는 안 된다. 진짜여야 한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느낄 때 아이는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변화되어간다.  

-  무대에서 연주하고 박수를 받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  

-  아이들은 끊임없이 교사를 시험한다. 저 사람이 진짜로 날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기술 쓰는지. 아이들의 기술은 교사의 기술보다 늘 앞선다. 그래서 

아이를 상대하려면 진짜여야 한다.  

-  일단 진짜임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보답한다. 평소에 계속 떠들고 

까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다가 무대에서 

보답한다.  

  

[질문5.] 학교 방과 후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비정규직이다.^^ 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종의 

섬김의 시간이다. 동시에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고 

있으며, 기쁨과 보람이 상당하다. 그러나 힘들기도 하다.^^; 세상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은 없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도 없다.  

     

단점은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속적인 연결 교육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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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에서는 더 심하다. 학원과의 전쟁이다. 합창부의 경우는 부모의 인식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다. 안 와 버리면 그만이다. 합창단의 경우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한다. 수업이 재미없으면 안 와 버린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단점과 어려움은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될 것이다. –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질문6.] 학교 방과후교사에게 더 강조되는 역량,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더 

강조되는 역량은? 

  

- 특별히 다른 것이 요구된다기 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향한 생명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아이들의 

언어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실력(자기 분야)이 준비되어야 한다. 

- SA칠드런센터는 이것을 위한 보완교육기관이다. 학교 교육의 한계가 많지만, 

그것을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대안교육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더불어 함께 갈 마음이 필요하다.  

- 보완교육은 뭐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센터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돕고 보완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준비가 

더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 준비도 필요하다.  

- 학교는 일종의 공무원사회이다. 굉장히 딱딱하다. 정해진 틀이 많은 편이다. 

그런 제도적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반 학교보다 거친 아이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과 오히려 깊이 연결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질문7.]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주의할 점, 당부하고 싶은 것, 응원 한 마디)부탁합니다. 

 

1) 사람다운 사람으로 준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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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다운 사람이란 것은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자존감이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품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일지라 말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즐기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도울 수 없다.  

 

2) 철학과 기능의 조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연 없는 아이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철학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읽고, 아이들의 

트랜드와 문화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은 똑같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진정으로 존중받길 원한다. 어른과 똑같다. 성경의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된다.  

 

3)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아이들도 아프고 서럽고 행복하다. 그들이 느끼는 느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더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더욱 존중하며 소중히 대해야 한다.  

 

4) 아이들도 더 놀고 싶다. 당신처럼!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할 때만 보인다. 아이들은 생명이다. 난 가르치는 일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간과 시간을 열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서머힐) 사람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어른들은 많이 굳어졌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유연하다. 어른들이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상처가 너무 많다. 그 상처들로 인한 벽들을 치우고 이미 있는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돕는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 치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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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부는 사명이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철학이 잘 준비되어도 기능(기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하기 쉽지 않다. 돕고 싶어도 돕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간이다. 인간은 탁월함에 반응한다. 아름답고 멋진 것에 마음이 

끌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탁월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음악의 경우라면 적정 수준의 연주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급의 실력은 없어도 된다. 함께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  

 

6)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돕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방과 후 수업이 앞으로 

계속 확산되는 중에 있다.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보완교육을 위한 준비되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 보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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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창의예술교육 ‘함께 노래 부르기’ 수업 계획서 

차

시 
주제 수업내용 비고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이름대기(게임)/ 리듬연습병행 / 틀려도 

괜찮아! 

- 각 사람의 이름의 소중함을 나누기 

- 도레미.. 각 음이름에 담긴 의미 (귀도 다렛죠) 

- ‘도레미송’의 가사를 함께 만들어보기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기 

우리만의 도레미송만들기  

2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 ‘씨앗의 꿈’(자작곡) / 지금은 꿈을 가꿀 시간입니다.  

-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 발성연습 및 호흡연습 / 하하하송, 아에이오우 

나무를 심은 

사람(장지오노) -영상   

3 
사람에게는 사람의 

품격이 있습니다. 

- 리코더이야기 : 누가, 왜, 언제 리코더를 만들었을까?  

- 여러 종류의 리코더 소개 및 연주, 각각의 특색을 알아보기. 

- 소리의 배음 원리와 고음과 저음이 만들어지는 원리 알아보기 

- 사람만 심심할 때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만든다. 

- 코다이 손기호를 이용한 악기연주 / ‘솔,라,시’로 

연주(비행기) 

리코더 

리코더연주 시연  

4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 ‘뚱보새’를 즐겁게 부르며 시인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생각해 본다.  

-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나눔 / 진짜 얼짱의 의미 

- [리코더] 비행기 이야기 / 비행기를 화음으로 연주  

얼 : 마음, 정신 

얼짱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리코더 합주(3중주) 

5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 뚱보새 율동 :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 뚱보새의 느낌을 온 몸으로 표현한다.  

- [리코더] 나비야 / 자벌레 이야기  

신체율동 

6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 박수게임(호랑이박수, 찌개박수 등) 리듬연습(신체타악기) 

- ‘웃으면 복이 와요’(자작곡) / 리듬에 맞춰 노래부르기  

- ‘얼굴’에 담긴 이야기. 웃으며 노래하는 비밀, 배꼽 잡고 

함께 웃기  

- ‘You are my sunshine’ /  'So let the sunshine in' 

신체타악기 

 

영어로 노래하기  

 진정한  Winner! 

7 
조화를 이루면 더 

아름답습니다. 

- 아이리쉬 휘슬, 단소, 플롯, 리코더 : 악기의 특성 

- [리코더] 오른손 운지 연습 / 환희의 송가 

- 베토벤이야기/ 합창교향곡(사람의 목소리를 포함시킨 최초의 

교향곡 사람의 소리와 악기의 차이 

플롯계열의 목관악기소개 

영화 카핑베토벤 영상 

8 
어떤 순간이든 노래할 

수 있습니다. 

- 재즈이야기 / 흑인들의 애환이야기 / 아픔을 노래로 승화! 

- [리코더] 모베터블루스 [2중주]  / 써밍배우기  

- 즉흥연주이야기와 그 실제  

즉흥연주 

9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 모베터블루스 모듬별 발표회  

- 금관악기 소개 / 트럼펫, 섹소폰을 직접 보여 주며 소개  

- 영상 반주에 맞추어 동시에 연주하기  

- 씨앗의 꿈 

모베터블루스 영상 

트럼펫, 섹소폰 소개 

 

10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 붐비아라(돌림노래) / 생활 속 이야기로 노래 만들기 

- 마음의 감정을 선율로 표현해 보기 

- [리코더] 아리랑 / 레카토 연습    

노래만들기 

아리랑 오케스트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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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리랑고개를 넘어 가 

보셨나요? 

- 아리랑 / 홀로 아리랑 / 독도의 슬픔 / 아리랑 리코더 2중주  

- 합창파트와 악기파트 나누어 부르기 

- 간도 아리랑 / 일제강점기 때 간도지역에서 만들어 불렀던 

아리랑. 

홀로 아리랑 영상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선조들의 노래! 

12 
어려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 

- ‘연어야 연어야’ /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본다.  

- 안도현의 연어이야기  

연어 영상 

14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 ‘팔분음표로 걸어요’  

- 학교 가는 길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마음 가짐의 놀라운 힘  

- 휘파람불어보기  

긍정의 힘 / 뇌 이야기 

15 
그리움은 

시인을 만듭니다. 

- ‘봄날의 꽃잎과 하늘의 구름처럼’ 

- 이별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그리움은 우리를 시인이 되게 

한다.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노래와 시로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  

꽃잎의 노래 들어보기 

16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 ‘무지개합창단’(자작곡) / 빨주노초파남보가 모여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음으로 노래하는 기쁨 

17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 ‘바람이 불어오는 곳’  

- 여행의 즐거움 /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 
제이레빗 영상 

18 
나뭇잎의 손짓을 

본적 있나요 

- 바람이 불어오는 곳 기악합주  

- 리듬악기 직접 만들어 보기  

- 각 리듬악기들의 느낌을 나누기  

기악합주(리코더, 

멜로디온, 트라이앵들, 

리듬악기들) 

19 

쓰레기마을에서 

울려퍼진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 ‘잠보’(케냐노래) / 케냐 지라니 합창단 이야기 

- 리듬에 맞추어 노래하기  

- [리코더] 젓가락행진곡 1. 

지라니합창단 영상 

신체리듬 

20 
우리 것이 

좋습니다!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리랑 / 도라지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밖에 나가 놀면서 노래하기 

- 고사리 대사리 꺽자(돌림노래) 

- 리코더로 연주해 보기  

우리 민요 부르기 

리코더 즉흥연주  

21 
함께 노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 ‘함께 노래해요’(자작곡) / 옆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 혼자 노래해도 즐겁지만,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친구들을 기다려 주어야 할 때도 있지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릴 자라게 합니다.  

-[리코더] 젓가락행진곡 2.  

노래는 즐겁다 

한적한 산길 따라서  

22 
당신이 날 일으켜 

줍니다. 

- ‘You raise me up’ / ‘You are my sunshine’ 

- 아일랜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노래를 통해 혼자서는 

못서지만,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노래를 

통해 배운다.  

- 오딧세이아 이야기  

-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국/아일랜드 지도 

Danny Boy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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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명은 

위대합니다. 

- ‘에델바이스’ / 역경을 이기고 피어나는 생명 / 롹버전  

- ‘외로운 양치기’ / 요들송 이야기  

- [리코더] 에델바이스 2중주  

사운드오브뮤직 영상 

2차세계대전 이야기 

24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 ‘풀꽃의 노래’ /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풀꽃도 꽃이다.  

작은 꽃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향기롭다. 작은 것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 모두 다 꽃이야 

- [리코더] 젓가락행진곡 3중주  

  풀꽃 이름 대기  

 

25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 ‘고향의 봄’의 작곡가 이원수 선생의 삶과 노래를 통해,  

  우리의 오늘을 돌아본다.(근현대사산책) 

- [리코더] 고향의 봄 2중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산책 

공연준비  

26 어깨동무를 해보세요. 

- 꽃게우정  

- 꽃게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 함께 하는 어려움, 함께 하는 기쁨에 대해 나누어 본다 

공연준비  

27 
즐거움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공연 준비 / 무대 매너 / 함께 놀기(Play) /  무대 즐기기  공연  

비고 

수업 내용은 아이들의 반응과 수준에 따라 적절히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 마다 ‘놀이’의 과정을 

포함시켜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래동요와 전래놀이를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도 

높여줍니다. 수업은 음악만 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미술, 동화, 영상, 춤, 게임 등 다른 예술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더 나아가 다른 교과와의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역사와 철학, 문학과 사회학을 포함한 

인문학 교육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을 담아낸‘전인교육’지향합니다.  

공연은 각 반의 특성을 살린 곡을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공연을 통해서 

재능있는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공연 때는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부모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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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초등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제언 

 

#1-2학년  

-  1학년은 아직 유치원생에 더 가까운 상태이기에 유치원에서 배웠던 노래, 

아는 노래,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중심으로 노래를 부른다. 특히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노래들을 많이 배운다.  

-  수업 때마가 노래 이야기가 마치 연속 드라마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한다. – 예) 뽀로로 

-  어린이용 만화영화에 나오는 좋은 노래를 선별해서 함께 불러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  

-  노래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전래동요를 전래놀이를 하면서 부른다.  

-  하루를 함께 합창을 부르면서 시작한다. 노래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끼도록 한다.  

-  학기 말에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담아 학부모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한다. 

  

#3-4학년 

-  리코더나 오카리나 같은 선율악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파트를 나누어서 합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도 쉬운 파트를 연주함으로 ‘합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배우는 노래에 얽힌 배경이나, 담긴 의미 등을 함께 나누며 노래를 한다.  

-  수업 중간에 노래와 관계된 이야기, 영상, 시, 그림 등을 통해 노래에 의미와 

마음을 담아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  

-  동요 뿐 아니라, 기존의 가요나 팝송, 뮤지컬 곡 중에 아이들이 함께 불러도 

좋을 만한 노래들을 선별해서 함께 부른다.  

-  우리나라의 민요를 우리나라 리듬악기와 함께 배운다.  

-  여러 가지 박수를 비롯한 몸타, 컵타 등을 배우고, 리듬과 함께 노래한다.  

-  전래동요를 전래놀이와 함께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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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놀이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 고무줄놀이는 ‘노래, 규칙, 사회성, 신체 

운동’ 등이 잘 조합된 놀라운 놀이이다. 때때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님께 

고무줄을 배울 수도 있다.  

-  연말에는 그동안 배웠던 곡들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하는 노래들은 가능한 아이들이 직접 고르도록 하여, 자발성을 

높이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여 그 재능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 

  

#5-6학년  

-  3-4학년 때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래의 수준과 이야기의 수준을 

높인다. 노래 안에 담겨 있는 ‘시, 소설,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풀어서 이야기, 영상, 그림, 놀이 등을 통해 나누고, 다시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래들을 부르게 

된다.  

  

# 그 밖의 제언 

-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국악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악기들도 소개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  [클래스 콘서트] 학년 전체가 모이는 콘서트 형식도 좋지만, 연주자들이 

교실로 찾아가 가까이서 악기를 소개하고 연주도 하며 아이들의 음악적 감성을 

북돋아 주는 것도 좋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학교 합창단]을 운영하여 더 노래하기 원하는 학생들의 갈망을 풀어주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한다.  

-  [교사연수] 음악전담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철학과 교육방법을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도 병행한다. (교사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  [부모를 위한 힐링 콘서트 ] 아이들이 참여하는 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노래가 있는 부모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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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중현초등학교 합창발표회 순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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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시나리오 및 연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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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콘서트 <푸르게 더 푸르게> 공연당일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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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게 더 푸르게-연출노트> 

# 1. 겨울 들판에서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아이들 놀이와 노래)/무궁화/배경 무궁화 사진 3’20 

-  아이들 놀이 / 우리 집에 왜 왔니?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무궁화(노래) 

-  아이들이 놀다가 ‘무궁화’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 한 친구가 질문한다. “야, 근데 무궁화 꽃이 홰 우리 나라 꽃이야? 

언제 부터 우리나라 꽃인데?” 그 때,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말해 준다.  

-  “내가 말해 줄까?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피기 시작한 것은 2천 년이 훨씬 

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이다. 고대로부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군자의 

품격을 갖춘 나라,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는 나라'라 예찬하였지. 또 신라시대에 

이미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일컫는 꽃으로 사용되고 있었단다. 그런데 말이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선정한 것은 1896년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 때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을 넣으면서란다. 여기 잘 봐라. 

무궁화 꽃잎이 몇개냐?” 다섯 개지? 그런데 말이다. 자세히 보면 말이다.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꽃잎의 근원은 하나인 통꽃으로 되어 있단다.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 겨레의 단결과 협동심을 상징하지. 또한, 여름철 100여 

일간 한 그루에서 약 3천 송이 이상의 꽃을 피우는 이 꽃은 우리 겨레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진취성을 상징한단다. 가히 우리 나라 꽃이라 부를 만 하지.. 암..  

-  우와, 아저씨 되게 똑똑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꽃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네…. 얘들아, 우리 그냥 노래나 계속 부르자… ‘무궁화 무궁화 우리 나라꽃- 

2절 피었네 피었네… 단조로 끝난다.  

 

2. 겨울 들판에서 / 더드림밴드  3’40  

[영상 1.]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겨울들판 영상. 이어서 춥고 메마른 겨울 

같은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낸다. 조선 말기의 춥고 메마르고 어둡고 암울한 이 

나라의 분위기를 담아낸 영상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만든다.  

  

-  영상이 끝나면, 아까 그 노신사가 독백처럼 말한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참 

추웠어. 추워도 너무 추웠지. 나라는 힘이 없는데, 온갖 열강에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으니 말이야.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절이었지. 

정말 춥고 메마른 시기였어… 그때, 바로 내가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었어. 난 말야, 젊은 나이에 미국도 다녀왔고, 영어, 경제학, 근대 신문물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였지.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고종황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 모든 사람이 날 부러워했어.. 암, 그럴만 했지. 아, 내가 누구냐고? 난 

이완용이라고 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키기 위해 일본과 협약을 맺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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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것을 을사늑약이라고 불렀지 아마….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난 놈들이 있었지.. 

-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데!!” “아니, 

이놈이 팔 게 없어서 나라를 팔아? 나라의 소중한 권리를 다 팔아넘기더니, 결국 

나라까지 통째로 팔아넘겼구먼!  

 

[영상 2.]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과정 – 2분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와 조선을 팔아넘긴 이완용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손가락까지 끊으며 맹세한 11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단지회’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 ‘안중근’이 있었다. 1926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 세 발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관통했다. 

‘코레아 우라! 한국 만세’라고 외친 그는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잡였다.(영상) 

재판정에 선 그가 당당히 외친다.  

 

3.  누가 죄인인가?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 장청스 &청소년댄스팀/ 4’00 

 1926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 세 발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코레아 우라! (한국 만세)’라고 외친 그는 

일본군들에게 순순히 잡혔습니다. 재판정에 선 그는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를 말하며 당당히 외칩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가! 

 

4. 올드랭사인(애국가) / 편지낭송 / 희망가  영상 및 연주 /편지 낭송  5’00 

- 어머니의 편지 “살아남으려 하지 말고, 거기서 명예롭게 죽으라!” 

- 동양평화론 (영상) / 안중근은 추운 뤼순 감옥에서 책을 집필한다. 그 책에서 

안중근은 일본의 멸망이나 복수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중국,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서구열강을 이겨내야 한다는 놀라운 제안을 한다.- 

감옥에서 쓴 미완의 책 [동양평화론] 1910년 추운 뤼순 감옥에서 쓴 글 

  

5. 희망가 / 작자미상, 편곡 민경찬 / 노래 남궁송옥 

안중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는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온 나라는 더욱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나라에 

빛은 없는가? 모든 것이 절망뿐인 그 시절, 일어나 독립 만세를 외쳤고, 

청년들이 일어나 시와 문학작품으로 일어났고, 동요를 만들어 부르며 다음 

세대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다.  

   

# 2.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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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차길 / 나란히 / 반달 (윤극영동요)/ 편곡: 배이화 / 노래&퍼포먼스 극단진동 

/ 저고리를 입은 배우들이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춤과 연극을 곁들여서 세 곡을 

부른다.  

이완용은 일본에게 우리 민족을 다스리려면 나랏말을 없애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동시를 짓고 동요를 만들어 부르며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중에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윤극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동요를 

함께 부르며, 함께 희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 우리 민족은 그 어둠의 시대를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이겨냈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7.  새로운 길(윤동주시)/ 석예리 작곡, / 원곡 국악그룹 동화 / 조선시대 영상으로 

시작해서 평화로운 우리 나라의 영상과 윤동주의 시 / 5’40 

윤동주 시인은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둠의 시대에 노래한 소망의 노래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고개도 있고, 건너야 할 시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 그 어두운 시절을 살았던 청년 윤동주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의 노래, 새로운 길! 내를 건너고 / 고개를 넘어서 가야 할 / 평화의 길!  

오늘을 살아가는 / 우리도 노래하고 / 우리도 걸어야 할 / 그 새로운 길! 

  

새로운 길 –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 오늘도…… 내일도 …… /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3. 전쟁의 아픔을 딛고 

8.  사나이 한목숨 / 샬롬 목사중창단  5’00 

- 영상(대포 소리로 시작, 한국전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폐허가 된 조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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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더욱 간절한 목사님들이 모여 

한국전쟁 시대를 노래합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불과 5년 만에 온 나라가 무서운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참혹했던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한숨들이 쌓였습니다. 소망을 말하기엔 너무나 깊은 절망이 

이었습니다.  

 

9.  어느 늙은 군인의 노래 – 김여산 목사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당신의 청춘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낸 세월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10.  잃어버린 30년 남궁송옥 

- 영상 / 분단의 아픔 / 이산가족 / 사무치는 그리움 / 4’00 

1983년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에 묻어 

두었던 그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원래는 트로트 곡이지만, 첼로와 여성 CCM 보컬이 애잔하면서도 간절하게 노래를 

부른다. 어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한국전쟁의 아픔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뒤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영상이 흐른다.  

 

11.  고향의 봄 /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 / 편곡 민경찬 / 합창 도봉시스터즈 

연주로 시작, 중간에 도봉시스터즈 등단 / 다 함께 부르기 

일제 강점기, 16세의 나이에 이 시를 발표했던 이원수 선생님은 한국전쟁 때 

2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사무치는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온몸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고향을 노래합니다. 

 

12. You raise me up 작곡 시크릿가든 / 편곡 민경찬 노래:민가은, 민지후, 민서현 

& 도봉시스터즈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해 땀 흘렸고, 눈물 흘렸으며,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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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의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온 삶으로 지켜내신 분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당신의 삶을 드려 우릴 붙들어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4. 평화의 인사  

13.   조율 / 한돌작곡, 안기정편곡, 합창편곡 민경찬 / 도봉브라더스(청년) / 

청소년프로젝트댄스팀(안무 김순선) 

- 문제는 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틀렸다 말하기 전에 전에, 마음을 열고 서로 

‘조율’을 한번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을 

잡는다면…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 빛 처럼 조율 

한번 해 주세요-” 

 

# 5. 온 세상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13.  굴렁쇠 작사 작곡 민경찬 / 도봉구립어린합창단  

굴렁쇠는 혼자 굴러갈 수 없습니다. 굴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함께 놀며 

평화의 굴렁쇠를 굴려봅시다. 혼자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함께 둥그런 

마음을 굴리며 평화를 만들어 가요. 

- 온 세상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 함께 어우러져 놀아보자!  

 

14. 내가 바라는 세상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싸우지 않고 평화로 가득한 세상! 아이들이 

바라는 이 꿈같은 세상은 아이들의 힘으론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듯,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 시작 전 영상  Children see, Children do!   

  

 # 6.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15. 씨앗의 꿈 (연합합창단 / 어린이, 어른, 배우, 전체 출연진) 

누군가 뿌린 평화의 씨앗이 자라 오늘의 평화를 일구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 묵은 땅도 

갈아엎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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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뿌려야 할 평화의 씨앗을 가꾸며, 그렇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16. 아름다운 나라 /채정은 작곡, 민경찬 편곡 / 연합합창단 / 소프라노 이진희 / 

태평소 / 풍물 / 지휘 민경찬  

한 여름에 누리는 푸르름은 한 겨울을 견뎌낸 뿌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평화의 씨앗이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푸르게 더 푸르게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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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그곳에서 울지마오> 포스터및 연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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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에 보도된 기억문화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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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울지마오-연출노트> 

#1. 꿈꾸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 길에서 만나는 갈등과 아픔! 

부모님들과의 사소한 싸움들! 그런 일상 속에서 가꾸어 가는 아이들의 꿈, 

부모들의 꿈 이야기. 그 꿈이야기를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그려낸다.  

 

1.  A Million Dreams / 영화 [위대한 쇼맨]OST 

2.  넌 할 수 있어 / 무지개빛아이들 / 어린이 중창단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3.  무지개합창단(민경찬) / 무지개빛아이들 / 어린이 중창 

빨주노초파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서로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 되죠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마음 모아 목소리도 모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요 기뻐뛰며 함께 노래해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4.  청소년댄스 / 문화고 청소년 댄스팀 임팩트  

5.  꿈이 있어 / 애니메이션 [라푼젤] OST / 뮤지컬 배우들  

#2. 무너진 꿈  

[스킷드라마] 갑작스러운 사고들을 통해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꿈들! 그 깊은 

절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끊이지 않는 대형사고들. 

[뉴스실황영상]에 이어 스킷드라마. “한국은 60년대 이래 30년 동안 서구의 

300년을 압축해 따라갔다”(김진경) 삼십 년에 삼백 년을 살았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압축성장’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늘! 안전불감증,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과 중심 사회의 허술한 사회안전망, 책임 전가하는 

어른들! 사람보다 대학이 중요한 입시 중심의 학교. ‘가만히 있어라’로 

대표되는 교육시스템의 한계! 인격성을 거세 시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어른들이 

만들어낸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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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영혼 바람되어 (연주곡) / 현악사중주  / 클래식기타 

[영상2.]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마음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다. 그렇게 수많은 꿈들도 함께 바닷속에 수장되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삼촌, 이모가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죽어갔는데,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그토록 많은 말로 거짓을 둘러대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한두 사람 감옥에 

가둔다고 해결될까?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그 잃어버린 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누가 이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6.  엄마의 바다(유희열) / 해금연주(박지선) &시낭송 “화인”(도종환)  

[영상3.] 침몰하는 세월호, 팽목항 앞바다,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 

 

비 올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나가자 /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 노랑붓꽃 꽃잎 위에 후드득 떨어지고 / 

검은등뻐구기는 진종일 울었다 / 사월에서 오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 찔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 남쪽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이었다 /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7.   인연(이선희)남성듀오, 박지선(해금) /  

[그림컷]먼저 간 친구들을 그리는 따뜻한 그림 컷들, 별, 고래, 꽃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 [후렴] 내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 취한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것 없으니까 / 후렴 / 하고픈 말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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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실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신 놓지 말아요 

  

8.  한숨(김종현) / 민경찬 편곡 / 남궁송옥 노래 [영상5.]  

[영상 4.] 세월호 이후 유가족들의 아픔과 절망, 한숨! 그리고 이후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걸음들, 아픔당한 사람들을 안아 주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함께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약쪽이 저리게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 

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께요 남들 눈엔 힘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다른 생각은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 뱉어요 내가 안아 줄께요 

  

[라디오 부스] 유가족 엄마 혹은 416 단체 사람 / 세월호가 바다에 잠기고, 우리의 

가족들과 갑작스레 헤어진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힘든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어요.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힘겹지만,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 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로 인해 이토록 큰 

슬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3. 다시 꾸는 꿈 

9. 네버엔딩스토리(부활) / 416합창단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위엔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꺼라고 /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10.  내 영혼 바람되어 / 프로젝트합창단 / 416프로젝트밴드 / 현악사중주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않았다오 /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게 아니라오 /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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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되어 / 곡식 영그는 햇 빛되어 하늘 안 가을비 되어 / 그대 하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되어 날아올라 밤이되면 저 하늘 별 빛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 그 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없소 

이 세상을 떠난게 아니라오 / 나 여기있소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라오! 

  

#4. 내가 바라는 세상 

11. 뭉게구름 / 어린이합창 / 아이들이 무대 뒤에서 뛰어 들어오며 노래 부른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 구름이 되어 저 푸른하늘을 벗 삼아 훨훨 날아 

다니니라 /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 구름 되리라 

 

[인터뷰 영상]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각계각층의 인사들…. 

 

12. 내가 바라는 세상(윤일상) / 어린이 합창 / 소나무합창단 

어린이의 맑은 목소리로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께 이 나라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늘 바라던 그런 세상 있어요 모두들 여기모여여 함께 노래불러요 / 어른들이 

거짓말 안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하고픈 일 다 되는 마법같은 세상 / (중략) /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할래요 / 내가 바라는 세상 네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던 세상 

  

[라디오부스]어른와 아이가 모두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힘을 합친다고 해도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해 온 삶을 바치셨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을 모아 서로의 손을 잡아 준다면, 이 아름다운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13.    촛불 하나(박진영) / 민경찬 편곡 / 청년중창 / 노래지도 남궁송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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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니곁에 서 있을게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께 / 너무 어두워 길이 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하나와 

촛불하나 이 작은 춧불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하나 킨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 저 

멀리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개가 되고 네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니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께 

  

14.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편곡 민경찬 / 프로젝트연합합창 / 회중과 함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15.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 편곡 민경찬 / 프로젝트연합합창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걷다 멈춰진 그 길 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께요 /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16.  [앵콜] 걱정말아요 그대 / 편곡 민경찬 / 프로젝트연합합창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것은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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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더드림밴드  

백합합창단 / 무지개빛아이들  

민가은 민지후 민서현 

 소.나.무 합창단  

문화고댄스팀 임팩트  

바리칸토 / 너른마루  

남궁송옥 / 박지선 / 민우킴  

극단진동(탁성준) / 소풍가는길(정희영) 

도봉416약속지킴이 / 416합창단  

도봉예술인연대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도봉시민회너른마루  

선공방 / 지평선 / 협동조합 숲속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평화문화진지  

도봉구공원녹지과  

도봉문화재단  

기억문화제추진단 

 

기획 : 김용현  

디자인 : 양지순  

홍보 : 윤은자  

행정 :  이왕일  

캘리그라피 : 조진경  

프로젝트합창단 악보 : 이화숙  

영상제작 : 그림쟁이들(이강철) 

연극 시나리오 : 정희영, 탁성준 

영상 시나리오, 작곡 편곡, 합창&밴드 디렉팅 : 민경찬  

중창디렉팅 : 남궁송옥  

영상중계 : 양지숙  

당일영상감독 : 김용현  

음향 및 무대 : 문성호  

무대감독 : 김순선 조명아  

조연출 : 김순선, 이진희  

총감독 : 민경찬 

 



423 
부록 10. 역사문화콘서트 [씨알의 소리] 포스터 및 연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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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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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 연출노트> 

#1. 봄을 그리는 마음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p.134)  

<연출노트1.> 연주곡 봄을 그리는 마음은 ‘씨앗의 꿈’의 연주곡 버전이다. 

함석헌 선생이 쓴 ‘봄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글의 느낌을 씨앗의 꿈의 선율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 곡 속에는 죽은 땅이 살아나 다시 생명이 움트는 생명의 

신비를 담아내고자 했다. ‘봄’을 단지 ‘계절’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다시 풀어내고 생명이 응축된 ‘눈’이란 단어를 우리 몸의 시각 기관인 

‘눈’으로 다시 바라본 함석헌 선생의 시선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가져오고자 

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어둠과 메마르고 추운 겨울 같던 이 땅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신 것과 같다. 성경 내내 

예언했던 ‘씨’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 나타난 생명과 그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보는 데서 우리의 봄이 다시 시작된다. 그 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굳은 땅과도 같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움틀 때, 우리는 다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게 

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1:3-4) 

 

1.  Opening ; 봄을 그리는 마음(씨앗의 꿈 연주곡) 

‘봄’이란 말의 안에는 /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죽음)에서 깨어날 때 /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일이지요.  

눈을 뜨고 볼 때 / 거기 새 하늘과 땅이 있고 / 그것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겨우내 속에 생명을지켜 / 봄을 기다리고 있는 움을 / 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싹이 트는것을 / 눈이 튼다고 합니다. / 봄은 터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동안에 할 일은 / 장차 올 봄을 / 속에서 미리 보는 

일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 속에서 미리 보는 것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그리는 마음>은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립기 때문에 그려보는 것이고, 그렸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라고 합니다.  

– 함석헌 “봄을 그리는 마음” 중에서  



427 

<연출노트2.> 함석헌 선생의 육성 강의는 1963년 7월 22일에 있었던 사상계 시민 

강연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 그 생명은 꿈틀대기 

시작한다. 사람의 경우 마음에서 시작된 그 꿈틀댐은 ‘말’로 표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가 되어 심기고, 그 씨가 흙으로 

구성된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심어져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진리는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고 흘러간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 특별히 그의 

예화 중에 등장하는 ‘안창호 선생’은 성경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얻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의 그 어두운 시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들려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가 그의 온 생을 변화시켰고, 말씀이 삶에 

배인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서는 전해질 수 없다. 씨는 열매이다.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 맺지 않고서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낼 수 없다.  

 

2. 함석헌 육성강의 / 징소리와 함께 공연 시작을 알리고 함석헌 사진과 함께 

육성녹음이 나간다. 

 

<영상1.> 함석헌 사진 

여러분! 동포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섭니다. 여기 지금 제 눈앞에 앉으신 것은 

여러분뿐이지만, 여러분의 뒤에는 3천만 민중이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나를 믿어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중의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만 한 새 지식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러 오는데, 처음부터 불쾌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제 

의견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참을 말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보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사장을 통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주의하자는 

말이 왔습니다. “너무 자극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또 자극이 된다면 자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에 느끼는 신경에 여기 있지, 밖에서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고, 신경이 예민하면 털이 와서 

스쳐도 불쾌한 것입니다.  자극이 되고 안되는 것은 내가 알 것이 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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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느낀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잡아 둔 독립 운동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습니다. 또 한다고 하면 죄가 더 

중해 질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내 보내 줄 것이겠지만 그걸 수도 없는 

노릇이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이 차례가 왔을 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아 독립운동 내가 한 줄 아는가?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 3천만 민중이 한 

것이지 내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인 줄 아는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옳은 말씀 아닙니까? 자극이 되어도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것이고 자극이 못 돼도 여러분, 민중의 가슴에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내가 찌른다면 자극이 될 거예요? 산 사람을 내가 싸맨들 그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도무지 민중하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그 두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그 어찌 그렇게 모르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어느 정당, 교파, 

학파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농사꾼일 

따름입니다. 지극히 적은 민중의 한 사람으로, 민중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 1963년.7.22 사상계 시민회관 강연 중에서  

 

<연출노트3.> 모든 생명은 갈망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흙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그 긴긴 겨울을 

인내하며 봄을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마치 죽은 듯 보이는 

그 시간은 오히려 생명이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숨어 있던 그 생명은 촉촉한 

봄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봄비는 물론 ‘성령의 단비’이다. 하늘 향해 

가지를 뻗은 그 나무의 모습을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담아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욜2:23)”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참으로 참혹하다.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온 나라의 모든 이권을 빼앗기다가 결국은 

나라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어둡던 그 시기에 

복음이 들어와 움트게 되고,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기도가 되어 하늘에 닿고, 결국은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진실이 터져 나오게 된다. 바로 3.1운동이 그것이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 터져 나온 그 생명의 외침은 이후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버텨내는 이 민족의 근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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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1.] 봄비 / 어린이 3중창 / 함석헌 육성 중간에 장구 전주가 시작된다.  

소리 없이 봄비가 밤새 땅을 적셨네요 산과들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추운 겨울 매마른 땅 긴긴 시간을 하늘 향해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던  

나무들도 신이 나서 봄비를 맞이하니 봄의 생명 움트고 나와 연둣빛 세상으로 

하루 종일 토닥토닥 봄비가 땅을 적시네요 온 세상이 반가워  활짝 웃네요 

  

<영상2.> 1901-2.8독립선언 까지의 쓰라린 근대사 / ‘추운겨울 메마른 땅-’ 

부분에서 영상시작 

 

안창호 선생이 활동하시던 조선말기,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 

우리 민족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겨울이었습니다. 

  

1876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 일본의 치외법권, 관세면제  

1894 동학농민운동,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일본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1895 을미사변 

1896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한 고종 

1897 대한제국 출범 

1904 러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끝남 

1905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1907 <헤이그특사사건>를 빌미로 고종 폐위, 군대해산 

1910.8.16 경술국치. 총리대신 이완용에 의해 한일병합조약 체결 

  

# 아이들이 퇴장하는 동안 반대편으로 함석헌과 간송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온다. (핀조명)  

 

<연출노트4.> 간송 전형필은 을사조약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06년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에서 살았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부를 이용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 이 민족의 소중한 예술품들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이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에도 온 힘을 

쏟아부었다. 함석헌 선생과 깊은 인연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도봉구에 집이 

있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두 사람이 조우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상상하며 이 부분을 만들었다. 대화의 내용은 6살 형님이었던 함석헌 선생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대부분의 대사는 함석헌 선생의 글 ‘봄을 그리는 

마음’에서 발췌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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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킷드라마1.] 함석헌과 간송의 대화 

 

전형필 : 함 선생님! 올해가 벌써 3.1운동 백 주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함석헌 : 그러게요, 간송 선생님! 저는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의 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01년에 태어났으니 3.1운동 때는 제 나이 

스물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3.1운동은 마치 긴긴 겨울을 몰아내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전형필 : 암요! 봄바람도 그런 봄바람이 없었지요! 저는 을사늑약이 있던 

1906년에 태어났으니, 사실상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3.1운동은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더 매서운 겨울 속으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함석헌 : 맞습니다. 참으로 극심한 겨울이었지요! 그러니 이 겨울이 왜 이리 

기냐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울고 부르짖는 것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야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하여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봄을 그리는 마음’이지요. 

  

전형필 :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올 봄을 속에서 미리 볼 때 겨울은 

무서워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구요! 한겨울의 깊은 시련이 없이는 <봄을 

그리는 마음>도 알 길이 없을 겁니다.  

  

 함석헌 : “겨울이 깊으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오” 제가 좋아하는 ‘서풍의 

노래’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고,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지요. 

아무리 센 겨울도 봄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919년 봄에 불어왔던 그 

봄바람이, 그 생명의 바람이 오늘 우리 후손들이 사는 2019년에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모든 마음마다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꼭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연출노트5.>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시대의 이 나라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다. 썩어빠진 관료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소망마저 내던져 버리는 듯 했다. 이 모습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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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을 때의 이스라엘과 비슷했다.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셨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엄청난 환상은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겔37:9) 

여기에서 ‘생기’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호흡, 바람’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말씀에서 ‘생기’를 겨우내 얼어붙은 세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봄바람’으로 번역했고, 이 성경 구절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그대로 옮겨 ‘봄바람’이라는 곡의 

후렴구를 만들었다. “봄바람아 불어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이 구절에 나오는 ‘굳은 마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36:26)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라고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교회라고 개념화시켜 놓은 좁은 ‘게토’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온 세계, 온 우주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마른 뼈와 같던 그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한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5.   [노래2.] 봄바람 / 초등학교합창단  

꽁꽁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솔솔 봄바람이 불어오며는 

꼭꼭 숨어있던 봄의 생명이 살며시 살아나지요 

톡톡 봄비내려 땅을 적시면 연두빛깔 새싹들이 고개디밀고 

예쁜 꽃봉오리 활짝 미소지며 피어 나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있다면 

마음 가득 봄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기를 

봄바람아 불어 오너라 얼어붙은 모든 마음에게 

온 세상의 굳은 마음 녹이고 다시 살아 나도록 

  

<영상3.>1절 마치고 간주할 때 영상이 나옴 

1906 양반 의병장 최익현, “내 목은 자를지언정 내 머리칼은 자를 수 없다!” 

        평민 의병장 신돌석, 태백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 태백산 호랑이  

1907 고종폐위와 군대해산이후 의병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의병사진)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무명 독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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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도 창의군> 이인영, 이강년, 허위 등 이름있는 양반 의병장들이 모여 만든 

연합부대 

<안사람 의병단> 의병장 유홍석의 며느리 윤희순이 창단  

  

아무리 왜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없이 소용있냐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여성의병장 윤희순의 ‘안사람 의병가’ 중에서- 

  

1907 국채보상운동 “이천만 동포여, 나라 빚을 갚자” 

        애국계몽운동 “실력을 키워 나라를 되찾자” 

        신민회 창단 : 애국계몽, 국권회복, 실력 양성을 위한 비밀 단체  

        남강 이승훈, 정주에 <오산학교> 설립(1907),  

        후에 함석헌선생 오산학교에서수학하고 가르침 

        도산 안창호, 평양에 <대성학교> 설립(1908) 

        규암 김약연, 간도 땅에 <명동서숙> 설립(1908), 윤동주, 문익환등 배출 

        지석영1907주시경 선생 <국어문전음학> 발간(1908) 

1909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10 한일병합조약 체결 

1918 <무오독립선언> 만주의 독립운동가  39명의 <대한독립선언서>발표 

1919 도쿄 유학생들의<2.8독립선언> 

1919 그리고 드디어, 3.1운동 

  

#2. 씨알의 함성!(3.1운동) 

 

<연출노트6.> 겨우내 숨겨져 있던 생명이 터져 나와 3.1운동이 되었다. 그 

역동적인 순간을 배우들이 스킷드라마와 청소년들의 춤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음악은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곡 아리랑을 역동적으로 편곡한 곡을 사용했다. 

3.1 운동 과정에 있었던 압제와 핍박, 그리고 그 압제에 항거하며 일어섰던 

젊은이들과 민중의 저항을 음악과 춤과 영상에 담았다.  

6.   [스킷드라마2.] 아이들이 퇴장하는 동안 한쪽 구석에서 태극기만드는 학생들 

핀조명   

배우들 태극기에 수결하는동작을 보여진다. 그 때 댄스팀도 같이 서 있는다.  

  

배우1 :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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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2 :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배우3 :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원히 갖게 하노라” 

다같이 :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배우들은 퇴장하고댄스팀은 음악의 시작과 함께 춤을 춘다.  

  

7.   [노래3.] 아리랑랩소디(연주곡) 3.1운동퍼포먼스 [프로젝트 댄스팀]  

<영상3.> 3.1운동의 과정 영상 / 사진들 

1918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승리 이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의 

원칙’ 주장 

1919.1.21 고종승하  

1919.2.8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1919.3.1  민족대표 33인 중 29명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탑골공원에서 한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가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1년 동안 전국에서 만세운동, 만주와 연해주에서도 만세운동 

황해도 해주, 기생이 앞장선 독립 만세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만세운동 횟수는 약 1500회 

참가자는 약 200만 명, 그중 7500명이 죽고 15000여 명이 다쳤으며 

49000여명이 체포됨 

진압도중 불탄 가옥 724호, 교회 59동, 학교 3동(일제의 기록) 

    

8. [스킷드라마3.] 3.1운동이후 문화통치에 이은 무단 통치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을 

드라마로 꾸며본다. 드라마와 연결하여 배우들 중 한 명이 솔아솔아-를 부르고, 

후렴부는 다른 배우들이 함께 노래한다.  

  

(댄스팀이 퇴장하면 반대편에서 핀조명과 함께 함석헌이 서 있다.) 

  

함석헌 :  서울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갈 때만 해도 곧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놈들도 사람일 거라는 생각으로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지요. 그러나 놈들은 그런 우릴 총칼로 마구 죽이고,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만행은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안가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심지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전쟁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갔습니다.  

  

주민 1  : 얘기들었어? 온 동네가 야단이야… 일본 놈들이 동네 청년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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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가고 있다네..  

주민 2 :  강제로 끌어가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군대로 

보낸다는구먼.. 다 총알받이지..  

주민3 : 이러다가 동네 젊은이들이 씨가 다 마르겠구먼..  

주민1 : 아랫마을 김씨 딸 예순이도 간다는데… 담배공장에서 일을 한다나 

어쩐다나.. 

주민2 : 그놈들을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아…. 

주민3 : 저기 가는구만. 

  

김씨와 딸이 들어온다.  

  

딸    : 엄마,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게 해 준 데.. 잘 다녀 올께. 

걱정하지 마. 

김씨 : 아이고 우리 딸, 몸조심 하고 잘 지내야되! 꼭 편지하고.   

  

함석헌 과 배우들 떠나는 딸을 바라보다 사라진다.  

 

<연출노트7.> 3.1운동 이후, 일본은 통치방식을 바꾸었다. 처음엔 회유책을 써서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을 끌어들였고, 그 후에는 오히려 그들까지 이용해 온 

나라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말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강제징용과 

징병, 그리고 정신대와 군위안부 등을 통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 아픈 역사를 노래와 영상으로 담는다. 그 참혹한 시절, 우리 

민족은 참 자유를 향한 더욱 깊은 갈망을 품게 되었고, 그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했다. 우리 민족의 설움을 표현하기 위해 

피리와 해금과 같은 우리 선율 악기들을 함께 사용했다.  

 

9. [노래4.]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 여성 솔로  

<영상4.> 3.1운동이후 일제 말기의 압제 / 강제징용, 강제징병, 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1937 중일전쟁, 난징대학살, 연해주에서 약18만명의 조선인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 

1941태평양전쟁시작, 강제징용, 미림비행장사건(비밀누설방지를 이유로 

강제노동자800사살) 

쿠릴열도에서 5000명, 류큐섬에서 1700명이 비밀누설방지를 이유로 학살 

강제징병 / 여자 정신대 근무령 / 근로정신대 / 일본군 위안부 

조선 내에서 동원된 사람 450만-480만명, 일본에 끌려간 사람 120만명중국과 

동남아이사에 끌려간 사람30-40만명, 종군위안부10-13만명, 이 시기 약 700만명 

가량, 당시 전체인구의 약3분의 1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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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쑥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리라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연출노트8.>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른 생명을 상징한다. 그 춥고 메마른 

시간을 인내하며, 그 안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게 한다. 그 푸르른 생명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간송 전형필이다.  

 

10.<영상5.> 간송 전형필 뉴스 (1’55)  

  3.1운동 이후 일본은 더욱 간교하고 무자비하게 우리 민족을 압박했습니다. 그 

시절 독립운동의 핵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의 밀정이 되어 피를 나눈 

동지들과 그 가족을 일본에 팔아 넘겼습니다.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나라의 귀한 

것들을 팔아먹으며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 때,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 것을 

지켜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깊은 산 속에서도 얼지 않고 흐르는 물, 

그곳에 제자리를 지키고 푸르게 선 소나무와 같은 사람, 간송 전형필!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출노트9.> 간송이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서 일제에 대항하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것을 

지키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자 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말과 글을 회복함으로 우리 얼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 정치적 회복을 꿈꾸며 

싸웠던 사람도 있었다. 군대를 일으켜 군사적인 독립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제국의 세력에 

대항했던 생명의 씨알들의 노력을 이 노래와 영상에 담으려 했다. 이것은 

‘나라의 회복’을 위한 우리 편의 생명의 응답이다.  

 

11.[노래5.] 상록수  [남성듀엣(조태진, 김민우)] 

<영상5-1> 간송뉴스를 마치면 상록수 전주시작. 전주하는 동안에 뉴스에 이어 간송 

사진들과 함께 자막 

  

1.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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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2.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3.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영상6.> 임시정부, 교육운동, 독립운동, 무장투쟁, 그리고 해방 

1915 박은식, 상해에서 대한제국시대의 아픈 역사를 담은 <한국통사> 출판 

1919.4.11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20.6.7 봉오동전투 승리, 홍범도와 대한독립군, 최진동과 군무도독부군, 안무와 

국민회군 연합군 

1920.10.21-26 청산리전투 승리,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다른 독립군의 연합군 

1923 방정환, 색동회 창단, 어린이날 제정 

1923 관동대지진, 관동대학살 

1932 신채호 조선일보에<조선상고사>연재시작 

1932 이봉창의사 의거, 일본천황에게 폭탄던짐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짓 삶이 된다” 

-이봉창의사- 

 

1932 윤봉길의사, 상하이 홍커우 의거, 많은 일본 전범 살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1940 한국광복군 창설, 김구의 주도로 만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군 

<연출노트10.>  해방은 갑자기 찾아왔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 

기쁨은 온 나라를 들뜨게 했다. 그 감격과 환희를 우리 전통음악과 현대의 춤 

비보잉에 담아 풀어내고자 한다.  

12.해방의 기쁨  [광개토사물놀이] 사물+비보잉 

<영상7.> 해방당시기록영상-원자폭탄,일왕의 항복선언, 조선총독부 항복조인식, 

만세영상및 사진들 / 영상 중간에 광개토사물놀이 등장/ 만세 사진을 배경으로 

한바탕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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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때의 씨알의 감격은 3.1운동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가졌으면 참 

혁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씨알은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 눈알이라도 뽑아 내놓을 의협심, 봉사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해방 날 메투리를 신은 채 끌려 나가 한달 동안을 읍 자치 위원장, 군 

자치위원장의 완장을 두르고 다니며 그들과 서로 어깨를 비비대 보아서 압니다.”  

 

<연출노트11.> 해방의 기쁨은 온 나라를 들뜨게 했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체계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 너무나 많았다.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한 말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이 말아야 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새겨주고 있다. 우리가 잊으면 원수가 마음대로 조작한 거짓 이야기에 

속아서 오늘 나의 삶 뿐 아니라, 이어질 다음 세대의 삶 까지 망가지게 할 수 

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신9:7) 

 

일본이 일제강점기 중에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은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행하는 일과 아주 비슷하다. 온갖 거짓말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흩트려 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부심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조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제국, 즉 사탄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 한다. 때로는 힘으로 눌러서, 때로는 회유책을 써서 그리한다. 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 3. 갈라진 꿈 

13. <스킷드라마4.> / 조선의 마지막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망언 

# 배경화면에는 독립당시 만세를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와있다. 다른 쪽에서 

핀조명이 비추고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를 비춘다.  

아베 : 나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다! 내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한국을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우리가 

그동안 해 놓은 일이 좀 있거든!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35권의 

새로운 조선사를 만들었지! 이것이 조선에게 주는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 조상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 과장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 단결보다 분열을, 독립보다 지배받는 

것을 좋아하는 열등한 민족! 이와같이 못난 조선인들이 제국의 신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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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로부터 세상은 평온하게되었으며 산업은 개발되고 

무역은 발전하고 있었단 말이다. 예를 들어 볼까? 조선의 철도를 누가 놓아 

주었는가? 바로 우리 일본 대 제국이지!” 

  

다른 쪽에 핀 조명이 들어오고 조선인 민초 한 사람이 나와 번갈아 가며 

대사한다. 

  

민초 : 철도?  빼앗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철도말야?  

아베 : 공장을 세워줬어!! 

민초 : 공장?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세운 공장이었지.  

아베 : 학교도 세워줬거든!  

민초 : 학교? 제2의 일본인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였어! 우리의 민족의   

얼을빼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만든 가장 악랄한 공간이었지! 

아베 : 우리 대 일본제국은 엄청난 자본을 들여  조선이 근대화되는 것을 

도왔다! 

           조선에 투입한 자금이 70억 엔은 될껄? 

민초 : 이 악랄한 놈들아! 너희가 빼앗아 간 자금과 물자 440억 엔이 넘는다고!  

           그리고 우리의 빼앗긴 삶은 어쩌고!!!! 

  

아베 :하하하…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 한국이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고!! 비록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야. 장담하건데 한국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 훨씬 더 걸릴 껄? 우리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거든. 으하하하!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고 싸우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 핀조명 아웃과 함께 아베, 민초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전주가 

나온다.(드럼으로 시작하여 일렉기타의 연주로 힘차게 시작된다.)배경 화면에는 

소련과 미국의 신탁통치를 알리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잠시 지나간다.  

 

<연출노트12.> 대한제국 “1945년 11.23. 해방을 맞이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신의주에서는 반공산주의, 반소련을 외치는 학생들의 의거가 있었다. 청년 

함석헌은 이 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붙잡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때 이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남겼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러나 함석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갈라졌고, 

일본이 가장 바라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몸 둘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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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예견하고 미리 말씀하셨던 선각자들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14.  [노래6.] 그 사람을 가졌는가? / 남성솔로 &뮤지컬팀 코러스 / 드럼으로 

힘차게 시작, 일렉기타솔로전주 / 전주하는 동안<영상9.>시작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며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할 그 사람 가졌는가? 

[후렴]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릴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영상9.> 소련과 미국의 신탁통치/신의주학생사건과 함석헌의 월남/함석헌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로 나라가 둘로 나뉠 위기를 

맞이한다. “1945년 11.23. 해방을 맞이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신의주에서는 

반공산주의, 반소련을 외치는 학생들의 의거가 있었다.  

[신의주학생사건]  

  

청년 함석헌은 이 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공산당에게 붙잡힌다. 후에 극적으로 

풀려나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때 이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남겼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오산학교의 스승 다석 유영모, 그리고 도산 

안창호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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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 이승훈 :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고당 조만식 :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피차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하자. 

인화와 단결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독립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연출노트13.>함석헌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유영모,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고, 그 성경에 담긴 진리의 

말씀들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다시 말해내신 귀한 선각자들이었다.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삶의 열매를 더해 그 

말에 힘이 있게 했던 분들이었다.  

 

함석헌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삽니다. 

갈라진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 

싸움을 즉시 그만두고 하나 돼야 합니다.  

-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p.143) 

  

<연출노트14.>함석헌 선생의 이 말씀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겔37:17, 22) 우리는 다른 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인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가 원래 하나인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봄’에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고, 그 깊은 곳의 갈망으로부터 

생명의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뜻은 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441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둘째는 민족 통일을 이루는 일이요,  

셋째는 세계 평화의 길을 닦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세계평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연출노트15.>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성경으로 관점으로 

다시 보고 풀어 쓰면서, 그 고난의 역사를 오히려 역사적 사명으로 다시 

풀어낸다. 그리고 6.25라는 현대사 중 가장 끔찍한 전쟁 중의 하나를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사명을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에는 있어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믿음, 내 인생 철학, 내 국가관, 내 사회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지요. 기억이 

사람입니다. 기억 못 하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지요.” 

 

우리 민족을 위해 ‘그 사람’이 되셨던 민족의 스승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담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 그러나… 

  

<연출노트16.>사람들은 민족의 선각자들의 온 삶을 담아낸 말씀들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분들이 보시던 것을 보지 못했고, 안일하게 응답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를 잊었고, 삶으로 응답해야 할 것들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한국 전쟁이 터진 것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결코 안  된다.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전쟁은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편 모두를 죽게 한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겨도 마찬가지이다. 상대가 죽으면 결국 나도 죽게 된다. 함께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15. [노래7.] 작은 연못 / 어린이& Bariton & 리코더연주   

    <영상10.> 해방 이후 분열의 역사/ 6.25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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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 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 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막] 민족의 스승들의 온 삶을 건 권면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우리는 민족 분열이라는 또 한 번의 커다란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1946.5.23 38선 통행금지  

1947.7.19  여운형암살 

1948.2.7 남한 단독정부수립반대운동 점화 

1948.4.3 제주 4.3항쟁 발발 

1948.5.10 남한 단독 총선거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이승만) 

19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초대 수상 김일성) 

1948.10 여순순천 사건 발발  

1949.6.26  김구 암살   

  

-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두마리-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 발발!  

1950.6.28 조선인민군 서울점령. 한강 인도교 폭파로 800명 사망 

1950.6.29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인사에 대한 무차별 체포, 학살 

1950.10.25 중국인민해방군 참전 

1951.1.4  1.4후퇴 

1951.3.14 서울 재수복 

1952.5.7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사건 

1953.7.27 휴전협정체결 

 

“남한은 북산을 소련, 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놀음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 밖에 될 것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중에서 

 



443 
16. [노래8.] 비목 / [남성합창단]  

<영상11.>/6.25 전쟁(대포소리와 함께 시작),전쟁후 폐허가 된 산하, 부모 잃은 

아이들,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 

 

1.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2.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전쟁이 지나간 후 서로 이겼노라 했다. 형제 싸움에 서로 이겼노라니 정말은 진 것 

아닌가? 어찌 승전 축하를 할까 슬피 울어도 부족할 일인데….  

  

나라를 온통 잿더미, 시체 더미로 만들었던 6.25 싸움이 일어난 지 여덟 돌이 

되도록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뜻을 깨달은 국민이라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 … 6.25의 중심되는 뜻은 하나 되는 세계로 달리는 한 걸음이란 데 

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 4.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연출노트16.> 누군가에게 ‘그리운 내님’은 어머니이요 아버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즉 온 인류가 그 

중심으로부터 그리워하는 그 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신 

근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보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건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에게 보여 주셨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형상과 그 진실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셨다. 

성령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주님 보내신 구원자를 

그리워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게 한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성령의 바람이 바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봄바람이며,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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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다.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17.[노래9.] 눈물젖은 두만강 /  여성 Solo(국악인)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데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메어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떠나간 그 내 님이 보고 싶구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마음이여 

 

18.[노래10.]고향의 봄  [프로젝트연합합창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연출노트17.> 일제강점기에 이어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의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정말 너무나 참혹하다. 그러나 그 참혹한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사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아프고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고 있다. 절망과 실패의 역사 뒤에 

감추어진 그 은혜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진실로 보게 될 때, 이 갈라짐이 괜찮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이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원래 하나인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평화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평화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줄 그 씨앗은 다름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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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씨)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3:16)”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1:23) 

  

이 공연의 주제곡으로 삼은 ‘씨앗의 꿈’은 함석헌의 ‘씨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베드로전서 1:23의 ‘썩지 아니할 씨’를 의미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신 그분, 그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흙인 우리의 삶의 밭에 떨어지고, 그 씨가 뿌리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개인의 역사이고, 동시에 인류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씨를 뿌려야 할 구체적인 이유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6)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마13:8-9)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그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흔적이 없는 

순간은 없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를 보고, 그 고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말해내고,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깊이 읽으며 담아야 할 

이유이다. 

 

19.  <스킷드라마5.> 

함석헌 : “제 고향은 머나먼 북쪽 신의주 땅입니다. 내가 살던 그 아름다운 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내 나라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삽니다. 갈라진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 싸움을 즉시 그만두고 하나 돼야 합니다.”  

[string 전주시작]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동과 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세대 간의 싸움을 멈추고,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얼,  하나의 생명을 

가진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add Piano] 이것이 바로 ‘씨알’입니다. 알은 열매이고 참이며 실제입니다. 그 

사람 고유의 ‘얼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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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 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 하나 된 생명의 씨, 그 하나됨의 씨알을 심기 

원합니다.  

 

20.[노래11.] 씨앗의 꿈 [프로젝트 주민합창단] 1절 어린이 중창 / 2절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보게 될거야 

  

<영상12.> 간주부터 전쟁이후 회복 과정의 영상 (씨알들의 얼굴 클로즈업!)' 

[자막]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갈라진 땅, 우리 선조들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선생님, 형님, 누나….  

거기 그렇게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뿌린 피와 땀, 그리고 그 눈물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에 새기고,  

질척한 우리네 삶에 새겨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생명의 씨, 평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섞여 있던 못된 가라지는 걸러내고, 좋은 씨앗들을 골라내어 뿌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 되어 하나의 작은 씨를 뿌리겠습니다. 울더라도 뿌리겠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흘려야 할 땀을 흘리겠습니다.  

  

<참고> 함석헌 어록  

 “민중이 뭐냐? 씨알이 뭐냐? 곧 나다. 나대로 있는 사람이다. 모든 옷을 벗은 

사람, 곧 알 사람이다. 또한 알은 실, 참, 리얼이다. 그 사람 고유의 ‘얼’이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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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에는 있어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믿음, 내 인생 철학, 내 국가관, 내 사회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지요. 기억이 

사람입니다. 기억 못 하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지요.”(p.45)[해방의 날에 새 

세대에게 주는 말] (제5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우리 선조들이 다시 일으켜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깊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켜온 민초들이 뿌려온 그 

씨앗을 받아 다시 뿌리면 됩니다. 섞여 있던 못된 가라지는 걸러내고, 좋은 

씨앗들을 우리 같이 뿌려봅시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 민경찬 

 

 

# 5. 씨알의 노래  

<연출노트18.>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은 호평과 악평이 

동시에 존재하는 올림픽이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난하고 

약한 많은 사람들이 외면되는 일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함석헌 선생은 이 

서울올림픽의 평화위원장을 맡는다. 북한이 참여하여 남과 북이 함께 한 이 

올림픽이 갖는 평화적 상징성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갖는 이 하나됨을 위한 축제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의미 때문이었다. 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있었던 어린 소년의 굴렁쇠 퍼모먼스는 우리가 하나인 지구의 

일원임을 잘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퍼모먼스로 평가받고 있다. 그 굴렁쇠 

퍼포먼스와 함께 어린이 아이들이 춤추며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함께 한 관개들이 모두가 함께 느끼도록 한다.  

 

21.[노래12.] 굴렁쇠 [어린이 합창단]   

  <영상13.> 88올림픽 굴렁쇠소년 영상 / 이후에 어린이 합창단이 춤추면서 무대 

뒤에서 등장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가니 돌돌 굴렁쇠야 어디 가니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 가니 

멈추면 넘어진다 힘을 내거라 얼씨구나 신나게 달려가 보자 

떼구르르 떽떼구르 잘도 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떼구르르 떽떼구르 멀리 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온세상 아이들아 모두 모여라 다 함께 굴려보자 돌돌 굴렁쇠 

떼구르르 떽떼구르 잘도 굴러간다 햇살 가득 품에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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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구르르 떽떼구르 멀리 굴러간다 온 세상 끝까지  

룰루룰루 룰루룰루 룰루룰루 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둥글둥글 굴렁쇠야 어디 가니 

 

<연출노트19.>  ‘손에 손잡고’는 88서울올림픽의 주제가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주제와 너무나 잘 맞는 가사와 선율을 가진 곡이다. 이 

상징적인 노래를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참여자뿐 

아니라 관객도 함께 ‘참여’ 하여 함께 부르는 시간을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됨을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손에 손잡고’의 노래말 대로, 손에 손을 맞잡는 것은 '벽'을 넘기 

위함이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놓여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이다. 환경문제,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갈등, 민족과 나라,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갈등 등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한 벽이다. 이 벽은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로 손을 맞잡는 일, 너무 쉬워 보이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너와 나 사이에도 벽이 있어, 손 한번 잡는 게 이리도 힘든 

게다. 성격 탓이든, 환경과 경험 탓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벽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벽은 한 번 부르고 살짝 지나치는 벽이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벽은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벽이다.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보지 못하는 '내'가 만든 

벽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나'라는 이름의 벽이다. 혼자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면서, 어쩌면 그리 '나'만 생각하는지.. 나를 보되, 우리를 함께 보지 

못하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내가 고통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우리'를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매국노들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버렸던 뼈아픈 기억, 온 나라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이해 이웃과 가족의 

원수가 되었던 비극적인 아픔을 그 몸과 마음에 아직도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아니, 허물지 못해도 

상관없다.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벽은 존재할지도 모를테니 말이다. 

다만 우리가 손잡고 마음을 모으면 된다. 그때 비로소 그 벽을 넘을 수 있으니 

말이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 손잡고 

 

우리가 비록 어둔 밤과 같은 시절을 지내며 거대한 벽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손을 맞잡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다. 꿈은 원래 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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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고자 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18:29)"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사실은 이 은혜가 있었다. 모든 시대마다, 설사 

그것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거대한 비극 속에 있을 때에라도 은혜가 

없던 때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아픔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앞에 있는 벽과 산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노래 안에, 노래와 노래 사이에 담았고, 그 마음을 랩에 담아 새롭게 

표현하였다.  

사실 이번 공연의 컨셉 자체가 은혜이다.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함께 노래하는 이 공연 자체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공연의 총감독인 

본인을 비롯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Experience)’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사건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함으로 그 감동의 경험을 ‘이미지(Image)’화 

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Connection)’를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22. [노래13.] 손에 손잡고  

[뮤지컬팀]랩퍼/댄스팀/마지막에 모든 출연진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입장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 손잡고 

 

[Rap]전쟁으로 폐허 된 우리들이 사는 땅을 | 선조들이 다시 일으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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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어려움 너무나 많은 아픔 있었지 |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선조들이 지켜온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 | 이젠 우리들이 힘써 지켜가야지 

혼자서는 못해도 함께 면 할 수 있어 | 우리가 쌓은 두터운 벽 허물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심 버리고| 갈라져버린 땅 하나로 만들어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더욱 아름답도록 | 더욱 빛나도록 손에 손을 맞잡고 | 함께 노래부르며 | 

이 벽을 넘어서자 모두 한마음 되어 | 노래부르자 

 

<연출노트20.> 신중현이 만들고 이선희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은 

대한민국 광복70주년 행사 때 불렸던 노래다.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 안에 담긴 은혜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복감을 준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되어 같은 노래를 목이 터져라 함께 부르는 

행복한 경험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른 사람’하고는 쉽게 싸울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함께 

노래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  

이 아름다운 강산을 계속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땅, 좋은 

환경을 물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을 위해 

아름다운 사람을 선물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나’가 온전한 ‘나’가 되기 위해 

‘너’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로를 향하여 움직여 

‘만나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불통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어렵더라도 소통을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정말 중요하다.  

  

23. [노래14.] 아름다운 강산 / 연합합창, Solist 4, 사물놀이팀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마음 

 

우리는 이 땅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런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파란물결 넘치는 저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너와나 살고지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꿈을 만들어 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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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는 한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다 모두다 끝없이 다정해-- 

  

<연출노트21.> 엔팅 크레딧은 중요하다. 이 공연이 어느 한 개인의 준비로 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고, 이 

과정 자체가 큰 은혜의 사건임을 보여 준다. 또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 

놓지 않고 하나 하나 기록하여 남김으로서, 우리를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참여한 단체들 또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갖게 

하여, 이후에도 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공연이 만들어 졌는지 보여 줌을 통해 ‘공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 그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리며 

기뻐하도록 돕는다.   

 

24. 씨앗의 꿈(음원)  

<영상 14 : Ending Credit> 공연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 참여한 사람들, 도와주신 

분들과 단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갈라진 이 땅, 우리선조들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선생님, 형님, 누나…. 

거기 그렇게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있고, 내가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피와 땀, 그리고그 눈물이 있어 오늘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기억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에 새기고, 질척한 

우리네 삶에 새겨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생명의 씨, 평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어도,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뿌려야 할 씨를 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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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연 포스터 및 참여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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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후기> 

도화지 (김광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북문화재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합창을 하였습니다. 생초보 때문에 합창에 누가 된 부분이 있으면 

지휘자님과 우리 팀원 모두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함께 합창을 하면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큰 힘이 되어 주신 지휘자님, 소프지니님, 진행에 도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번 팀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노아 (이창일) 

지치고  메마른 내 마음에 음악의 씨앗을 받아갑니다. 매번 연습실에  가면 반겨 주시고 

맛난 것도 많이 먹어서 넘 행복했어요 혹시나 하고 갔더니 기대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특히 클래식 발성법과 실용음악의 기법  접목은 환상입니다. 이론을 넘어 뚱뚱한 배를 직접 

누르며 개인발성법을 직접해주시어 영광입니다 또 실용음악의 창법과 기법은 나도 노래방에 

갈 수 있는 자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곡해 주신 노래를 계속 감상하며 연습하다 보니 

가사 들리고 의미까지 깨닫게 되어 내 자신의 감정을 넘어 영혼까지 치유 되었습니다 음악의 

소통과 치유가 이런 건가하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서 있구나 나도 실생활에서 이용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노래방  

갈까 7080라이브로 갈까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꿈돌이 (안주덕)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래로 같이한 많은 분들과의 시간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한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추억의 한장을 마련해 주신  재단에 

감사드리며, 지휘자님과 진행요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무 (최재호) 

살아가면서 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하지 못하고 머리 속에서만 가지고 

있었던게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나이가 들면서 여건도 어느 정도 허락하고 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기타와 합창이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관계로 기타치며 노래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시작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남성중창이 웅장함에 한몫을 합니다만 남성중창에 비길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성합창은 제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로망을 

충족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참여기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짧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그나마 잠깐이라도 제가 하고싶은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특히 지휘자님의 밝은 

긍정 에너지도 함께 받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김 진 태 선생님 

나이들어가면서 좋아하면서 즐길 것을 찾는중 우연히 알게되어 민지휘자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2달간 재미있고 잘 배웠습니다 좋은 단원들 만난것도 저에게 행운이구요 이런 

기관에서 주관 하는 것은 저하고 거리가 먼지 알았는데 가까이 있고 내용 또한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기회되는데로 꼭 참려하고 싶습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유진씨 

소프지니님 등등 모두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철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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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최승철 선생님)  

저는 강북구립 시니어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최승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합창단에서 노래한 경험이 있는데 시니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도 남성들만의 

하모니를 그리워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단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몹시 반갑고 좋아서 마침 같은 마음의 두 단원과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가대, 합창단에서 지내며 느껴왔던 같은 방법의 합창이면서 

남성중창단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느낌의 연습을 경험하였고, 연습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한곡씩 같이 화음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지는 화요일...지휘자님은 단순한 노래만이 아닌 부모세대의 보기 좋은 문화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까지 더하여 연습 자체의 의미를 더욱 

멋지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큰 합창단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발성법 

지도, 전문 성악가의 강의까지도 받게 되는 기회도 마련하여 주셨구요. 저도 첫 연습을 오고 

나서 이런 기회는 나와 친하게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에게 꼭 경험케 하고 싶어 두 명이나 

초대까지 하였답니다^^ 

이제 공식 연습은 끝나고  리허설과 연주회만 남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시켜 주셔서 정기적으로 연주도 하고 음악으로 치유를 돕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창단이 유지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팀을 잘 이끌어주신 지휘자님과 잘 진행되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담당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미 (박성권 선생님) 

짧은시간  지하쪽방  깜짝 song 들---- 

부담없는  민쌤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지휘와 창법  잠시  예전  학교시절  노래 동아리 

반  생각이  떠 오르는  시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노래로  한마음을  만든다는것은  

서로가 존중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의  행복이라  생각 합니다. 쬐끔  

친해보려하니  멀어져 가네요 ^-^  아무쪼록  모든분들   건강  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자님  유진씨  애쓰셨습니다  ^-^ 

윌(류중혁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음 처음이어서 처음에 약간은 어색했지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연령대에 맞고 관객들 호응에 맞을만한 대중적인 곡선정과 방식은 아직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곡들을 짧은 연습시간임에도 

열정과 기술로 쉽고 재밋게 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고 연습 

준비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기간 내내 좋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지휘자,반주자,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다시 

참여해 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운(차정호 선생님) 

남자의 자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번에 미니 남자의 

자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해주시는 음료와 간식도 넘 

좋구요.. 마지막 순간에 역류성식도염 때문에 노래가 제대로 안되어 걱정됩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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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하겠습니다- 

  

최 석 중 선생님 

집이 멀어서 오가는데 힘이들었지만 좋은 인상의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노래하여 한편으로는 

좋은 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공연 의도가 아름다워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지도해주신 지휘자님과 열정어린 스텝분들, 발성 문외한을 일깨워주신 지니 

선생님, 반주자님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좋은 가을을 보내게 되어 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중가요를 잘 모르는데, 휴대폰에 이어폰 꽂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서 평소 연습을 충분히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짪은 만남에 이어지는 

헤어짐이 아쉽지만 치매 전까지는 간혹 이 만남을 떠올리고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즐거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명(홍 찬 혁 선생님) 

1.합창단에서 만났지만 이제 합창단을 그만두신 바람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최승철 

님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강북구에 살고 있으니, 강북구에서 하는 

중창단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기는 

모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제 일정을 살펴보니 몇 번 모이는 것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첫 번째 참여하며 엉겁결에 무명이라는 아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다는 

無名(무명)으로 시작했지만, 할 일 없다는 無命(무명)으로 제 아호 하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소개 시간에 제가 읽은 시도 마음에 듭니다. 노래 연습하면서 연습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한 문화공간들이 곳곳에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운영이나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두 번째 참여 시간에는 갑자기 송도와 영종도에서의 회의 일정이 잡혀서 겹친 일정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참석하려는 마음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소프지니 선생님의 발성법 특강과 함께 개인 교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요일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지로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이 꿈꾸었던 경제 

강국이 아닌 문화 강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세 번째 참여 시간에는 겹친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연습 시간에는 늦지 않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참여 시간에는 조금씩 늦었습니다. 총 5번 참석한 연습 중에서 두 번을 

늦었으니, 성실한 참여는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참석하여 결석은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합니다. 

5.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여러 스텝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휘자님이 

생각을 공유하자면서 들려주시던 여러 말씀들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악에 

대한 열정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사 후에 시간과 일정 조정해서 꼭 한 번 식사로 

모시겠습니다. 

6. 함께 모임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혼탁하고 불안정한 사회의 단면들은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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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시인지 강북구인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고도 

적지만 이러한 모임들이 모이고 모여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과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찬(김 여 산 선생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는 브라보마이라이프 중창단과의 만남이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짧은시간에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지도하시는 민감독님과 

천사 같은 직원들 그리고 최고의 실력과 센스를 가지신 반주자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잊지못할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담당자 이 유 진 

함께한 우리 브라보마이라이프 선생님들, 2달이라는 꿈 같았던 짧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몇분이 참여하실지 몰라 발동동 구르던 시간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출석률도 열정도 최고인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뵐 때마다 저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뭉클한 순간들 잊지 못할거에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힘내어 열심히 살아오신 

선생님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브라보마이라이프 프로젝트매니저 이 동 신 

중년남성을 위한 생활합창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중년 남성은 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아래 소외가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브라보마이라이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기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 우리 아버지들도 이러한 즐거운 

경험을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시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합창힐링프로젝트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이분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온 인생을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함께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참여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앞으로 장기적지속이 되어 우리의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프로젝트 반주자 양 은 총 

브라보마이라이프 합창단원분들을 도와드리러왔다가 오히려 그분들의 열정과 다함께 마음을 

모아 노래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받았습니다. 익숙한 가사들도 브라보마이라이프 

단원분들이 부를 때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노래하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합창단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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